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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새천년을 맞이하는 21세기는 해양의 세기가 될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전망

하고 있다. 해양은 생물, 광물, 에너지 및 공간자원의 보고로서 다양한 산업

활동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해양의

개발·이용을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국가로서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인적·물적 교류 중

심에 위하여 해양벤처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 주요국들은 지구촌경제의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자국의 경쟁우위

요인의 확보에 몰두하고 있으며, 첨단 지식을 기반으로 한 벤처산업의 육성은

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21세기

마지막 개척영역인 해양수산부문의 벤처산업육성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 해양벤처산업의 육성은 해양화 및 지식·정보화로 대표되는 새로운 시

대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요 정책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당국은 해양벤처산업의 중요성과 발전잠재력을 인식하고 육성·지원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벤처산업이 순조롭게 발전하기 위하

여는 자금, 기술, 인력 등의 기반조성과 함께 해양벤처산업에 대한 국민과 정

부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국내 벤처산업 현황 및 지원제도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해양벤

처산업의 육성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향후 정책당국 및 업계의 정책방향 및

경영전략 수립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해사정책

연구실 鄭鳳敏 박사가 집필하였으며, 연구에 협력을 아끼지 않은 원내외 관

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필자의 의견이며, 한국해양수산개발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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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해양벤처산업 육성 기본방안 연구

바다는 막대한 생물, 광물, 에너지 및 공간지원의 보고로서 아직 개척의 초
기 단계에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양벤처산업은 큰 발전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연·지리적 여건상 해양자
원이 풍부하며, 東北亞의 인적·물적 교류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적절한 투
자가 이루어질 경우 국제해양벤처 기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해양벤처산업은 아직 발전의 초기단계로서 자생력이 없을 뿐만 아

니라 국민의 인식도 미흡하다. 따라서 해양벤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는 당분
간 강도 높은 정부주도의 발전전략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정
부 당국은 전략 벤처산업을 발굴하여 기술개발, 창업 및 사업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무상지원, 대출, 채무보증 등의 형태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양수산분야의 실용화 및 시장잠재력이 큰 기술을 중심으로 개발비
용을 지원함으로써 해양벤처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해양벤
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는 먼저 창의적 기술기반이 확충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셋째, 사업장소 및 시설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벤처기업 창업자를
위하여 해양수산벤처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 or )를 설립 운영할 필요
가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저렴한 비용의 시설제공 뿐만 아니라 경영, 기술,
세무 지원과 시장 및 정책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병행하게 된다.
넷째, 해양벤처 창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는 관련 업무처리 규정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부(해양수산부)는 창업초기의 해양벤처기업에 대하여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제품 및 서비스 판로의 확보에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할 필

요가 있다.
여섯째, 벤처산업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사회적 분위기의 조
성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해양벤처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과 관련하여 보면 해양벤처산

업의 육성은 고용증대 내지 실업대책으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가가치 창출효과에 있어서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율, 설비투자효
율 등의 측면에서 해양벤처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 RACT >

A St u dy on the Measu r es t o F ost er
Mar it im e Ven tu r e Busin ess Act ivit ie s

T he sea is a new front ier rich in such resources as m inerals, living

t hings, energy and space. Especially , Korea is endowed with a lot of

m arit im e resources and located at the logist ics center of Nort h East Asia.

A s a result , Korea will becom e one of major marit im e vent ure business

pivot s in t he world if necessary investm ent is realized.

However, marit ime venture business in Korea is at the very early st age

of developm ent and st ill has not secured self- support ing expansion

foundat ion. So, Korean Government is required to t ake all necessary

m easures to boost m arit im e vent ure business act ivit ies. F irst ly , t he

Government should find out strat egic marit ime venture business act ivit ies

and subsidize t heir t echnology developm ent , business est ablishment and

expansion by way of grant , loan and debt redempt ion guarant ee. Secondly,

a t echnology developm ent program should be implem ent ed. F or t he growt h

of m arit ime venture business industry, developm ent in m arit ime technology

with m arket potent ial is imperat ive. T hirdly , business incubat or for

m arit im e vent ure business is t o be founded and operated. It can provide

newly est ablished vent ure firms with business places, facilit ies, technology,

administ rat ive aids, m arket informat ion and so on. Fourt hly , a regulat ion

regarding Governm ental support policy and measures of marit im e vent ure

business should be set up. F ift hly, the governm ent should support newly

est ablished m arit im e venture firm s in securing m arkets for their product s.

Sixt hly , one of t he m ost fundam ent al condit ions for venture business



developm ent is social atm osphere that set s a high value on vent ure

business act ivit ies. T he Governm ent and people should cooperate in

creat ion of such a social atm osphere.

On t he other hand, marit im e venture business industry is est im ated t o

be effect ive in creat ion of employment opport unit ies and nat ional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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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章 序 論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장치산업 위주로 발전하여 왔으나 1997년

말 경제위기를 맞이함에 따라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여

러 가지 개선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의 육성은 산업구조조정

과 경제활성화의 돌파구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벤처기업은 첨단기

술·지식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수익·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으로 그 동안 한국경제의 고비용-저효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해양벤처산업에는 해양생물, 광물, 에너지, 공간자원을 가공·이용하는 사

업,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그리고 해양자원의 이용 및 해양환경 보전과

관련된 장비·기기, 재료·부품의 제조, 정보의 제공 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

와 같이 해양벤처산업은 다양한 사업기회를 포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

득수준의 향상, 기술발전 등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높은 성장잠재력을 갖

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경제

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어 향후 국제해양벤

처기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벤처산업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것

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보통신, 첨단제조업 등의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한 성

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해양수산 부문은 아직 미개척단계로서 발전의 기반

조차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해양의 막대한 자원과 우리나라의 자

연적·입지적 여건을 고려할 때 해양벤처산업의 발전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

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부진한 것은 해양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인식 부족, 관련기술의 낙후, 관련산업의 부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벤처산업의 발전잠재력 분석과 함께 그 육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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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발전초기에 있는 해양벤처산업의 육

성을 위하여는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인식하에 자금, 기술·인력, 시

설·입지 등의 측면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을 보면 먼저 국내 벤처산업의 현황, 지원제도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요 외국의 벤처산업 지원제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해양벤처산

업의 유형과 발전잠재력을 평가한 다음 국내 해양벤처산업 육성전략을 모색

하였다. 특히 해양벤처산업 육성전략은 타 분야와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사

항과 해양수산부문에 특화된 사항으로 구분하여 도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으로 해양벤처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을 고용 창출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해양벤처산업 육성의 기본방향을 모색한 것으로, 개별 업종 및

부문별 세부적 육성대안의 제시에 있어서는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수

반되어야 할 것이다.



第 2章 國內 벤처産業 現況 및 支援制度

1. 벤처産業의 槪要 : 정의·특징·발전과정

1) 벤처기업의 정의

벤처기업이란 경영위험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큰 수익이 예상되는 새로운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新生企業이라 할 수 있다. 즉, 벤처기업

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업가정신으로 기술집약형 업종에 틈새시장(niche

m arket )을 개척함으로써 매출액과 수익면에서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

는 신생 중소기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은 자본력보다는 기업가정

신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실현해 보기 위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벤처기업은 비교적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반 중소기업과 구분된다. 첫째, 창의

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사업화한다는 점, 둘째, 비교적 높은 실패위험을 감수

하면서 성공할 경우 기대되는 큰 수익을 추구하는 모험적인 사업이라는 점

등이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7년 8월 제정) 및 동법 시행령(1997

년 10월 제정)에 의하면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및 그 기업으로 전환중이거나 창업중인 기업을 말한다. 즉 ⅰ)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

합의 투자총액이 당해 기업 자본금의 20%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인수총액이 당해 기업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 ⅱ) 직전 사업년

도의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5% 이상인 기업 ⅲ) 특허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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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신안권·의장권 또는 특허등록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의장등록출원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ⅳ)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또는 자본재의 시제품개발사업(공업발전법 제13조

또는 제14조 제2호) , 에너지 기술개발사업(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8조) , 대

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 , 전

기통신 기술개발사업(전기통신기본법 제11조) , 정보통신 기술개발사업(정보

화촉진 기본법 제18조) , 우수 신기술 이용사업(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2조)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소프트웨어개발 촉진법 제5조) , 영상물 장착 신기술(영

상진흥 기본법 제2조 제2호) , 신기술 및 특정연구개발사업(신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 및 제8조의 3) , 중점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 환경기술개발사업(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또는 기타 신기술의 사용 또는 지식을 집약하

는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법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 정의는 없으나 기술집약적 산

업 및 중소기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를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등) .

벤처기업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이나 개념이 확

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벤처기업이란 용어는 관점에 따라 또는 시대

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벤처기업이란 용어가 사용

되기 이전에도 실질적인 벤처기업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벤처기

업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0∼1960년대의 미국 실리콘밸리

(Silicon Valley )에서부터이다. 미국의 경우 벤처기업은 위험성이 크나 성공

할 경우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기반 위에서 영위

하는 신생기업(new business with high risk and high return )으로 중소기업

투자법(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 1958)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일

본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약칭 中創

法 )에서 중소기업으로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의 3% 이상인 기업, 창업후

5년 미만인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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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벤처기업의 특징

벤처기업은 일반적으로 고수익과 고성장을 추구하는 유망하고 기술집약적

인 기업으로 이해될 수 있는바, 그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1)

첫째, 개성이 뚜렷하고 강한 활동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기업가에 의해 경

영된다.

둘째, 뛰어난 지식능력과 고도의 전문기술을 지닌 고학력 기술자 출신의

기업가가 많다.

셋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높고 기술 및 기능직 인력의 구

성비가 매우 높다.

넷째, 대기업, 대학 또는 연구소 등으로부터 독립(spin-off )하여 창업한 기

업이 많다.

다섯째, 관료적이 아닌 동태적이고 수평적인 인간중심의 경영조직을 구축

함으로써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적 경영자원을 축적하고 있다.

여섯째, 주로 고성장 분야에 진출하여 매출·부가가치·수출 등이 호조를

보이면서 상당한 경영성과를 거두고 있다.

일곱째, 벤처캐피탈의 지원을 받고 있는 첨단기술 집약 지역과 이에 인접

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

여덟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외부 경영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사회적 분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아홉째, 신기술·신세대 감각 및 비즈니스 감각이 예민한 젊은 세대가 주

류를 이루고 있으며,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1) 정갑영·조명현, 미래 선도산업의 육성전략과 정책과제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
터, 1998, pp. 26∼27 및 산업연구원, 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원 확충방안 , 1998, pp. 29∼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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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벤처기업의 유형

자료：이덕훈 외, 중소기업발전과 벤처캐피틀의 활성화 , 한국개발연구원, 1995.

연구자 분류기준 분류내용

Carland, et al.

(1984)

기업의 전략적 행위유형

·신제품 도입

·신시장 개척

·산업의 재조직

·중소기업형

·창업가형

Vesper

(1980)
시장진입 특성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을

통한 진입

·평행적 경쟁에 의한 진입

·프랜차이징에 의한 진입

Lafuente and Sales

(1989)
창업가의 사업에 대한 열의

·Craftsman

·안정성 성향

·위험 선호성

·관리적 성향

Smith and Miner

(1983)

Craftsman vs.

Opportunist

·Rigid

·Adaptive

Khan, et al.

(1989)
제품의 혁신성

·신생/체계 확립 기업군

·Silver Spoons

·Striving Stoice

·Kismets

Covin

(1991)
전략적 자세의 정도

·창업가적 기업군

·보수적 기업군

Gartner and Vesper

(1989)

네 가지 차원

·개인적 차원

·조직적 차원

·환경적 차원

·과정적 차원

·도피형

·동업형

·기술활용형

·기업매입형

·전문지식 의존형

·공격적 판매형

·독특한 아이디어 추구형

·체계적인 조직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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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은 이와 같이 기업가 정신과 신기술 내지 아이디어가 창업 및 경

영의 기반이 되는바, 사업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신용 내지 담보능

력이 미약하여 투자위험도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벤

처기업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향이 있

다.

한편 벤처기업은 전통적 기존 업종보다는 새로운 업종의 틈새시장에 진출

하게 되며, 대기업과의 보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산업구조의 高度化에 기여

하게 된다. 그리고 투자규모에 비하여 부가가치 창출의 정도가 높을 뿐만 아

니라, 수입대체와 수출증대를 통하여 국제수지개선에 기여하며, 고용창출효과

도 큰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한편 벤처기업은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되고 있다. 벤처

기업 관련 연구에 있어 몇몇 연구자들의 벤처기업 분류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

Ⅱ－1>에 나타나 있다.

3) 벤처산업 발전과정

벤처기업이란 용어는 1950∼1960년대에 美國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사용되

기 시작하였으나 실질적인 벤처기업은 그보다 훨씬 긴 역사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산업혁명 이후 다양한 형태의 벤처기업들이 탄생하고 발전하여

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벤처기업들이 나타남으로써 산

업부문과 같은 형태를 갖기 시작한 것은 美國의 경우 1960년대, 日本은 1970

년대 그리고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산업은 일반사회의 낮은 인식수준, 대기업 위주의 산

업정책과 지나친 정부규제 등 열악한 여건하에서도 나름대로 발전의 기반을

닦아 왔다. 국내 벤처기업의 발전과정은 태동기(1970년대 하반기) , 발아기

(1980년대) , 발전기(1990년대 이후)의 3단계로 구분 가능하다.

첫째, 태동기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말까지이다. 즉, 1974년 우리

나라 최초의 벤처케피탈인 한국기술진흥(주)이 설립되어 한국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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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 IST )의 연구결과에 대한 사업화를 전담하게 된 것이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다.2) 그후 한국개발금융(주)이 한국기술진흥(주)과 공동으로 한국과학기술

원 연구결과의 사업화에 참여함으로써 벤처케피탈의 업무를 부분적으로 수행

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벤처기업의 발아기는 1980년대라 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초 삼

보컴퓨터, 큐닉스 등 컴퓨터 관련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사업화한 것이 국내

벤처기업의 효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뒤이어 1980년대 중반에는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팬택, 성미전자, 미래전자, 다우기술, 스탠다드 텔레콤, 텔슨

전자, 핸디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메디슨 등 다수의 벤처기업이 출현하였다.

그리고 자금 조달측면을 보면 1981년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기술개발(주)이

설립되었으며, 1982년에는 7개 투자금융회사(단자회사)와 국제금융공사

(IFC) , 아시아개발은행(A DB)이 공동으로 출자한 한국개발투자(주)가 설립

되었다. 그리고 1984년에는 한국산업은행의 전액출자로 한국기술금융(주)이

설립되는 등 국내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다.

셋째, 1990년대는 국내 벤처산업의 발전기라 할 수 있는데, 벤처산업의 성

장은 벤처캐피탈의 기능활성화와 장외시장의 개설 및 기업공개 등과 맥을 같

이 한다. 1980년대에 설립된 신기술 금융회사 및 창업투자회사의 활동과 함

께 1992년에는 한국기술금융(주)가 모법의 개정과 함께 한국종합기술금융

(주)으로 확대·개편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1996년 이후에는 장외시장인

코스닥(KOSDA Q) 시장이 개설됨으로써 벤처기업의 공개와 주식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 의

지를 확고히 하고 벤처캐피탈 운용규정의 대폭 개정을 단행하는 등 벤처산업

발전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벤처기업에 대한 일반의 관심과 인식도 점점

높아지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벤처기업체 수는 1989년까지만 하여도 20여개에 불과하였

2) 송기재, 국내 벤처기업의 활성화 방안 , 한국해양수산부문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8.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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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1994년에는 1천 여개로 늘어났으며,3) 1992년 이후 1999년말 현재까지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증한 업체수만도 1만 2천여 개사에 달하였

다. 물론 인증받은 업체중 상당수는 도산, 인수·합병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

된 것으로 추정되며, 벤처기업의 정의 자체도 모호한 만큼 구체적 수치에 대

한 신빙성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이러한 수적 증가는 그 동안 우리

나라 벤처산업의 획기적 발전상을 대변하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2. 國內 벤처産業 現況

1) 벤처기업 창업 실태

( 1) 유형별 분포

벤처기업의 유형별 분포는 중소기업청이 1999년 1월 벤처기업 2,04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ⅰ)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제품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특허기술개발 기업)이 786개사(38.5%)로 가장 많

고 ⅱ) 연구개발투자가 총매출액의 5% 이상인 기업(연구개발투자 기업)은 584

개사 (28.6% ) ⅲ) 창업투자회사 등으로부터의 주식 투자비율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은 494개사(24.2% ) ⅳ) 신기술제품 매출액

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신기술개발기업)은 178개사 (8.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은 대부분 신기술에 의존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통상산업부와 한국벤처기업협회 (Korea Venture Association )의 추정자료로서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창업 10년 미만에 있는 벤처관련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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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벤처기업 유형별 분포(1999년 1월 현재)

유 형 업 체 수 구성비(%)

특허기술개발 기업1 )

연구개발투자 기업2 )

벤처캐피탈투자 기업3 )

신기술개발 기업4 )

786
584
494
178

38.5
28.6
24.2
8.7

전 체 2,042 100.0

자료：중소기업청.
주：1)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제품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2) 연구개발투자비용이 총매출액에 5% 이상인 기업
3) 창업투자회사 등으로부터의 주식 투자비율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
4) 신기술제품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2) 업종별 목표

벤처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정보통신 분야가 가장 많은 31.1%를 점하

고 있으며, 이어서 기계금속 29.45, 전기전자 15.2% 등으로 대부분 첨단업종

과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

<표 Ⅱ－3> 벤처기업 업종별 분포(1999년 1월 현재)

업 종 업 체 수 구성비(%)

정 보 통 신
기 계 · 금 속
전 기 · 전 자
석 유 · 화 학
의 료 정 밀
기 타

636
600
310
247
139
110

31.1
29.4
15.2
12.1
6.8
5.4

전 체 2,042 100.0

자료：중소기업청.

한편, 이보다 앞서 벤처기업협회가 1997년 5월 11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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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4) 벤처기업 주요업종은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

(47.4% ), 의료생명 및 산업기기(20.7% ) , 컴퓨터관련 및 멀티미디어 (16.4% ) ,

반도체(6.0% ) 등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분류기준에 따른 차이로 인하여 직

접비교는 어려우나 앞의 조사결과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미

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이러한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5) 즉, 벤처기업의 업종분포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 경영규모별 분포

벤처기업의 종업원 수를 보면 업체당 평균 59명으로, 대기업의 1,016명보다

는 적으나 일반 중소기업의 20.5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업원

50인 미만의 기업이 1,407개사로 전체의 68.9%를 차지하고 있으며,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업체는 1,001개사로 구성비는 49.0%에 달하고 있다.

<표 Ⅱ－4> 벤처기업 종업원 규모별 분포

종 업 원 수 업 체 수 구 성 비(%)

4인 이하
5∼30인
31∼50인
51∼100인
101인 이상

120
1,001

286
335
300

5.9
49.0
14.0
16.4
14.7

전 체 2,042 100.0

자료：중소기업청.

자본금 규모별 분포를 보면 1억원 미만의 기업이 333개사(16.3% ), 1억원 이

상 5억원 미만이 900개사(44.1%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341개사(16.7% ) ,

4) 이장우·김선홍, 벤처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 산업자원부·벤처기업협회, 1998, p.23.
5) 산업연구원, 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원 확충방안, 1998,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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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78개사(15.5% ), 50억원 이상이 90개사(4.4% )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당 평균자본금 규모는 12억원으로 나타났

으며, 10억원 미만의 기업이 전체의 77.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Ⅱ－5> 벤처기업 자본금 규모별 분포(1997년말 기준)

자 본 금 업 체 수 구 성 비(%)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333
900
341
378
90

16.3
44.1
16.7
15.5
4.4

전 체 2,042 100.0

자료：중소기업청.

벤처기업의 1997년 매출액 규모는 평균 74억원으로 일반 중소기업 평균 22

억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분포를 보면 5억원 미만이 198개사

(9.7%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 674개사(33.0% )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

만이 612개사(30.0% )로 50억원 미만 업체가 모두 1,484개사에 달하여 전체의

72.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50억원 이상의 업체도 모두 558개사(27.3% )

이었다.

<표 Ⅱ－6> 벤처기업 매출액 규모별 분포(1997년 기준)

매 출 액 업 체 수 구 성 비(%)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198
674
612
231
327

9.7
33.0
30.0
11.3
16.0

전 체 2,042 100.0

자료：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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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벤처기업의 경영자 특성

벤처기업 경영자들의 연령분포를 보면 20∼29세가 1.0%, 30∼39세가

21.0%로 39세 이하가 전체의 22.0%를 차지하고 있는바, 일반 중소제조업의

동일 연령대 구성비가 12.7%인 것과 비교하면 벤처경영자들의 경우 젊은 연

령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장 높은

구성비를 나타낸 연령층은 40대로 전체의 42.6%이며, 50대는 27.5%, 60세 이

상은 7.9%를 각각 점하고 있다. 그리고 벤처기업 경영자의 평균연령은 43.7

세로 중소제조업 전체 경영자의 평균연령 48.8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한편, 벤처경영자의 대부분은 남성으로서 여성기업인은 전체의 2.5%에 불

과하였다.

<표 Ⅱ－7> 벤처기업 경영자 연령별 분포(1997년 1월 기준)

단위：%

연 령 벤처기업1 ) 일반중소제조업2 )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0
21.0
42.6
27.5
7.9

0.2
12.5
44.2
31.5
11.6

전 체 100.0 100.0

자료：1) 중소기업청 조사자료로서 1999. 1 현재 기준임.

2) 통상산업부, 중소기업협동중앙회, 95년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전국편) ,

1997. pp. 46∼49.

한편, 벤처기업 경영자들의 이전경력은 중소기업 출신 48.3%, 대기업 출신

32.0% 등으로 대부분(80.3% )이 기업체로부터 스핀오프(spin -off )하여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원 출신은 9.4%, 대학교 출신은 2.2%로 각각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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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벤처기업 경영자 출신별 분포(1999년 1월 기준)

단위：%

출 신 구 성 비

중 소 기 업

대 기 업

연 구 원

대 학 교

기 타

48.3
32.0
9.4
2.2
8.1

전 체 100.0

자료：중소기업청.

창업자의 출신에 관한 116개 표본업체에 대한 1997년 초의 다른 조사결과

를 보면 기업 연구개발직이 36.1%로 가장 많고, 이어서 기업경영, 기업의 유

통업무, 연구기관 등의 순이었다. 출신별로는 기업 연구개발직, 기업 경영, 기

업 유통업무, 기업 생산관련직 등 기업출신의 비중이 74.6%로 다수를 점하고

있어 앞의 연구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근무 경

력이 창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창업자의 이전경력 직

종을 보면 기업연구부서, 연구기관, 교육기관, 학생 등 연구와 관련된 직종의

비율이 절반 이상(51.9% )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1999년부터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교수, 연

구원 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할 경우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직종의 창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5) 창업 동기

벤처기업 창업의 주요 동기는 새로운 소유기술의 활용 또는 사업체 운영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업가정신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업력별 창업동기

를 보면 1995년 이후 창업한 신생벤처의 경우 새로운 기술 활용 60.7%, 산업

체 운영의 꿈 실현 18.0%, 전 직장에서의 개인성장한계 극복 14.7%, 전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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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사업적 관련 6.6%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90∼94년중 창업된 성장

벤처의 경우에도 창업동기는 신생기업과 대동소이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사업체 운영의 꿈 실현(25.7% ), 전 직장과의 사업적 관련(11.5% ) 등의 비중

이 다소 높은 반면, 전 직장에서의 개인성장한계 극복(5.7% ) 비중은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1989년 이전에 창업된 중견벤처의 경우 새로운

기술활용을 위한 창업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72.2% ), 전 직장과의 사업적

관련으로 창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9> 업력별 창업동기

단위：%

창 업 의 계 기 신생벤처 성장벤처 중견벤처

새로운 소유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60.7 57.1 72.2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꿈이어서 18.0 25.7 16.7

전 직장에서 개인성장의 한계를 느껴서 14.7 5.7 11.1

전 직장과의 사업적 관련으로 6.6 11.5 －

전 체 100.0 100.0 100.0

자료：이장우·김선홍, 벤처기업 현황과 발전방향 , 산업자원부·벤처기업협회,

1998, p.28.

주：1) 1995년 이후 창업기업은 신생벤처, 1990∼94년의 창업기업은 성장벤처, 그

리고 1989년 이전 창업기업은 중견벤처로 구분함.

2) 벤처기업협회에 가입한 회원사 250개사 중 설문에 응한 116개사를 대상으

로 1997년 초에 조사한 결과임.

(6) 업력별 분포

벤처기업의 업력을 보면 창업 1년 이하 기업이 122개사(6.0% ) , 1∼2년 기

업이 239개사(11.7% ) , 3∼5년 기업이 609개사(29.8% ) , 6년 이상 기업이

1,072개사(52.5% )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벤처기업은 신생

기업보다는 기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받거나 신상품 개발 및 기



28

업구조조정을 통하여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교수, 연구원의 벤처기업 창업시

겸직 허용 및 실험실 창업 등이 가능하게 되면 신규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

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Ⅱ－10> 벤처기업 업력별 분포(1999년 1월 기준)

업 력 업 체 수 구 성 비(%)

1년 미만
1∼2년 미만
3∼5년 미만

6년 이상

122
239
609

1,072

6.0
11.7
29.8
52.5

전 체 2,042 100.0

자료：중소기업청.

2) 벤처기업 경영성과와 발전 제약요인

( 1) 경영성과

전국 2,042개 벤처기업의 1997년중 평균매출액은 74억원으로 전년도의 57

억 8천만원에 비하면 28.0%가 증가하였다.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1997년중

매출액이 22억원으로 전년의 20억 5천만원 대비 7.3% 증가에 그친 것과 비

교하면 벤처기업의 매출실적은 양적인 규모면에서 뿐만 아니라 증가율 면에

서도 3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기업의 1997년 매출

액 평균 2,816억과 비교하면 벤처기업의 매출액은 그의 2.6%에 해당되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벤처기업이 19.4%로서 일반 중소기업의 5.0%, 대기

업의 9.7%에 비하여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벤처기업은 이미 언급

한 바와 같이 매출액 신장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익률면에서도 일반기업보

다 앞서고 있는 것이다.



第 2章 國內 벤처産業 現況 및 支援制度 29

<표 Ⅱ－11> 벤처기업 경영실태 비교(1997)

구 분
중소기업

대기업
벤처기업 일반기업

업 체 수

평균 매출액(억원)

평균 종업원수(명)

2,042

74

59

92,178

22

20.5

821

2,816

1,016

매출증가율(%)

매출영업이익률(%)

자기자본비율(%)

R&D 비율(%)

21.9

19.4

29.53

24.11

7.02

4.98

19.29

0.74

12.92

9.72

20.41

1.50

자료：중소기업청.

한편, 자기자본 비율을 보면 벤처기업이 29.5%인 데 비하여 일반기업은

19.3%, 대기업은 20.4%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벤처기업의 경우 외부

차입의 간접금융보다 자본투자, 전환사채 등 직접금융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아 재무구조가 건실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2) 발전 제약요인

업계의 창업·경영 애로사항

다음 표에 의하면 벤처기업이 창업 및 경영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은 자금조달 문제이며(39.8% ) , 이어서 인력 확보(26.1% ), 판매처 확보

(11.5% ), 제품 개발(8.8% ) 등의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자금조달은

금융기관 융자시 담보부족이 가장 큰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력이나 생산품의 시장성 등 발전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판단능력이 취약하여 금융제공시 확실한 담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인력확보에 있어 벤처기업들은 창업초기 친지 및 동료들의 동업 내지 사업



30

참여 형태가 많아 연구인력의 조달은 부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관

리·영업직이나 생산기술직 등은 우수인력의 대기업 선호 성향으로 인하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부문 인력

의 경우에도 신기술 개발 등 기업발전을 위한 우수인력 확보에 있어서는 한

계에 직면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창업참여 인력이 연구개발분야 출신에 집중되어 있어 마케팅 능력의

확보와 판로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기술 확

보와 신제품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충분한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하면 해

당기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 Ⅱ－12> 벤처기업 창업·경영 관련 애로사항

애 로 사 항 구 성 비(%)

자금조달

인력확보

판매처 확보

제품개발

시설 및 설비확보

사업 아이디어 발굴

공장부지 확보

인허가 절차

39.8
26.1
11.5
8.8
4.9
4.4
2.7
1.8

자료：이장우·김선홍, 벤처기업의 현황과 발전전망 , 1998, p.30.

한편, 제품개발과 관련된 어려움도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투자의 효율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 더구나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서 창의성을 기르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교육제도의 비효율성·비합리성은 신기술 및 제품개발에 주요 장애요

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산업연구원, 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원 확충방안 , 1998, pp. 3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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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벤처기업 창업·경영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요인

으로는 시설 및 설비확보, 사업 아이디어 발굴, 공장부지 확보, 인·허가 절

차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 자금조달 문제

벤처기업의 경영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조사

되었다. 우리나라는 개인투자가(엔젤)의 활동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벤처캐

피탈의 투자도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창업자금은 개인의 보유

자금(68.5% )이나 친구 및 친척 등에 의존하는 경우(11.8% )가 조사대상 기업

전체의 80.3%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금융기관에 의존

하는 경우(8.6% ) , 벤처캐피탈에 의존하는 경우(3.1% ) 등의 비중은 상대적으

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담보력이 약한 신생기업에 대한 투자는 높은 위험이 수

반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고려 없이는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받기가 어

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원자금의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창업자금

지원대상이 대부분 사업개시후 1∼7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해당기업이 이

익을 실현할 때까지의 기간을 고려할 때 너무 짧은 편이다. 그리고 창업투자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분투자, 전환사채 인수 등 투자업무에만 자금지원의 범

위를 한정하고 있어 창업회사의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표 Ⅱ－13> 벤처기업 창업자금 조달 구성비

자금조달원 구성비(%)

자기자금

친구·친척

일반금융기관

벤처캐피탈

사채

기타

68.5
11.8
8.6
3.1
2.7
5.3

자료：<표 Ⅱ－12>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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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창업후 1∼2년간은 제품생산, 판매망 확보 등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의

소요가 많은 반면 해당제품에 대한 수요기반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여 수입

은 부진하기 때문에 자금부족 상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시기

에 원활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

각된다. 그리고 성장기에도 시설투자, 연구·개발 투자, 인력충원 등의 자금

소요가 많은 편이다.

나. 인력확보 문제

벤처기업은 신기술, 기업가적 정신 등 인적요소가 가장 중요한 창업 및 경

영기반이 된다.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이에 성공할 수 있는

가의 여부는 결국 사람의 힘에 좌우되는 것이다. 때문에 우수한 인력의 확보

와 교육·훈련은 벤처기업의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일반사회의 인식결여와 대기업 선호경향으로 인하여 우수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의 조사에서도 벤처기업 경영시 인력확보 문

제가 가장 큰 애로요인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자금조달 문제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26.1%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과 관련된 인력지원제도로는 스톡옵션(stock opt ion )제

도와 병역특례로서 전문요원제도 및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있다. 먼저 스톡옵

션제도는 기업이 자사주식을 일정기간 이내에 일정한 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자사의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선택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제도

는 우수인력의 유치 및 성취동기의 유발을 위한 장기 인센티브의 성격을 갖

고 있다. 그러나 스톡옵션제의 활용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그 이유는 벤처기업 경영자의 인식부족과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 거래시

장의 미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병역특례제도는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전문연구요원제도로 나누어져

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제조업체 특히 중소기업의 노동인력 지원을 위한

제도로 일정 기술자격을 갖춘 자가 병역특례 지정업체에 3년 동안 근무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석사급 이상 고급 연구인력이 병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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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공백이 없이 연구활동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력을 제

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되었다.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병역특례연구기관(자연계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중소기

업은 3인)에서 5년간을 의무 복역하도록 하고 있다. 병역특례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ⅰ)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대졸자와 고졸자를 1：1의 비중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첨단기술을 요하는 벤처기업의 특성상 인원비율의

강제적용은 문제가 있으며 ⅱ)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 선정시 연구시설 설치

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도 벤처기업의 실정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ⅲ) 실

제 취업률도 극히 저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 판로 확보

앞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판로 확보 즉, 시장개척이 벤처기업 창업 및 경영

상의 가장 큰 애로요인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11.5%로 나타났다. 벤처

기업 경영자들의 이전 근무경력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기업연구부서,

연구기관, 학생 등 연구와 관련된 직종의 비율이 51.9%로 절반 이상을 차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벤처기업들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마케팅

관련 지식의 부족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의 특성상 경영규모의 한계로 인하여 충분한 유통망

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모방상품의 출현, 국내외 경쟁기업의 덤핑 등도

판로를 잠식하는 요인이 된다.

라. 제품 개발

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이용한 신제품을 창업의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신기술에 의한 제품 개발은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더구나 기술의 혁신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존속·발전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기술 및 제품개발이 추진되어

야 한다. 과거의 기술에 안주하고 있다가 새로운 기술을 가진 경쟁자가 나타

나면 해당 기업은 그날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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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발과 관련된 문제를 호소한 기업은 8.8%로 구성비면에서 자금, 인

력, 판로확보상의 문제에 이어 네번째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대부분의 벤

처기업이 신기술 내지 신제품의 개발을 전제로 창업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비록 창업당시의 기준으로 최신기술 내지 최신제품이었다 할지

라도 장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꾸준한 연구·개발(R & D) 투자와 신

제품 개발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술과 제품의 질적 수준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금조달, 마케팅 등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구조적 제약요인

벤처기업은 그 자체로서 고립된 경제주체라기보다는 관련기업, 소비자, 정

부, 교육기관, 금융기관 등 각종 기관과 단체, 엔젤 등 사회의 제반구성요소

와의 네트워크 안에서 생성·발전해 나가는 경제주체이다. 따라서 국내벤처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하여는 사회·문화적 여건을 포함한 구조적 문제가 개

선되어야 한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사회·문화적 분위기 조성이 미흡

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미국이 벤처기업의 선진국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관련법규나 지원제도가 우수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세계

로 도전하기 좋아하는 미국인 특유의 기업가정신과 정부 규제와 간섭 없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 때문이었다. 물론 벤처

산업의 발전초기에 있어 정부는 당분간 인위적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으나, 이와 더불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

들어 주고 경쟁에 입각한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과감한 도전과 모험가 정신을 뒷받침해 주

는 사회·문화적 풍토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창업 예비군 및 창업지원 저변인구의 절대 부족도 중요한 문제로 부

각된다.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각종 규제나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창업열기의 확산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기술과 제품개발을 시장화

내지 창업으로 연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 동안 정부의 지원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업절차가 까다롭고 창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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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부족하며 발명품의 특허심사에 너무 오랜 시일(약 3년)이 걸리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셋째, 우리 교육제도는 벤처기업 육성의 필수조건인 창의성을 기르는 것과

거리가 먼 주입식 위주 교육제도라는 데 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

의 비효율성·비합리성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되어 왔으며, 교육개혁도 수 차

례에 걸쳐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개혁으로까지는 연결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실리콘밸리의 탄생과 눈부신 성장은 기본적으로 창의성

개발에 중점을 둔 미국식 교육문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내의 구

태의연한 교육제도로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어려우

며, 선진국 수준의 벤처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투

자와 함께, 창의성 개발 중심의 획기적인 교육제도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벤처기업과 투자자, 정부(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 지방자치단체) , 학계 등 관련 경제주체간에 협조와 연계체제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경제주체간에 횡적 연계체제에 의한 네트워크의 경제성(econom ies of

network ) 구축이 미흡한 것이다. 즉, 정부 관련부처들은 각기 주도적으로 벤

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욕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관련 경제주체 및 부처간 협조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효율성이 결

여되어 있는 것이다. 실리콘밸리는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벤처창업자와 이들

을 뒷받침해 준 지적 자본가(intellectual capitalist )들이 이끌어간 것이며, 미국

정부의 간섭과 주도로 성장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고용관행상 창업과 轉職이 비교적 어렵다는 점도 벤처산

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벤처기업은 대기업에 비하면 도산의 위험이

높으며 그만큼 종업원들의 실직확률도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

동시장은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어 실직시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그 이외에도 국내 벤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과학기술 투자

의 미흡 및 낮은 투자효율, 생산·판매·자금조달·인력확보·자재조달 등과

관련된 경영정보의 입수곤란, 지적 소유권 보호제도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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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벤처기업 성공사례와 성공요인

( 1) 주요 벤처기업 성공사례

메디슨(의료기기 분야)

메디슨은 1985년도에 자본금 5천만원, 직원 7명으로 창립한 이래 한국벤처

기업의 모델로 성장하였다. 1998년 매출액은 1,908억원으로 1997년의 1,230억

보다 678억원 늘어났다. 현재 종업원은 310명선이다. 1996년 한국의 벤처기업

중 상장 1호를 기록했으며 사내벤처 1호인 메디다스를 비롯, 바이오스·인포

피아 등 10여개사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한국최대의 종합의료기기 전문업체로 성장한 메디슨의 주력제품은 국내 최

초로 개발한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이다. 1994년 ISO 9001 국제인증을 받은

이 제품은 현재 한국시장의 80% 정도를 석권하고 있으며 수출도 갈수록 늘

어나는 추세이다. 일반 3차원 영상복강경 수술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

며, MRI (자기공명 영상촬영장치)도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발하여 기술에 관

한 한 정상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표 Ⅱ－14> 메디슨 연도별 경영실적

단위：억원

구 분 1995 1996 1997 1998

매 출 액 567 794 1,230 1,907

경상이익 46.8 87 173 205

주：해외법인 제외.

메디슨의 성공비결 중 첫 번째는 매년 매출의 20% 이상은 반드시 기술개

발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벤처기업 성공요건의 핵심인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철저한 판매후 서비스체제의 구축

이다. 조그만 하자나 소비자 불만이 있으면 설사 손해가 나더라도 신제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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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즉각 교환해 주었다. 한번 확보한 고객은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개발과 철저한 A/ S가 성공의 비결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든 의사결정이 24시간 내에 처리되는 회사내 의사결정의

신속화와 사내 선후배간, 임직원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통해서 기업의 창

의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메디슨은 이와 같은 경영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디지털 컬러 초음파 진단기

의 대중화, MRI 매출확대 등을 통하여 세계적인 의료기기 메이커로 대변신

을 시도하고 있다.

두인전자(컴퓨터 하드웨어 분야)

두인전자는 1990년 자본금 5천만원, 직원 2명으로 창업하였으며, 1998년에

는 매출액 308억원을 달성하는 등 한국의 대표적인 멀티미디어기업이 되었

다. 국내 최초로 PC비젼을 만들었으며, 세계 최초로 PC용 DVD 재생보드인

DVD비젼을 개발하기도 했으며, 1995년 제15회 벤처기업상을 수상한 바 있

다. 1997년 7월부터는 DVD 디코더 보드인 쿨DVD를 미국의 마이크론사에

납품하게 되었는데, 이는 DVD를 재생할 수 있는 PC로는 미국 최초의 제품

에 두인의 상품이 들어간 것이었다. 또한 시큐리티로 불리는 영상감지 시스

템을 개발하여 2000년대를 내다보고 있다.

그 이외에도 PC로 T V를 볼 수 있는 P C비젼에 이어 CD시네마, P C비젼

97, 오스카 3 등이 두인전자의 현재 주력제품이다. 그리고 세계적 품질을 인

정받은 DVD비젼과 위성교육방송 시장을 목표로 개발한 스카이비젼은 차세

대 주력제품으로 계획하고 있다.

<표 Ⅱ－15> 두인전자 연도별 경영실적

단위：억원

구 분 1995 1996 1997 1998

매 출 액 176 413 348 308

경상이익 6 22 20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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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인전자는 1998년 9월 IMF프로그램하에서의 금융시장 경색과 내수침체로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해외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또한 코스닥시장의 활황으로 향후 현금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

로 전망된다.

두인전자의 가장 주요한 성공비결은 지속적 기술개발 투자로 평가되고 있

다. 매년 연구개발에 20억원을 투입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제품의 질적수준 향상 및 신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두인전자의 대표적인 경영전략은 6개월 전략과 無工場 경영이다. 6개월 전

략이란 멀티미디어산업은 기술변화가 매우 빨라서 6개월마다 신제품을 출시

하지 못하면 도산의 위기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두인전자는 6개월마다 신제

품을 출시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이고, 무공장 경영이란 두인전자는 제품만

설계하고 생산은 한국SMT , 터보테크사 등에 위임하여 비용을 절감한다는

전략이다.

베스트 코리아(환경분야)

베스트 코리아사는 무공해 브라운가스 발생기를 개발한 벤처기업으로서

1991년에 자본금 5천만원으로 창립되었다. 대기오염으로 인해 환경공해가 날

로 심각해져 무공해 에너지 개발이 절실한 시점에서 무공해 연료인 브라운가

스 발생기(BCG)의 개발과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이 회사의 1997년 매출액은 5억원에 불과했으나 1998년에 50억원, 1999년

에는 200원억대의 매출실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운가스

발생기에서 발생하는 브라운가스는 물을 원료로 생성되는 무공해 가스로 용

접가스로서의 품질이 우수해 가스용접, 브레이징, 소더링, 유리가공 열처리

등 모든 열가공에 사용된다. 또 무공해 연료이기 때문에 원적외선 히터, 원적

외선 오븐, 식품가공, 산업용 보일러, 무공해 자동차 연료 등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거의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브라운가스를 응용한 상품이 개발될 경우 일본에만 연간 1만∼3만대를 공

급할 수 있으며, 세계시장 수요는 30만대를 어렵지 않게 돌파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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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신상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은 발명기술과 상품화기술, 그리고 용도

개발기술이라는 세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베스트 코리아는 이러한

세 가지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발전시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엠 아이 텔(정보통신기기 분야)

엠 아이 텔은 정보통신 기기분야의 벤처기업으로서 1994년 자본금 6억원으

로 설립되었다. 이 업체는 미개척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첨단기술을 기

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1998년 추정 매출액은 1천억원 정도이며, 이 회사의

이가형 사장은 제1회 코바(KOVA ) 벤처기업인상을 수상했다.

이 업체는 1995년 광역무선호출기 AP PEA L Ⅰ을 출시하고, 작년에는

A PP EA L Ⅱ를 개발하여 중국에까지 수출하였으며, 올 4월에는 A PP EAL

MINI를 출시하였다.

엠 아이 텔의 성공요인은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먼저 읽고 이를 사업화한

것으로 첫째, 창업 당시 경쟁사들이 문자호출기에 주력하고 있을 때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무선호출기를 사업목표로 설정했다는 것이고, 둘째, 품질

검사공정(QC)을 컴퓨터로 처리해서 공정상의 품질을 향상시켰다는 점이다.

엠 아이 텔의 대표적인 기업경영전략 두 가지는 첫째, 정보통신 기기의 제

품수명주기(P LC)가 매우 짧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요인이 성능에서 가격

과 서비스로 이동할 것이라는 예견으로 제품 출시 2∼3개월내에 초과이윤을

확보하는 식으로 초기 투자자본을 회수하여 이를 다시 서비스부문에 투자한

점, 둘째, 일부 생산부품의 아웃소싱전략으로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했다

는 점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2) 벤처기업 성공요인

벤처기업 창업 원동력

벤처기업 창업의 원동력에 대한 최초의 조사결과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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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창업자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도전정신(61.4%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벤처기업의 창업은 무엇보다도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에서 비롯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경쟁우위의 주요요소인 창업기술의 보유(28.1% )보다 중요한 것으

로 인식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사업에 동참한 전문인력의 확보도 7%

정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마케팅 능력과 관련기업과의 연계 등은 3.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창업자금 조달능력이 창업의 원동력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6> 벤처기업 창업의 주요 원동력

요 인 별 구 성 비 (%)

창업자의 비전과 도전정신

창업관련 기술의 보유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전문인력

마케팅능력 및 관련 기업과의 연계

창업자금의 조달

61.4
28.1
7.0
3.5
0.0

자료：이장우·김선홍, 벤처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 산업자원부·벤처기업협회,

1998, p.29.

업력별로 보면 신생벤처의 경우는 창업자의 비전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

으로 낮은 반면 창업관련 기술보유의 중요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견벤

처의 경우는 반대로 창업자 비전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창업관련 기

술보유의 중요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중요도는 중견벤처의 경우에는 거의 무시되고 있으나 신생

벤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공 벤처기업의 주요 특성

최근 벤처기업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공벤처기업과 일반벤처기업

의 표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이 표에 의하면 성공 벤처기업으로 선정된 18

개사의 1997년 총자산 이익률은 평균 12.5%로서 일반 벤처기업으로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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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개사의 평균 4.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그룹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한 2 통계량 절대치도 2.74로서 1%의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매출성장률에 있어서도 일반벤처기업의 경우는

46%인 데 비하여 성공벤처기업은 70%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두 집단의 벤처기업 그룹간 특성의 차이를 창업자 특성, 기술력,

마케팅·경영전략, 조직 특성, 주식소유 등의 관점에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Ⅱ－17> 성공 벤처기업과 일반 벤처기업의 재무적 성과 차이

구 분

성과특성
일반 벤처기업 성공 벤처기업 2 통계량

총자산 이익률 4.1% 12.5% -2.74***

매 출 성 장 률 46% 70% -1.86*

표 본 수 98개사 18개사 -

자료：이장우·김선홍, 전게서, p.86.

주：*：10%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됨.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됨.

가. 창업자 특성

○ 창업자의 경력 특성

창업자의 설립당시 나이는 성공벤처기업의 경우 평균 32세이며 일반벤처기

업의 경우에는 35세로 성공벤처기업 창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젊었을 때 사

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퀸(Quinn, 1979)의 연구에 의하면 창업자의

광적인 실천력이 성공한 벤처기업과 실패한 벤처기업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

준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설립당시 나이가 젊은 창업자들이

보다 모험적으로 사업에 임할 수 있으며, 이는 벤처기업의 성공을 결과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창업당시의 학력차이를 표에서 보면 성공벤처기업의 경우 석사 이상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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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가진 창업자가 50%로서 절반을 차지하는 반면에 일반벤처기업들의 경

우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가 30.2%로, 유의수준 10%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한편,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력과 성과와의 관계는 분명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샌드버그와 호프(Sandberg and Hofer , 1987)

의 연구에서는 성과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스튜어트와 아

베티(Stuart and Abet t i, 1990)의 연구에서는 負( - )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우리나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형래(1995)의 연구에

의하면 본 연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력은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과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완전한 일치를 5로 할 때, 성공벤처기업의 평

균은 4.28이며 일반벤처기업은 3.52인 것으로 조사되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공벤처기업의 창업자들의 경우 자신들이

연구한 기술을 사업화하여 성공한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업경험과 이전 직장 근무경험에서 보면 성공벤처기업의 경우가 오

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차이도 매우 유의적인 것으로 검정되었다. 따

라서 기업경영이나 근무경험이 부족할수록 성공가능성은 높아진다는 역설적

인 명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능력이나

근무경력보다는 창업자의 의욕 내지 도전정신 또는 다른 요인이 벤처기업의

성공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

거 직장과 현재 제품과의 관련성에 관하여는 성공벤처기업과 일반벤처기업간

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창업자의 행태 특성

창업자의 행태특성으로서 종업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정도, 투자자와의 접

촉빈도, 외부전문가, 顧問 등과의 접촉, 사업시작시 실패에 대한 인식 등의

관점에서 성공벤처기업의 경우가 다소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창업자의 경력특성에 비

하여 형태특성의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第 2章 國內 벤처産業 現況 및 支援制度 43

<표 Ⅱ－18> 성공 벤처기업과 일반 벤처기업의 창업자 특성 차이

구 분

특 성
일반벤처기업 성공벤처기업 2 통계량

경

력

특

성

설립당시 나이 35세 32세 2.14**

설립당시 학력

고졸 이하：6.3%

학사：63.5%

석사：26.0%

박사：4.2%

고졸 이하：5.6%

학사：44.4%

석사：27.8%

박사：22.2%

9.417*

전공과 제품관련성 3.52 4.28 -2.13**

기업경영 경험
있다：46.4%

없다：53.6%

있다：11.1%

없다：88.9%
7.820***

이전직장 근무경험
있다：96.9%

없다： 3.1%

있다：77.8%

없다：22.2%
9.719***

과거 직장과 제품관련성 3.48 3.86 -1.01

행

태

특

성

종업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3.83 4.00 -0.65

투자자와의 접촉빈도 2.45 2.89 -1.90

외부전문가, 고문등과의접촉 2.58 2.83 -1.14

사업시작시실패에대한인식 3.40 3.78 -1.15

심

리

특

성

비전의 명확성 3.98 4.03 -0.23

비전의 차별성 3.98 3.94 0.19

성 취 욕 구 3.60 4.07 -2.81***

위험감수 성향 4.15 4.22 -0.46

자료：이장우·김선홍, 전게서, pp. 86∼91.

주：1) *, **, ***：각각 10%, 5% 및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됨.

2) 경력특성 중 전공과 제품관련성, 과거 직장과 제품관련성 및 형태특성, 심

리특성 등의 수치는 그 정도에 따라 1∼5의 수치를 부여하여 조사한 것임.

단, 형태특성 중 접촉빈도는 1：전혀 없음, 2：월 1회, 3：주 1회, 4：매일

1회, 5：매일 여러 번으로 수치화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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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의 심리특성

창업자의 심리적·동기적 특성을 보면 성취욕구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기타 요인들 즉, 비전의 명확성·차별성, 위험감

수성향 등에 있어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이전

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창업자의 경영목표, 경영이념 등 어떤 동기적 특성이

창업자의 행동을 유발케 하는지가 기업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Herron & Robinson, 1993 ; Naffziger, Hornsby & Kuratko, 1994 ; Baum ,

1995) .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는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나. 기술력

성공벤처기업과 일반벤처기업의 주력제품 수명주기를 도입기, 성장기, 쇠퇴

기의 네 단계로 나누어 국내시장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성공벤처기

업의 경우 성장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벤처

기업들은 도입기에 속한 기업이 48.5%, 성장기에 속하는 기업이 43.2%, 성숙

기와 쇠퇴기에 속하는 기업이 각각 5.25와 3.1%로 나타난 데 비하여, 성공벤

처기업의 경우에는 도입기에 속한 기업이 22.2%, 성장기에 속하는 기업이

66.7%, 성숙기에 속하는 기업이 11.1%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신생기업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입기의 비중이 높

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공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아직은 성장기에 속하는

기업이 많으나 성숙기에 속하는 기업도 비중으로 볼 때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투자의 측면에서도 연구개발인력 보유규모가 일반벤처기업의 경우 평

균 10명이나 성공벤처기업은 45명으로 성공벤처기업이 4.5배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있어서는 일반벤처기업이 평균 1억 5천이며

성공벤처기업이 17억으로 약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인

기술능력 평가에서도 성공벤처기업이 높게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성공벤처

기업은 기술투자 및 기술능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제품 壽命週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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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도입기보다는 성장기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19> 성공 벤처기업과 일반 벤처기업의 기술특성 비교

구 분 일반벤처기업 성공벤처기업 2 통계량

제품수명주기

도 입 기 48.5% 22.25%

5.563**
성 장 기 43.2% 66.7%

성 숙 기 5.2% 11.1%

쇠 퇴 기 3.1% －

기 술 투 자

연구개발인력

(1997년말)
10명 45명 -4.62***

연구개발비

(3개년 평균)
1.5억원 17.1억원 -2.74**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7.8% 12.0% -0.20

기 술 능 력 3.87 4.30 -2.93***

자료：이장우, 김선홍, 전게서, pp. 91∼101.

주：1) **, ***：각각 5% 및 1%의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됨.

2) 기술능력은 수준별로 1∼5의 수치를 부여하여 자체 평가한 것임.

다. 마케팅·경영전략

벤처기업의 전략은 시장에 진입할 때 목표시장을 위주로 틈새시장을 구사

하는지 아니면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전략을 수행하는지를 파악하

고자 하는 시장선택전략과 원가우위, 마케팅 차별화, 제품차별화, 그리고 기

업외부자금, 인력, 기술 등의 활용전략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조사되었다.

조사결과를 보면 시장선택 전략이나 원가우위 및 마케팅 차별화 전략에서

는 별다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품차별화전략과 외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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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활용전략에 있어서는 성공벤처기업의 평균값이 일반벤처기업에 비하여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공한 벤처기업들의 경우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한 제품차별화를 추구하는 한편, 다양한 외부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전략

을 구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Ⅱ－20> 성공 벤처기업과 일반 벤처기업의 경영전략 특성 비교

구 분

전 략
일반벤처기업 성공벤처기업 2

시장선택 전략 2.85 2.93 -0.36

원가우위 전략 3.67 3.77 -0.49

마케팅 전략 3.59 3.76 -0.79

제품차별화 전략 4.57 4.80 -2.58**

외부자원 활용 전략 2.98 3.40 -2.01*

자료：이장우·김선홍, 전게서, pp. 91∼101.

주：1) *, **：각각 10% 및 5%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됨.

2) 각 항목에 대하여 수준별로 1∼5의 수치를 부여하여 자체평가한 것임.

라. 조직 특성

벤처기업의 조직구조적 특징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정한 합

의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다만, 더체스너와 가르트너(Duchesneau and

Gartner, 1990)가 성공한 13개 벤처기업과 실패한 13개 벤처기업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성공한 기업의 경우 명령단계가 낮고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의 폭이 넓은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권적인 의사결정은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에 비해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어떤 조직구조적 형태가 벤처기업의 성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서는 아직 명확한 해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성공벤처기업과 일반벤처기업의 조직문화 측면에서 직무자율성은 평균값이

모두 3.39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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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은 대부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동

료간 친밀감에 있어서도 두 기업 그룹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다만 평균치를 비교하여 보면 일반벤처기업이 성공벤처기업에 비

해 다소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벤처기업에 신생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업무결과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보상은 구성원들의 동기유발에 있

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보상의 정확성과 공정성

에 있어 성공벤처기업과 일반벤처기업간에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자금동원능력·기타

자금의 원활한 확보는 벤처기업 생존이나 성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 imm ons, 1981; Bruno & T yebjee, 1985 ;

T immons & Bygrave, 1986 ; Sandberg, 1986 등 참조) . 한국의 벤처기업에

있어서도 자금동원능력은 벤처기업의 성공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벤처기업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자금동원 능력

이 우수해야 하며, 반대로 성공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용이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國內 벤처産業 支援制度와 問題點

1) 벤처산업 관련법 체계

우리나라의 벤처기업과 관련한 법규 및 제도는 최근까지도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산업자원부 소관)과 신기술 사업금융지원법(재정경제부 소관)을 근간

으로 하고 있었으나 벤처산업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미흡한 실

정이었다. 그러던 것이 1997년 7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산업자

원부 소관)이 제정됨으로써 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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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산업 육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으로는 이외에도 산업자원부의 공업

발전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재정경제부 소관의 증권거래법, 여신전문금융

업법, 조세감면법, 외자도입법, 정보통신부 소관의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

진기본법, 소프트웨어개발법 그리고 과학기술부 소관의 기술개발촉진법, 과학

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 등이 있다.

<표 Ⅱ－21> 부처별 벤처기업 지원 관리법

부 처 관 련 법 률

산업자원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공업발전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재정경제부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여신전문 금융업법, 조세특례법, 외자도입법 등

정보통신부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소프트웨어개발법 등

과학기술부 기술개발촉진법,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 등

1986년 4월 산업자원부에 의하여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특히

농어촌지역에서의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

간의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하여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투자조합, 중소기업 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 등의 설립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동년 5월에 만들어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제조업 외에도 광업,

건축,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

업 등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은 1986년 12월 재정경제부에 의하여 제

정되었는데,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건전하게 육성·지원하고 기술신용보증제

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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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한국개발투자주식회사, 한국

기술금융주식회사 및 한국기술진흥주식회사 등이 재정경제부의 인가를 받으

면서 연구개발형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본격화하였다. 이들 신기술

금융기관 중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는 1992년에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에 따라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KT B)로 확대·개편되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7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2007

년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서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

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

고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을 가려내는 한편 기업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부문의 지원

을 제도화한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연·기금, 대기업 및 외국인의 벤

처기업 투자촉진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고, 둘째, 중앙

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들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토록 의무

화하고, 대학 교수 및 국책연구소 연구원의 창업을 위한 휴직을 허용함으로

써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를 꾀하고 있다. 셋째,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벤처기업 지원시설의 개발과 설치를 위해 국공유 재산의 이용을 합법화함

으로써 입지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창업과 관련한 자금, 전문인력 등의 지원근거와 함

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

보육센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납입자본금 100억원 이상이어야 등록 가능하며,

창업자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 창업과 관련되는 상

담·정보제공 및 창업자에 대한 사업의 알선, 창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사업, 해외기술의 알선·보급 및 이의 촉진을

위한 해외투자, 투자한 창업자에 대한 보증 및 자금의 알선, 창업자의 사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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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 검토를 위한 조사용역사업,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 등을 영위할 수

있다.

중소기업상담회사는 납입자본금 2억원 이상 및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인력

5인 이상(3인 이상의 상근요원 포함)을 확보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위한 용역사업,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

역사업,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 및 자금의 알선, 중소기업 창업에 관한 절차의

대행과 관련되는 용역사업,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알선 및 해외기술 도

입의 알선과 보급, 창업보육센터의 설립과 운영, 창업과 관련되는 상담 및 정

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자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용역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외부 출자자와 함께 투자성과의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투자조합은 출자금이 3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 출자금을 관리하는 창업투자회사가 출자금 총액의 10% 이상을 출자하

여야 하다. 투자수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해당 투자회사에

그 수익을 배분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중소기업 창

업 및 진흥기금의 출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손실금을 충당하며, 잔여손실금이

있을 때에는 창업투자회사가 출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충당한다. 기금과

창업투자회사 출자금으로 손실충당을 한 후에도 잔여손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출자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그 손실금을 배분하여 충당한다.

(2)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

고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

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및 정부의 출연금

을 그 기본재원으로 한다. 기금의 업무는 기본재산의 관리, 기술신용보증, 일

반신용보증,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신용조사, 구상권 행사, 신용보증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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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재보증 업무 등이다. 그 중에서 기술신용보증은 동 기금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는데, 신기술사업자가 여신전문 금융회사 또는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대부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데 따른 채무를 보

증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신기술 사업자의 범위는 ⅰ) 제품개발 및 공정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ⅱ)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제품화하는 사업 ⅲ)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사업 ⅳ)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29조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속하는 기업 ⅴ) 기타 생산성 향상, 품

질 향상, 제조원가 절감, 에너지 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제품화하는 사업 ⅵ)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 연구조합을 말한다. 기술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금

전채무는 ⅰ) 신기술가업자가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금융기관과의 사채인수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융통함으로써 이들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ⅱ) 신기술사업

자의 채무를 금융회사 등이 대출·급부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보증하는 경우

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등이다.

그리고 일반신용보증업무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부가업무 중 하나가 되는

데, 상시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이 부담

하는 금전채무로서 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

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ⅱ) 증권거래법 제8조에 의하여 모

집하는 사채 ⅲ) 기업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ⅳ) 납세, 어음의 발행 또는 유

통, 공사·용역제공 등의 의무이행, 시설대여 등과 관련된 금전채무, 기타 기

업의 금전채무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것 등이다.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부는 과거의 법적·제도적 지원체제하에서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효과적

으로 지원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1997년 8월 벤처기업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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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총괄하는 특별법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벤처기업의 정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및 그 기업으로 전환중이거나 창업

중인 기업을 벤처기업이라 한다.

－ 창업투자사 등 벤처캐피탈회사가 해당 기업 자본금의 일정률 이상을 투

자한 업체

－ 최근 2년간 총매출액 연구개발투자비의 비율이 일정률 이상인 업체

－ 특허 및 실용신안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는 업체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 또는 기술집약형 기업

즉,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중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 또는 신기술금융회사 및 조합으로부터 지분의 일정부

분을 투자받는 기업, 연간 연구개발비가 일정액 이상인 기업, 특허권·실용신

안권 또는 의장권을 사업의 주된 부분으로 하는 기업, 공업기반법의 공업기

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거나 신기술의 사용 또는 지식을 집약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투자조합의 투자 총액이 당해 기업자본금의 20% 이상이거나 주식인수 총액

이 당해 기업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년도의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 이상인 기업,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에서 의결된 사

업을 영위하는 기업, 특허권 등을 이용한 당해 기업의 매출액이 기업 총매출

액의 50% 이상인 기업 등이다.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는 산업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중소기업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국방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각 부처장, 공정거

래위원회 부위원장 및 특허청의 청장으로 구성되며 벤처기업 범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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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기관의 인정 및 기술개발계획 시행지침을 수립한다. 벤처기업활성화

위원회는 산하에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통해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꾀한다.

자금공급의 원활화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의 원활화를 위한 주요 규정을 보면 첫째, 연·기

금과 투자신탁회사·신탁회사 및 보험회사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

고 있다. 즉, 연·기금 운용계획 작성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규모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기금 운영계획 범위내에서 별도 인·허가없이 벤처기업

투자를 허용하며, 투자신탁회사·신탁회사 및 보험회사의 비상장된 벤처기업

투자를 허용하는 등이 그것이다. 이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기본법상의 기금

관리자는 기금운용자금의 10%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기업,

창업투자회사 조합 및 신기술금융회사 조합에 투자할 수 있다. 또한 각 금융

기관의 신탁계정 및 운용자산도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투자가 허용

되었다. 둘째,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대기업의

벤처기업에 대한 자본협력 및 경영기법 이전으로 벤처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독점규제법의 출자제한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즉,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라 하더

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벤처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30%까지 취

득할 수 있다. 대기업의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한도 확대는 벤처기업의 국제경

쟁력 강화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대기업 내부의 창업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벤처기업주식 액면가

의 하향조정이 이루어졌는바, 일반 주식회사의 1주당 권면액은 5천원 이상이

어야 하나 벤처기업의 주식은 권면액을 100원 이상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소규모 자본을 기초로 설립된 벤처기업에 대한 소액투자를 가능하게 하

는 한편 주식매입선택권을 이용한 인력조달의 원활화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섯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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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지방세법 기타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

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

고 개인 또는 개인들로 구성된 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게 하였다.

즉, 벤처캐피탈 및 조합과 개인으로 구성된 개인투자조합의 활성화를 위하

여 각종 세부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이들이

창업자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비

과세한다. 둘째, 창업자에게 투융자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투

융자 손실 준비금을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투융자액의 50%를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셋째, 대도시에서 투자회사 설립시 등록세가 5배 중과되

는 지방세법 적용이 배제된다. 넷째, 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투자조합에 출자

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

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혹은 소득세도 20%를 원천징수하고 종합소

득세 표준계산서 합산에서 제외한다. 다섯째, 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당해년도 소득금액의 3% (기

술집약산업 5% )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여섯째, 창업투자회사 또

는 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에게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해

서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다만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출자액 총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벤처기

업으로 지정된 지 3년 이내의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이 인정

된다. 그리고 투자일로부터 5년 이내에 투자한 지분을 양도 또는 회수하는

경우 소득세 등은 감면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개인 및 개인투자조합이

개인 및 조합원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도 세제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조세특례법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혜택

이 벤처기업에도 적용된다. 즉, 벤처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와 다

음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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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75% 감면되며, 창업중소기업이 보유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창업일

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50% 감면된다. 이밖에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는 면제되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50%가 감면되고, 과밀억제권역내라 하라도 벤처기업 집적

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의 5배 중과 규정

이 배제된다.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

중앙행정기괸 및 정부투자기관은 매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수혜대상은 중소기업이 행하는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행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기타 중소기업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련 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 등이다.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시행방법·절차, 우대지

원에 관한 사항 및 기술개발비의 지원비율·지원한도·기술료 징수 등에 관

한 사항을 지원계획 시행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 연구원 등의 창업시 휴직을 허용하고 있다. 고급인력의

상당부분이 대학 및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들 고급인력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법에 의한 대학 교원 및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벤처

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3년까지 휴직을 허용하는 것이

다. 휴직하는 기간 동안 해당 인원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된다.

입지공급의 원활화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벤처기업의 영업활동

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화 단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

업단지로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지정·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벤처기업 전용단지·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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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세법의 규정

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통하여 국공유재산을 매각·임대할 수 있으며 정부

가 개발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기술연구집단화단지에 대해서는 개발

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

통유발부담금 등을 면제하였다. 또한 단지 및 단지 안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

른 미술장식 등의 설치의무를 면제하였다.

2) 경영요소별 지원제도

( 1) 자금·세제지원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은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부지원으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투

융자, 창업강좌 교육비지원, 세제지원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창업

투자회사와 투자조합에 출자 내지 투자형태로 지원하고, 이들은 다시 벤처기

업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 중소

기업의 육성자금을 지원 받아 벤처기업에 자금을 융자의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둘째, 창업투자회사들의 주식, 전환사채 투자,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

수, 약정투자, 자금대여 등의 지원이 있다. 셋째,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들의 투

융자, 리스 등의 지원이 있다. 넷째,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투자신탁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벤처기업에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다섯째, 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다른 기업 또는 개인과 함께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바, 조합출자금은 창업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주식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 또는 약정투자의 방식으로 운

영된다. 여섯째, 개인투자자인 엔젤이 있는바, 이들은 클럽을 결성하고, 개인

별 직접투자 또는 공동투자의 방식으로 벤처기업 자금공급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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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국내벤처기업 자금지원 체제

정 부

벤

처

기

업

중소기업청
세제지원 및 융자지원

중진공
투융자, 출자, 창업보육센터 융자, 창업강좌 교육비 지원

자치단체
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융자

창업투자회사
주식·전화사채 인수, 약정투자, 자금대여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투융자, 리스, 외상매출 채권양수

은행권·제2금융
(투자신탁회사)

창업자금 융자, 벤처펀드 운용

투자조합
주식·전화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인수·약정투자

엔젤
개인별 직접투자 또는 공동 투자

우리나라 벤처기업 자금조달과 관련한 주요 특징은 정부, 창업투자회사, 신

기술금융회사 등 정책적 성격의 자금지원 비중은 큰 반면 개인투자가인 엔젤

이나 일반금융기관, 연·기금 등의 참여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특

히 벤처기업 창업초기에 있어서는 담보력의 한계 등으로 공적금융이 어려우

므로 엔젤의 기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즉,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단계별로 다양한 자금원의 확보가 요구되는 것이다.

벤처캐피탈의 자금지원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은 1974년 한국과학기술원(KA IST )의 연구결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설립된 한국기술진흥(주) (KT A C)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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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정부와 산업계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에 있어 벤처캐피탈의 중요

성을 인식하여 1981년 특별법 제정에 의해 한국기술개발(주)이 설립되고,

1982년 7개 단자회사(투자금융회사)와 국제금융공사(IFC) , 아시아개발은행

(ADB)이 공동으로 출자한 한국개발투자(주) (KDIC)가 설립되었다. 1984년에

는 한국산업은행의 전액 출자로 한국기술금융(주) (KT F C)이 설립되었는데,

이들 회사를 중심으로 국내 벤처캐피탈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다.

이들 4개 회사 즉, 한국기술진흥(주) , 한국기술개발(주) , 한국개발투자(주) ,

한국기술금융(주) 등은 1986년 12월에 신기술사업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과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의 육성을 위해 제정된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기술사업 금융회사로 인가를 받으면서 업무

내용이 통일되었다.

그러나, 한국기술개발(주)은 신기술사업 금융회사로 전환된 이후 1992년에

한국종합기술금융 주식회사법으로 모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한국종합기술금융

(주) (KT B)으로 업무가 확대·개편되었다.

그리고 1986년 4월에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12개의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영업을 개시하

였다. 그 후에도 창업투자회사가 활발히 설립되어, 1999년 3월말 현재 62개

창업투자회사가 영업중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은 한국종합기술금융회사법에 의한 한국

종합기술금융(주) ,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

회사(1998년말 현재 3개사)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1998

년말 현재 72개사)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업무영역이나 투자대상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가.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는 납입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서 주요 출자자는 대기업, 은행, 증권회사, 지역상공인, 벤처기업 등이다.

주요업무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4년 이내(개인기업은 10년 이내)인 비상장



第 2章 國內 벤처産業 現況 및 支援制度 59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 약정투자

및 자금대여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창업투자회사가 투자대

상기업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할 때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창업투자회사 총납입

자본금의 50%를 넘을 수 없다. 약정투자란 창업투자회사와 투자대상기업간

에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출액, 투자원금 또는 이익금의 일정비율

을 투자자금 사용료를 받고 계획사업이 성공하면 주식으로 전환하여 원금을

회수하나 실패하면 투자원금의 일부만 상환하도록 약정하는 투자방식이다.

자금대여는 납입자본금의 10% 또는 5천만원 이상을 투자한 기업에 한하여 2

년 범위 내에서 융자해 주는 것이다.

한편, 창업투자회사는 이와 같은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경영 및

기술정보 제공, 기술지도 알선, 인력 알선 경영지원기능도 갖고 있으나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지원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창업투자회사의 자금조달은 자본금, 차입금, 투자조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

다. 자금원 구성을 보면 1990년대 초까지는 주로 자본금에 의한 재원조달에 의

존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차입금과 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

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을 조성하여 창업투자회

사 및 창업투자조합에 투·융자함으로써 벤처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으로, ⅰ) 창업자에게

출자후 발생되는 배당소득(4천만원 이하)을 분리과세하고, ⅱ) 창업자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고, ⅲ) 기관

투자가의 출자분에 대한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실시하였다.

한편, 창업투자회사들은 새로운 형태의 펀드조성에 나서고 있는데, 이들 벤

처펀드는 투자대상과 펀드 운영방식, 펀드 참여대상을 먼저 설정한 뒤 집중

투자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창업투자조합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창업투자

회사들이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벤처펀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펀드 출자자

들이 수익만 기다리는 객체가 아니라 조합의 주체로서 투자결정, 투자업체

육성 등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먼저, 엔젤형 펀드의 경우 창업이나 초기단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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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엔젤)의 자금을 창업투자조합 펀드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국제창투(주)에

서 시행하고 있다. 국제창투(주)는 기관 중심의 기존 창업투자조합과는 달리,

정부기금과 개인조합원만으로 구성된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출자한 개인

들이 직접 펀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창업투자조합은

주관사인 창업투자회사에서 운영하고 조합원은 1년에 한번씩 결산기에 운영

현황을 보고받는 형식인 데 비해, 국제창투(주)의 엔젤 벤처펀드에 참여한

조합원은 투자업체 발굴부터 심사, 투자수익 분배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창업투자조합은 참여 개인조합원들을 분야별로

다양화함으로써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투자업체에 경영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즉, 개인은 조합형태 투자이기 때문에 위

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창투사는 개인조합원들의 능력을 활용하여 펀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전략적 제휴형 펀드는 투자 대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관별

로 제휴하고 역할분담을 하는 방식이다. 일진벤처(주)의 정보통신 전략제휴

형 창투조합이 대표적인 사례인바, 자금조달 중심의 조합원 구성에서 탈피하

여 증권회사·은행·종합상사의 제휴를 통한 전략형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

였다. 전략형 펀드에 참여한 기관 중 은행은 투자 대상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경우 자연스럽게 주간사가 된다.

최근 코스닥 등록 주간사 자리를 놓고 과열경쟁 현상을 보이고 있는바, 초기

투자를 통해 이와 같은 부작용을 처음부터 배제할 수 있다. 특히, 종합상사는

영업능력이 없는 벤처기업에 국내외 영업지원을 하는 한편, 다양한 기술·경

영정보를 제공하여 투자 대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어 주게 된다. 종합상사에서는 벤처기업의 상품을 활용하여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전략적 제휴형 창업투자조합은 성격상 창업이나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

자에 집중된다.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벤처기업은 자체적으로 거래하

는 은행이나 영업망이 있기 때문이다. 일진벤처(주)는 전략제휴형 펀드를 정

보통신 분야에 이어 바이오텍 분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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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테마형 펀드는 투자분야를 설정해 놓은 다음 출자를 받아 창투조합

을 결성하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무

한기술투자(주)가 처음 선을 보였다. 무한기술투자는 1997년 4월 의료기기

분야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무한메디컬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테마형

펀드를 처음으로 탄생시켰다. 테마형 펀드의 투자 분야별 유형은 특정 업종

이나 투자단계, 대상 등에 따라 다양하다. 무한기술투자는 현재 업종별 테마

형 펀드로 정보통신분야, 반도체 장비,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등 4개 테마

에 대하여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제2금융권 펀드는 투자신탁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벤처펀드이다. 일

반인들이 창업투자회사나 기술투자회사에서 모집하는 엔젤 클럽(angel club )

에 가입하려면 보통 투자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코스닥에 등록한

벤처기업 주식을 사려고 해도 주식분산이 잘 되어 있지 않아 절대량이 부족

한 데다 투자 대상기업을 고르기가 쉽지 않다. 이에 비해, 벤처펀드는 투자금

액 제한이 없고 투자신탁회사가 큰 위험부담 없이 벤처기업 주식에 간접투자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투자신탁회사는 유망 벤처기업 발굴, 공동투자 등 전

문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벤처펀드는 저축기간이 정해진 단위형과 가입

수요에 맞추어 규모를 계속 늘려 가는 추가형으로 나누어진다.

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및 여신전문금융

업법에 의해 설립된 투융자, 기술개발 및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대여(리

스 업무) , 기술개발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외상매출 채권의 양수(펙토링 업

무) 및 벤처캐피탈의 고유업무인 경영·기술지도를 행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특히, 리스, 펙토링 업무도 취급 가능하다는 점에서 창업투자회사와 구분된다.

지원가능 기업은 신기술사업자로 상시고용 종업원이 1천명 이하, 총자산 300

억원 이하인 기업이다. 지원대상 기업이 중견기업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서 창업기업 지원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신기술사업

의 범위는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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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품화하는 기업,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개량, 기타 생산성 향상·품질

향상·원가절감·에너지 절약 등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

는 응용하여 기업화 및 제품화하는 사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

합 육성법에 의거 설립된)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은 투자대상이 제한 없이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자금조달창구는 매우 다양한바, 자본금, 투자조합 결

성에 의한 자금, 회사채 발행, 기타 차입금 등 창업투자회사의 일반적인 자금

원은 물론 금융채 발행이나 복권발행 등도 가능하다. 자금운용 측면에서도

신기술사업 금융회사는 창업투자회사에 비하여 훨씬 많은 다양성을 갖고 있

다. 즉, 지원가능 기업의 범위에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은 실질적으로 대기

업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다른 신기술금융회사도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

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창업투자회사의 경우를 보면 지원대상이 창업중소기

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업력제한 14년) 업종 역시 법률이 정한 것에 한정되

어 있으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경우는 이러한 제한을 거의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투자방법에 있어서도 창업투자회사는 주식 및 전환사채 인수, 약정투

자 등의 지분참여와 제한적인 자금대여만이 가능하지만 신기술금융사는 지분

참여 외에도 융자, 리스, 팩토링 등 다양한 투자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의 자금지원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할 목

적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결성된 조합을 의미한다. 즉, 창업투자

회사 및 신기술금융회사는 다른 기업 또는 개인과 함께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조합원의 구성은 특별조합원(정부) , 업무집

행조합원(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금융회사) 및 일반조합원이 된다. 출자금

총액은 30억원 이상이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조합을

관리하는 회사는 출자금액의 10%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사업개요, 출자계

획, 수익배분계획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투자조합은 투자계획에 대한 중소기

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창업지원금으로부터 출자받을 수 있다. 결성된 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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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창업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주식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

또는 약정투자의 방식으로 운용된다.

조합의 존속기간은 7년간이나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로 2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엔젤의 자금지원

개인투자가 즉, 엔젤의 역할은 유휴자금을 산업자본화하여 기술집약형 벤

처기업의 창업자금을 조성하고,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

의 창업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에서 1997년 4월에 처음으로 엔젤 클럽(무한엔젤클럽)이 등장

함으로써 엔젤의 출현이 공식화되었다.

1999년 3월말 현재 전국에는 8개의 엔젤 클럽이 조직·운영되고 있다. 그

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엔젤 도입역사가 일천하여 사회적 인식이 미흡하고 조

세 감면조치가 개인투자가를 유인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며, 투자가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등 걸림돌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엔젤투자에 대

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저축자금 등 건전한 개인자금이 벤처기

업 투자자금으로 활용되는 등 엔젤의 발전잠재력은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지원

가. 자금지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은 다양한 벤처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첫째, 대학생 지

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 창업동아리 지원은 1998년 50개 단체에 3억원

이 지원되었으며 1999년도에도 146개 단체(109개교)에 대하여 활동·운영비

보조, 벤처선진국 견학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대학생 창업

경연대회, 창업강좌 등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바, 1998년도 지원규모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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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만원(20개 대회) 및 5억원(41개 강좌)에 달하였다.

둘째, 기술개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기술혁신개발자금과 산·학·

연 공동기술개발지원이 그것이다. 기술혁신개발자금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1998년 지원(출연)규모는 320억원이었다. 그리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은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행하는 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1998년중 101억원

이 출연되었다.

셋째, 창업자금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창업자,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 중소기업상담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에 대

하여 소요자금을 투자 또는 융자하거나 기타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부의 벤처기업 창업지원은 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접지원이 아닌 창투사 등을 통한 간접지원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즉,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부의 각종 기금으로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기

관에 자금을 투자·융자해 주고, 그 기관은 창업자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있

는 것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내용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 주

된 사업을 예시하면 ⅰ)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투융자 ⅱ) 창업투자조합에 대

한 출자 ⅲ) 상담회사에 대한 용역비 지원 ⅳ)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융자

ⅴ) 창업강좌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이다.

지방정부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아 벤처

기업에 융자형태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자격은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고 제조업 전업률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

하고 있으며, 지원규모는 시설자금 5억원, 운전자금 2억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금리는 연 7.0%, 융자기간은 시설자금 8년, 운전자금 3년으로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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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규모의 절대액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원자격이 공장설립 2년 이내로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

융자받기가 쉽지 않다.

나. 세제지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의하면 ⅰ)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세제감면규제법)·지

방세법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

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ⅱ) 개인 또는 개인들로 구성된 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개인투자가(엔젤)들이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출자액의 20%를 소득

공제해 주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금융소

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2항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하에 개인들로 구성된 조합원에

게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그 요건은 첫째, 창업 3년 이내의 벤처기업 또

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의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둘째, 개인당

투자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셋째,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

자지분을 양도·회수하지 않은 경우 등이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자로 일

정 사항을 통산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다. 이같은 법적조치는 개인투

자가인 엔젤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주식양도의 손실과 양도 이외의 회사 해산 등으로 발생된 손실에

대한 移越控除 등은 허용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損益通算 불가, 자금출

처 조사 등으로 실질적으로 엔젤 활성화를 크게 기대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벤처캐피탈에 대한 세제지원은 벤처캐피탈 자체에 대한 지원과 투자조합에

대한 지원으로 대별되는데, 투자조합의 경우는 투자조합 자체가 납세의무를

지는 주체가 아니므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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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으로는 양도차익의 비과세,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배제, 준비금과 지급이

자 손금산입 특례, 증권거래세 비과세 등이 있다. 즉, 국내 벤처캐피탈 관련

조세지원 체계는 수익의 핵심인 양도차익에 조세지원을 집중하고 있고, 비상

장법인일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상장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하여 배당소

득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하

지 않음으로써 융자나 자금운용보다 투자를 세제상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등

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창업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인지대를 면제하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 산입한도

를 현행 받을채권의 1%에서 2%로 확대한다.

<표 Ⅱ－22> 벤처기업 투자 세제지원 현황(1999년 5월 현재)

구 분 세제지원 내용

창업투자회사

-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증권거래세 비과세
- 투융자 손실준비금 손금산입
- 재고자산 평가특례
-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 예외인정

투자조합 - 증권거래세 비과세

창투사
투자자

개인
-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 배당소득 분리과세
- 자금출처조사 면제

법인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예외 인정
-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인정

투자조합
출자자

개인
-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 배당소득 분리과세
- 출자액 소득공제

법인
- 주식양도차익 비과세(기관투자가)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예외 인정
- 기술개발준비금 손비인정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

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7) 벤처기업 전용단

지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벤처기업 등을 창업하거나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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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최초 소득발생 연도로부터 6

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

장외시장(KOSDA Q：Korea Securit ies Dealers Automated Quotat ion )

코스닥 시장은 1996년 7월 1일에 개설된 장외 주식시장이다. 이는 상장기업

주식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사고 파는 증권거래소 시장과 달리, 컴퓨터와

통신망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이다. 전자시스템

을 통해 불특정 다수간에 경쟁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과거의 장외시장

과도 구별된다. 거래 대상종목은 한국증권협회에 등록을 해야 하며, 주로 벤

처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등록되어 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등 간접금융에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주식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을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 기술지원

정부소유 산업재산권 등의 무상양여제도

정부 위탁 용역계약에 의한 연구개발의 성과에 대하여 당해 용역 수행자 또

는 당해 용역수행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그

산업재산권을 양여하거나, 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게 하

고 있다(기술개발촉진법 제10조) . 그리고 정부 용역 연구개발 수행자 또는 연

구개발 공동투자자에 대하여 당해 용역에 사용된 연구기기, 설비 및 試作品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술개발촉진법상의 특정연구

개발사업이나 공업발전법상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 기술개발사업

등은 기술개발 실패시에는 출연금 상환을 면제하였으나 성공하였을 때는 출연

금의 50∼100%를 상환받아 오던 것을 고쳐 기술료 상환을 완전히 면제하였다.

7) 공업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신기술사업, 신
규등록된 고안을 기업화하는 사업, 도입된 기술의 사업, 연구소·대학 등에서 개발한 기술

또는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특허기술을 기업화하는 사업 등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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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상담회사를 통한 지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 설립된 중소기업 상담회사는 창업기업의 사업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창업정보 제공 및 창업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창업자와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상담회사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소

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에서 용역대금의 50%, 최고 300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 다만, 상담

회사가 창업자에게 투자할 목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용역대금을 지

원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청에 등록할 수 있는 중소기업 상담회사는 납입자본금 2억원 이상

으로 기술 및 경영분야 전문인력을 각각 1인 이상, 총 5인 이상을 보유하여

야 하며, 이 중 3인은 상근 종업원이어야 한다. 기술 및 경영분야 전문가란

자연과학분야 및 경영학 박사,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경영 또는 기술

지도사,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금융회사의 과장급 이상 심사역으로 5년

이상 경력자, 국공립연구소 연구원 중 5년 이상의 경력자 등이다.

기술신용보증회사 제도

담보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원활화를 도모함으로써,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기술담보 대출 및 보증제도 사업이 지난 1997년 5월부터 시작되

었다. 이 제도는 기술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기술자산 가치를 종합평가해 신

용 또는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 등 무형의 자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 주거나

대출보증을 해 주는 제도이다. 부동산 등 유형의 물적자산을 확보한 후에야

돈을 내주는 금융기관의 종래 여신관행을 고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기술력

평가를 통해 신용금융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시도이다.

통상산업부의 계획에 의하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가치의 평가는 생

산기술연구원 산하 생산기술정책연구소(IT EP )가 수행하고, 자금지원은 한국

종합기술금융(주) , 중소기업은행 등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융

자금리는 연 7.5%이며 2년 거치 3년 상환조건이다. 그리고 벤처기업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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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신기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재정경제부

의 감독을 받는 기술신용보증기금도 기술력 평가에 의한 벤처기업의 신용보

증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1997년 3월부터 20명의 박사급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기술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신용보증 대상 신기술사업은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 또는 제품화하는 사업, 기타 생산성 향상·품질향

상·원가절감·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의 개

발 또는 사업 및 제품화 등이다. 기술신용보증은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

소기업 또는 상시 종업원이 500인 이하이고 총 자산액이 150억원 이하인 기

업이 받을 수 있다.

기술신용보증에는 기술대출보증과 기술사채인수보증 두 가지가 있다. 기술대

출보증이란 신기술사업자가 금융기관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부터 기술개발자

금,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할 수 있다. 기술사채인

수보증은 신기술사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사채인수계약에 의해 자금을 조

달받을 경우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동일 기업당 보증한도는 15억원이며 보증

금액에 대하여 연 1%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은 연 1.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우대보증제도를 실시하여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

중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에 대하여 심사절차 간소화 및 보증지원 확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각 창업보육센터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보

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적 지원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기술이 가지는 잠재력을 얼마나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공정하

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이 제도 정착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제도

적인 길을 터 놓았어도 기술능력 평가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흐른다면 이

제도 도입의 의미가 퇴색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개발자금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중소기업은행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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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개발자금은 연구개발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주요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

다. 즉, 신제품 및 신공정개발 또는 제품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자금, 연구용

시설 및 기자재 구입자금,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 및 개량사업 그리고

신개발기술 및 도입기술의 사업화에 자금을 지원한다. 연 8.5∼12.0%의 금리

로 운전자금의 경우 3년, 시설자금의 경우는 8년간 대출해 준다.

이밖에도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을 기술개발시범기업(seed company )

으로 선정하여 기술과 자금을 일괄적으로 지원해 준다. 대상기술은 통상산업

부와 과학기술부가 국내개발이 필요하다고 고시한 기술과제, 대학·국공립

연구기관·정부출연기관 등과 공동개발중이거나 개발계획중인 기술과제 등이

며 업체당 최고 5억원, 최장 8년까지 전액 신용으로 대출한다.

창업활동지원자금 및 벤처기업 창업자 신용보증특례제도

창업 초기의 시설 및 운전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창업자금과 신용보증

체제가 상호 연계되는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는 신기술을 보유한 교수, 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 우수 특허기술 보유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에 있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5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창업활동지원자금을 신설하였다. 금리는 5%이며, 5년 거치 5년 분할상

환의 조건으로 지원된다.

또한 교수, 연구원, 기술사 등의 벤처기업 창업을 돕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출 경우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신용보증 특례대상자는 5년 이상의 경력

을 가지고 있는 연구원, 3년 이상 경력의 기업부설연구소장, 이공계열 박사학

위 취득 후 3년 이내인 자 등이다. 이들의 창업계획서를 중소기업청에서 접

수·검토한 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정보평가센터에서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여 1인당 최고 5억원까지 보증서를 발부해 준다.

기술 및 특허권 담보대출

기술 및 특허권 담보대출은 국민은행, 한국종합기술금융(주) , 중소기업은행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1996년 3월부터 개발기술의 사업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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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특허권을 담보로 금융대출을 시행해 왔다. 특허권의 우수성 및 사업성

과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시설자금은 10억원, 운전자금 2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허담보대출 외에도 국가공인 신기술 등 우수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우수기술보유업체로 지정하고, 해당 업체에게는 공장 신·증축 및 구입과 설

비 개·보수를 위한 시설자금 뿐만 아니라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운영자

금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이 되는 우수기술보유업체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우

량기술기업, 중소기업청의 ISO 9000시리즈 인정기업, 신기술(NT ) 혹은 국산

신기술(KT )마크 인증기업, 중소기업청의 유망선진기술기업, IR52 장영실상

수상기업 등이다.

한국종합기술금융(주)는 기술력을 평가해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기술대출담보제도를 1997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술

우위성, 독창성 및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한 기술평가에 경영능력 및 재무상

태 등 내부평가 기준을 접목시켜 업체당 최고 10억원까지 대출한다. 지원대

상은 기술우량중소기업이면 모두 해당되며 IR52 장영실상, KT 및 NT 마크

를 획득한 기업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중소기업은행 역시 신기술보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력 및 특허권 담보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기술력 담보대출의 융자대상은 NT

및 KT 마크 획득업체, 중소기업청이 추천한 신기술보유기업 및 유망선진기

술기업, 기타 정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인정하는 신기술보유업체 등이다.

업체당 시설자금은 20억원, 운전자금은 10억원 범위내에서 연 8.5∼12.0%의

금리로 융자된다. 특허권 담보대출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 보유기업

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10억원까지 신용대출을 해준다.

(3) 인력지원

스톡옵션제

이 제도는 기업이 자사주식을 일정기간내에 일정한 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자사의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입 선택권을 말하며, 우수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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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장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 인력을 기업내에 유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적용대상은 주식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중소기업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신기술사업자8)로 중소기

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업종9)을

영위하는 內國法人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여신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제189조의 4)에서는 스톡옵션 부여방법으로서 신주발행, 자기

주식 교부, 주식평가보상권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대상자의 자격은 법

인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해당법인의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최대 주주와 주요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제외하고

있다. 부여한도는 법인마다 다르며,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발

행주식 총수의 15%이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 또는 신

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로서 중소기업창

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업무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

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이다. 또한 행사기간은 3년 이상이고(즉, 주식매

입선택권은 그 의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행사 가능) , 스톡옵션 부여

결의일로부터 행사만료일까지 해당법인에 대해 유효하며, 당사자의 사망시

상속을 제외한 타인 양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부여된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행사시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해 비과

세하도록 하고 있다. 행사 후 취득한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

해서도 일정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비과세하고 있다.

병역특례제도

벤처기업의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로 병역특례제도가 있는바, 이 제도는 크

8)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제품화하는 사업, 기업
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사업, 기타 생산성 향상·품질향상·제조원가 절감·에너지 절
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제품화하는

사업을 말함 .
9) 제조업, 광업, 건축·엔지니어링 기타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등을
말함.



第 2章 國內 벤처産業 現況 및 支援制度 73

게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제도로 나뉘어져 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제조업체 특히 중소기업의 노동인력 지원을 위한 제도로 일정 기술자격증을

갖춘 자가 병역특례 지정업체에서 3년동안 근무하는 제도이다. 이 졔도를 이

용할 수 있는 업체는 공업, 에너지산업, 광업, 건설업, 수산업, 해운업, 농어업

분야에 속해 있는 기업으로 벤처기업은 대부분 공업분야에 해당된다. 특히

정보통신기기제조업 및 정보처리관련업과 의료기기 제조업에 대부분의 벤처

기업이 속해 있다. 정보통신제조업 및 정보처리관련업의 지정업체 선정추진

은 정보통신부 소관이며, 의료기기 및 의약관련업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

이다. 이처럼 지정업체의 선정은 각 기업이 해당 업종별로 주무부처에 신청

을 하면 병무처에서 최종 심의·결정한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석사급 이상 고급 연구인력이 병역으로 인한 공백이

없이 연구활동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한 취

지에서 실시되었다.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지정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

사학위 과정을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병역특례연구기관에서 5년간을 의무 복

무하도록 하고 있다. 병역특례연구기관의 선정기준은 ⅰ)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의 경우는 2

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 ⅱ) 인문사회계 분야 석사 이상

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인문사회계 연구기

관 ⅲ)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연구기관 등이다(병역특례시행

령 제 72조) . 전체 배정인원 중 중소기업 배정비율은 20%를 밑도는 수준이

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고급인력의 취업 기피 등으로 실제 취업비율은 배

정인원의 50% 내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기타 인력지원 정책

스톡옵션제도, 병역특례제도 이외에도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인력 창업지원,

産·學·硏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인력지원 등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중소기

업청이 중심이 되어 산업인력 고급화사업, 기술지도인력 데이터베이스화, 기

술인력지원 공공근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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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서는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게 하고 있

다. 그리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자에 대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요원을 파견·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벤처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해외의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바, 예를 들면 정보처리업체로서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정보통신부에 신청을 하고 법무부의

출입국사무소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외국인 취업과 관련한 조세지원으로 외

국인 기술자가 받은 임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일정기간 면제해 주고 있다.

(4) 시설·입지지원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는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함께 각종 시설 및 장소

등을 제공해 주는 사업자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보육센터는 기술지원 기능과 입지·시설지원 기능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도 중소기업 상담회사와 마찬가지로 기술

및 경영 전문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정부는 창업보육센터

설립에 10억원 한도로 융자지원(금리 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창업보육센터 도입은 1991년 생산기술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신

기술사업화지원(T I：T echnology Incubat or )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1994년부터는 이 사업에 지방공대를 참여시킴으로써 전국적 네트워크

체제인 창업보육센터(T echnology Business Incubat or ) 사업으로 발전시켰다.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벤처기업 전용단지는 벤처기업 및 지원기관·시설을 대학, 연구소 등 기

술·경영개발 주체의 인접지역에 집적·설치함으로써 기술창업과 중견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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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벤처기업 전용단지는 테크노파크 또는

벤처타운이라고도 하는바, 産·學·硏 연계체제의 구축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중심으로 지역벤처붐 조성에도 기여하게 된다. 벤처

기업 전용단지는 1960년대에 미국에서 리서치파크(Resarch Park )로, 1970년

대에 영국에서 사이언스파크(Science Park )로, 1980년대에 일본과 대만에서

각각 테크노폴리스(T echnopolis)와 과학공업단지라는 명칭으로 개발되어 기

술집약 기업의 성장에 기여한 바 있다.

그리고 벤처기업 집적시설(벤처빌딩)은 벤처기업 및 관련업체·기관을 입

주시켜 공동 연구, 생산, 판매 등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벤처빌딩에는 흔히 공동전시장, 물류 및 판매의 공동공간 확보와 창업보육센

터, 창업투자회사, 공동연구조합 등 연계지원기관 입주로 경비절감 및 업무효

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벤처기업에 대한 시설 및 입지공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ⅰ)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의 영업활

동을 조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

방산업단지로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지정·개발할 수 있게 하고, ⅱ) 시·도지

사는 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벤처기업집적시

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으며 ⅲ)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

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용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

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매각하거나 대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ⅳ)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 또

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ⅴ)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조치 ⅵ)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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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법적·제도적 지원에 따라 1999년 3월 현재 전국에는 약 1만 8

천평의 벤처타운이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의 주

관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전국에는 1999년 1월말 현재 26개소(건설중 포함)의 벤처빌딩(건축면

적 18만 9,321㎡)이 지정되어 있으며, 780여개 업체가 입주 내지 입주예정으

로 있다.

3) 경영단계별 지원제도

벤처기업 지원제도를 창업준비단계, 창업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 등 경영

의 각 단계별로 요약하면 <표 Ⅱ－23>과 같다.

<표 Ⅱ－23> 벤처기업 경영단계별 지원제도

경영단계 지원제도 관할 부서

창업준비단계

대학 창업동아리
대학생 창업경연대회
대학순회 벤처로드쇼
창업강좌

중기청, 정통부
중기청
중기청
중기청

창업단계

창업자금
창업절차대행제도
대학생 창업지원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창업보육센터
엔젤제도

중기청
중기청
중기청
중기청
중기청, 산림부, 정통부, 과기부
중기청, 재경부

성장단계

벤처캐피탈
기술지원
인력지원

입지지원

중기청, 재경부, 과기부
6개 부처의 정책자금, 기술담보제
스톡옵션제, 교수·연구원 휴직제도,
연구요원병역특례제도
중기청, 산자부, 과기부, 서울시

성숙단계
코스닥시장
해외투자, 나스닥 진출

재경부, 중기청
재경부, 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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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업 준비

대학동아리 지원

창업준비단계의 벤처기업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청과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

는 대학창업동아리와 중소기업청 주관의 대학생 창업경연대회, 대학순회 벤

처로드쇼, 창업강좌 등이 있다. 이러한 창업준비단계의 지원사업은 주로 대학

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소기업청은 전 업종을 포괄하고 있는

데 비하여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부문에 사업을 한정하고 있다.

대학생 창업동아리는 1999년 3월 현재 107개교, 146개 단체가 결성되어 있

으며, 이는 다시 광역시와 도별로 구분 전국에 12개 지역창업동아리 연합회

로 조직되어 있다. 이와 같은 대학의 창업동아리들은 지역연합회를 통하여

대학생벤처로드쇼, 대학생창업경연대회 등 창업관련 각종 지역행사에 참석하

는 해당 지역의 벤처창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Ⅱ－24> 지역별 창업동아리 구성 현황(1999년 3월 현재)

지 역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경기인천강원충북전북경남제주

대전
충남
계

창업동아리
(개)

17 6 19 11 10 22 6 14 8 16 6 11 146

대 학 (교) 17 6 9 11 9 5 6 8 7 8 3 11 107

회 원 (명) 640 170 720 303 299 560 218 433 279 420 129 461 4,633

자료：중소기업청.

한편, 중소기업청은 지역별 창업동아리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보

조, 벤처선진국 견학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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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강좌

예비창업자를 위한 이론 및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창업강좌를 위

하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강좌유형을 지정하여 관련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

고 있다.

<표 Ⅱ－25> 중소기업청 창업강좌 추진 지원계획(1999)

구 분 창업강좌기관 강 좌 대 상

일반창업강좌
대학(교)

전문 강좌기관·단체

대학(원)생 등

일반 예비창업자

전문창업강좌

연구소, 대학(교)

SOHO관련전문기관·단

체전문 강좌기관·단체

연구원, 파생(Spin-off ) 창업자, 실험

실 창업자, 신기술 창업자, SOHO 창

업자 등

대학생창업스쿨 중기청, 중진공
창업동아리회원,

창업경연대회수상자 등

Techno-MBA 과정 중기청, 중진공 교수, 연구원, 예비벤처창업자 등

주：대학생창업스쿨 및 Techno-MBA과정은 대학(원)생, 연구원 등 예비 벤처창업자

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운영.

(2) 창업단계

창업자금 지원

창업단계의 지원제도로는 창업자금 지원, 창업절차 대행, 창업보육센터 운

영, 엔젤제도 등이 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육성을 통한 신규고용창출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가운데 1,500억원을 활용하여

1999년중 중소기업진흥공단(15개 지역본부) , 기술신용보증기금(51개 영업점

및 4개 기술평가센터)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을 통하여 지원한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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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업종으

로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예비창업자, 실험실창업자, 기존 기업으로부터

의 파생창업자, 발명가, 특허·실용신안권 보유자로서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이 되며, 특히 대학·연구기관·창업보육센터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창업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심사하도록 하였다. 업체당 지원금액은 중소기업

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경우 5억원 이내,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

년 분할상환이고 금리도 연리 7.5%이며, 투자회사를 통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투자회사자금과 함께 투자를 하도록 하였다.

창업대행

중소기업청의 창업절차 대행 지원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및 농어촌 지역

중소기업 창업자가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 용역을 중기업

상담회사에 의뢰할 경우 해당 용역대금의 50%까지 10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

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창업절차대행 용역비 지원 이외에도 사업성, 기술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등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과 경영, 기술지도 등 사후관리 용

역의 경우에도 각각 용역대금의 50%까지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되고 있다.

한편, 공장설립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공장설립대행센터를

전국 6개소에 설치하여 입지검토,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작성, 시·군·구

청 방문 및 협의, 공장설립승인 신청, 공장등록증 발급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공장설립 절차를 무료로 일괄 대행하는 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

라는 토지, 건축, 환경 관련 법령 등 공장설립 관련 법령이 70여개에 달하여

전문지식이 부족한 기업인이 공장설립 초기 단계에서 입지탐색, 서류작성,

認·許可 절차 등의 절차를 밟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관련업

무의 원활화를 위한 것이다.

창업보육사업

창업보육사업은 창업에 필요한 각종시설, 장소 등을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서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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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은 있으나 제반 창업여건의 취약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

비창업자 및 신규창업자를 창업보육센터에 일정기간 입주시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등에 작업장 제공, 경영 및 기술지도, 정보 제공, 자금지원 등

창업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창업 성공률

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창업보육센터의 입주대상은 6개월 이상 2년 이내이고

1년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다.

<표 Ⅱ－26> 전국 창업보육센터 현황(1999년 3월말 현재)

구 분
현 황

입주업체 소 관
계 가동 건설중

창 업 보 육 센 터 66 21 45 297 중소기업청

신기술보육센터 29 11 18 28 산업자원부

S/ W지원센터등 35 26 9 264 정보통신부

기술창업보육센터 1 1 － 29 과학기술부

기 타 2 2 － 13 충남대, 전력연구원

계 133 61 72 631 －

자료：중소기업청.

1999년 3월말 현재 전국에는 61개의 창업보육센터가 가동중이며 72개는 건

설중에 있다. 그리고 현재 입주업체는 모두 631개 업체에 달하고 있다.

엔젤

엔젤은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 초기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2항에 의거 일정 요건하에 개인투자자로 구성된 조합원에게 조세를 감면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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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7> 한국 엔젤클럽 현황(1999년 3월말 현재)

명 칭 회 원 수 투자 실적

서울 엔젤 클럽 500명(모집중) 500억원 목표로 자금 조성중

무한 엔젤 클럽 40명 7억∼8억원

한영 엔젤 클럽 15명 36억원

미래 엔젤 클럽 12명 3억원

대덕 엔젤 클럽 76명 1억 3천 3백만원

부산 테크노 엔젤 클럽 53명 7억원

충북 엔젤 투자 클럽 31명 3억원

서강 엔젤 클럽 10명 2억 3천만원

(3) 성장단계

벤처캐피탈(자금) 지원

벤처기업이 성장단계에 들어가면 자금부문에서는 개인투자가인 엔젤보다는

벤처캐피탈 기관의 지원이 위주가 되며, 기술, 인력, 입지 등의 지원이 이루

어진다. 먼저 창업투자회사는 1998년말 현재 72개사로서 투자대상은 창업자

및 業歷 4년 이내의 기업이 대상이 된다. 한국종합기술금융은 특별법에 의하

여 설립되었으며, 투자대상에 제한이 없이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신기술금융회사(3개사)는 기업의 신기술개발 및 이의 사업화와 관련된 투융

자를 주업무로 하며 자금의 운용관리, 중소기업의 창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등도 부수사업으로 하고 있다. 또한 창업투자회사와는 달

리 리스·팩토링 업무도 취급하는 등 다양한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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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8> 벤처캐피탈 현황(1999년 3월말)

단위：억원

관 할 중 기 청 과 기 부 재 경 부

기 관 명 창업투자회사(72개) 한국종합기술금융(KTB) 신기술사업금융회사(3개)

투자방법주식(40%), 융자(16%) 주식(9.5%), 융자(90.5%) 주식(7.5%), 융자(92.5%)

근 거 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여신전문금융법

자료：중소기업청.

지난해 전국 72개 창업투자회사는 투재재원 총액 3조 7,054억원의 35.6%에

달하는 1조 3,179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건수는 1,782건이었다. 그리고 투

자내용을 보면 주식에 38.7%인 5,106억원, 약정투자에 26.4%인 3,475억원, 자

금대여에 21.6%인 2,844억원, 전환사채에 13.3%인 1,784억원 등이었다.

<표 Ⅱ－29> 창업투자회사 투자실적

단위：백만원

1997년말 1998년말

창 업 투 자 회 사 수 61 72

투자조합결성회사 32 35

투 자 재 원 총 액 3,302,229 3,705,408

투 자 총 잔 액 1,489,010 1,317,862

투 자 건 수 1,872 1,782

자료：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

제도(Korea Sm all Business Innovat ion Research Program )를 1997년 8월 이

후 도입·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연간 3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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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운용하는 10개 정부부처(국방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

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와 8개 정부 투

자기관(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

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이 참여하고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참여기관은 소관 연구개발 예산 중 1999년중 4%, 2000년

이후 5%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지원하도록 권장된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경영기반이 튼튼한 유망중소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크고 기술력 향상

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을 유망선진기술기업으로 지정하고 3년간 정부출연 연

구기관의 보유기술 이전 또는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함과 아울러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을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즉, 생산기술연구원 주관하에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인력

을 활용하여 신기술, 신제품 개발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연간 최대 60일간

실시하는 것이다. 이때 지도비용(131,690원/ 1일)의 20%는 업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중기청에서 지원하게 된다.

한편, 기술개발 관련 자금지원을 위하여는 기술신용보증, 기술 및 특허권

담보대출, 기술개발자금 지원, 창조활동 지원자금 및 벤처기업 창업과 신용보

증 특례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제도는 기술개발 혹은 사업화

를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이나 신기술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고자 할 때 담보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경우 기업의 기술 및 신용을 평가

하여 보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술 및 특허권 담보대출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국민은행, 한국종합기술금융(주) , 중소기업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개발기

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자금을 대출하고 있다. 또한 신기술을 보유한 교수, 연

구원, 박사학위 소지자, 우수 특허기술 보유자 및 창업후 3년 이내에 있는 벤

처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5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창조활동 지원자금을 설

치·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교수, 연구원,

기술사 등의 벤처기업 창업을 돕기 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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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유망 중소기업 기술지도 체계

중 소 기 업 청

발굴·지도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유망선진기술기업 발굴

·유망선진기술기업 지도

·지정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연계지원 요청 및 기관간 협조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사항

연 계 지 원 기 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정보화 기술지도

- 자동화 기술지도

- 외국인 기술지도 등

○ 대학(연구소)

- 생산기반기술지도

- 신기술 관련 정보제공 등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 디자인 포장기술지도

○ 정부출연 연구기관

- 연구개발

- 신제품 개발기술

- 보유기술의 이전 등

○ 금융기관

- 자금지원

- 경영지원

○ 지방자치단체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연계 지원기관

자료：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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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0> 기술개발 정책자금 지원 현황(1998년 말)

단위：억원

관 할 중 기 청 산 자 부 과 기 부 정 통 부

출연금

－ 기술혁신개발

자금(320)
－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101)

－ 공업기반기술

개발(2,562)
－에너지기술

개발(302)

－ 특정연구개발

(3,580)
－ 정보통신기술

개발지원 등

6개사업
(2,194)

융자금

－ 산업기술개발

융자(2,887)
－ 과학기술진흥

기금(979)
－ 국책연구개발

사업참여업체

지원(1,500)

특 징

－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
기업

－전산업

(생산기술)

－대학, 연구기관
중심

－기초기술

－대기업, 중소
기업

－ 정보통신부문

자료：중소기업청.

주：과기부 관련 한국종합금융(KTB)의 기술개발 1조 4천억원은 미포함.

이 외에도 다양한 정책자금이 기술개발 자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다음 표

는 기술개발정책자금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대학, 연구소, 대기업, 중소기업

을 포괄하여 지원되고 있어 벤처기업 전용자금이라고 보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인력지원

인력부문의 지원제도로는 병역특례제도,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인력 창업

지원, 産·學·硏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인력 지원, 인력 유인을 위한 스톡옵

션제도 등이 있다. 또한 최근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산업인력 고급화사업, 기

술지도인력 데이터베이스화, 기술인력지원 공공근로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 중에서 산업인력 고급화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영자와, 생산현장 기술자에

게 기술혁신기법 및 현장 전문기술 등 기술혁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생산현

장의 기술력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원광대학교 등 40개 대학

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정보화, 전산화 등 123개 과정의 기술혁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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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기술지도인력 데이터베이스화는 국내 활동중인 기

술·경영 전문인력에 대한 정보를 세분화된 기술별로 분류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각 기관의 지도사업에

전문인력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 지도기관 등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손쉽게 접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관련 정보는 중소

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www.sm ba.go.kr )를 통하여 접근가능하다. 그리고

기술인력지원 공공근로사업은 최근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실직된 오랜 경험과

실력을 보유한 고급기술인력을 선발하여 기술개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일정기간 근무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실업기술자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일정자격 이상의

고급기술자와 이를 필요로 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상호 연결시켜 일정기간

(3∼6개월) 중소기업에 파견 근무토록 하고 일당을 지급하게 된다. 이 사업

은 1999.1∼12중 시행되며, 1천개 업체에 2천여명(연인원 14만 4천여명)을 지

원하게 된다.

시설·입지지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위하여 전국에 약 1만 8천평의 벤처기업

전용단지(벤처타운)가 조성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표 Ⅱ－31>과 같다.

<표 Ⅱ－31> 벤처기업 전용단지(벤처타운) 조성사업 현황(1999년 3월말 현재)

관 할 중 기 청 산 자 부 과 기 부 정 통 부

주 관 중진공, 대전시 한국산업단지공단 KAIST 인 천 시

지 역 대전과학산업단지 구로공단 대전 KAIST내 인천송도미디어밸리

규 모
(평)

1만평
(건물 4,250평)

5,437평
(건물 5,500평)

12,000평
(건물 11,250평) 106만평

기 간 1998~ 1999 1998~ 2001 1997~ 1999 1997~ 2006

입주업체 70개(임대방식) 50개 200개 2,600개

사 업 비 155억원 470억원 529억원 2조원

자료：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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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벤처기업의 시설공급 원활화를 도모하고 공동연구, 생산, 판매 등의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하여 전국에 26개소의 벤처기업 집적시설(벤처빌딩)이

지정되어 있다.

<표 Ⅱ－32> 벤처기업 집적시설(벤처빌딩) 지정 현황(19999년 1월말 현재)

지 역 별 사업시설수 건축면적(㎡) 입주업체수

서 울

경 기

경 북

대 구

경 남

17

6

1

1

1

136,871

40,171

4,080

4,590

3,609

647

67

6

34

26

합 계 26 189,321 780

자료：중소기업청.

주：건립중인 시설과 입주예정업체를 포함한 것임.

(4) 성숙단계

벤처기업의 성숙단계에서 직접금융 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장외시장 활성

화가 적극 추진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외시장인 코스닥의 자금조달금

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전단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99년 상반기 현재 코스닥에 등록된 법인수는 329개사

이며, 그 중 벤처기업은 21.0%인 69개사이다.

한편, 코스닥 법인의 해외증권 발행 및 해외증권시장 상장을 허용함으로써

코스닥과 나스닥(NASDA Q)에 동시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해외 중

소·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도 허용함으로써 코스닥 시장을 아시아 중

소·벤처기업의 국제자본시장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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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벤처산업 지원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 1) 개관

우리나라에서 벤처산업 지원제도가 본격적으로 정비된 것은 1997년 8월 벤

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이후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특별조

치법의 시행 이후 벤처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학계, 업계 등

민간의 관심고조로 효과적 지원제도의 시행 및 추진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벤처산업 관련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다

양한 벤처산업 지원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그 결과 정부지원의 법적·제도적

측면은 선진국에 비하여 손색이 없으며, 오히려 과다한 수준으로 평가될 정

도이다. 따라서 벤처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는 법적·제도적으로

강제하고 유도하기보다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보다 충실하여야 하며, 벤처기

업 자체의 노력을 지원하는 제도 및 여건을 마련하는 데 더욱 높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벤처기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가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지

원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선진국과 비교하

여 크게 부족한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만족스럽게 느끼는 것은 제도운영상의 문제, 지원체제의 복잡성과 이용자

들의 이해부족 등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반적인 제도의 체계는

갖추어져 있으나 부분적으로 볼 때, 창업초기의 자금지원 부분이 미약하고,

직접금융 즉, 장외시장에 대한 제도가 아직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등

문제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여건 및 인식이 개선

되고 있지 않은 것도 선진국에 비하여 취약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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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3> 벤처산업 지원제도 비교

항 목 체크포인트 미국 일본 영국 한국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 벤처기업의 범위 ◎ ○ ◎ ○

창업

준비기

및

사업

초기

사업여건 기업설립 절차, 인허가 등 ◎ ○ ○ ○

자금지원 엔젤 및 벤처캐피탈의 자금지원 ◎ △ ○ △

기술지원
공공기관의 기술지도 및 이전,

산학연 공동
◎ ○ ○ ○

인력지원 정부의 인력공급, 공공연구인력 활용 × × △ ◎

세제지원 고정자산투자 세제특례, 법인세 감면 등 △ △ ○ ◎

사업

성장기

사업여건 판로 및 유통채널 지원 △ △ △ ○

자금지원 설비 및 운영자금 확보 ○ △ ○ ○

기술지원 지속적인 기술 지원 상담, 기술개발비 지원 ◎ ○ △ ○

직접금융 직접금융활용도 ◎ △ ○ ×

세제지원 투자자금에 대한 세제특례(개인, 기관) ○ △ ○ ◎

기타 지원 사항 사회적 관심도 및 인지도, 전반적 사업환경 ◎ △ ○ △

자료：김경훈,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
제연구센터, 1998, p.124.
주：지원의 정도, 인식도 수준 - ◎：우수, ○：양호, △：보통, ×：낮음

(2) 주요 문제점

지원체제의 복잡성과 제도운영의 비효율성

벤처산업 지원제도의 기본은 1997년 8월에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 관렵법이 벤

처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고 있다. 그리고 벤처산

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도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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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부처와 관련협회, 금융기관, 벤처캐피탈 등

매우 다양하다. 이들 관련기관은 각각 나름대로의 지원대책을 경쟁적으로 수

립·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

황이다. 벤처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사안별로 각 부처를 찾아가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피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다.

벤처기업 지원과 관련된 법률 역시 관련 부처별로 다양하다.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법률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최근에 시

행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 이외에

도 항목별, 부처별로 다양한 법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 시행령, 시행규칙,

각 부처 업무요령 등을 합친다면, 벤처기업과 관련한 법·제도 등이 수십 가

지에 이른다. 이처럼 법체계가 복잡한 것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부처별로 한건주의식 필요에 따라 첨삭하는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이다.

유사한 지원내용이 각기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종류도 많다. 이와

같이 복잡한 지원제도하에서는 벤처기업 지원을 집행하는 기관도 체계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지원체계의 허점과 함께 중복지원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10) 또한 벤처기업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지원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한편, 다양한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의 창업·성장단계별로 적절

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주체간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다. 창업

초기 기업은 벤처캐피탈로부터 외면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엔젤의 역할도 부

진하다. 자본시장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단계의 벤처기업은 직

접금융보다는 간접금융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간접금융 이용에 따른 금융

비용 부담은 계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0) 예를 들면 기술개발자금의 경우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출연 내지 융자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바, 동일 내용의 기술개발에 대하여 중
복 지원된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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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산업단지 조성 및 유치의 경쟁과열

현재 국내에서는 테크노폴리스·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벤처빌딩 등

광의의 첨단산업 기반시설이 우후죽순처럼 조성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십년

에 걸쳐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하는 테크노폴리스·테크노파크·과학산업단

지도 다수 추진되고 있다. 이들 단지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과학기술 연구

개발 능력과 기업의 산업기술 개발전략을 연계시켜 주는 다리 역할을 하며,

신기술을 낳고 기르는 온상구실도 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테크노파크

는 정부지원 없이도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대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

가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대학이나 기

업만의 힘으로 벤처산업단지를 조성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지방 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테크노파크 건설 붐은 거품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영국에서도

단 두 개의 사이언파크만 성공했고 일본은 네 개의 테크노파크만 성공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벤처산업단지 유치 과열경쟁 현상이 생긴 것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즉, 지역 및 주력산업 선정이 백화점식으로 진행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 경상남·북도, 강원도,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 자치단체들이 테크노파크와 비슷한 개념의 거액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벤처기업 전용공단 조성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후유증이 우

려되고 있다. 창의성이 뛰어난 인력이나 자금 및 교육제도의 혁신 등 인프라

가 미비된 상태에서 벌이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전용단지 유치경쟁은 자원의

낭비와 부동산 투기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

업계의 자율성 제한

정부가 정책적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벤처기업 고유의 의사결정 영역까지 규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경직되

어 있는 제도 및 지원 시책으로 기업의 구체적인 경영사항에 관여한다면 오

히려 원활한 기업운용을 방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역특례제도는 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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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지원 제도라 할 수 있으나 지원인력에 대하여 여러

가지 운영상 제약을 가하고 있다. 첫째, 전문연구요원의 배정을 위해서는 연

구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벤처기업의 성격상 기업자체가 첨단기술을 연

구하는 연구소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벤처기

업의 경영규모로 볼 때 별도의 연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무리가 될 수 있

다. 둘째, 산업기능요원의 경우도 대졸 및 고졸의 의무비율 준수 등 인력활용

에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고 있다. 병역특례제도 도입의 원래 취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인력의 배정 등 기본적인 사항은 정부의 몫으로 하

되, 일단 배정된 인력의 활용은 기업의 역할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의 지원대상 벤처기업의 업력제한에도 문제가 있다. 즉 정부는 벤처캐

피탈의 투자를 창업 벤처기업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통해

벤처캐피탈의 투자가능 업체 업력을 14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규정은 벤처캐피탈 회사의 투자활동을 제약하고 운용자산을 고위험화시

킴으로써 벤처캐피탈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투자가능 자산의 규모를 위축시

킬 수 있다. 또한 업력이 길수록 사업경험을 통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개

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므로 벤처기업에 대한 업력제한은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지적소유권 보호의 미흡

중소벤처업체가 겪고 있는 대표적 애로사항 중 하나가 바로 저작권(내지

지적소유권) 보호문제이다. 그 동안 수 차례의 단속과 홍보가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들 업체가 막대한 자금과 노력을 투입하여 개발

한 신제품을 태연히 모방·복사·도용하여 싼값에 판매하는 행위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의 하나인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 협소

한 내수시장, 국제적 마케팅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저작

권 보호가 미흡하여 발전에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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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특허청과 중소기업청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지

원에 공동 대응키로 하고, 우수 벤처기업의 산업재산권 심사기간 단축, 우수

기술에 대한 자금지원 등 공동지원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우선 심사대상으

로 선정되면 심사기간이 3년에서 6개월∼1년으로 앞당겨져 신속한 특허권 행

사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구체적 성과는 아직도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기술개발의 인센티브 부족

다양한 벤처기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벤처산업이 활발하지 않은 근본 이

유 중의 하나는 생산요소의 시장거래체제 미형성을 들 수 있다. 정부 및 공

공기관과 벤처기업간의 거래는 거의 일방적이며 반대급부가 수반되지 않고

있다. 물론 벤처기업육성이라는 취지에는 이와 같은 일방 거래가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술의 무상양여가 반드시 기술거

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정부출연 연구소에서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를 보면, 이

전한 기술이 사업화에 성공하였을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나 연구원에게 돌아

가는 혜택은 거의 없다. 기술성공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

문에 기술제공자는 기술개발이나 거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벤처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즉, 정부출연 연

구소 등 공공연구소와 벤처기업간에 거래가 활발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

재와 같은 일방적인 기술이전의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전한 기술이 성

공하였을 때 그 성공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연구소가

벤처기업 지분의 일정 부분을 제공받도록 하거나 개발제품의 매출액에 따른

성과배분 등의 장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확립될

경우 공공연구소와 벤처기업간의 기술이전은 보다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산학협동의 미흡

벤처기업 창업과 관련하여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소가 수행한 기술개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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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상업화 내지 시장화가 매우 부진하다.

벤처기업 창업자는 연구소나 대학에서 배출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나

라의 경우 기업출신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표 Ⅲ-7> 참조) .

다만 최근 주요 대학에서 기술혁신센터(T IC)를 설립 중에 있고, 테크노파

크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국책연구소 연구원의 스핀오프

(spin-off )에 의한 창업시 휴직, 자금지원 등 각종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음

은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대학은 창조적인 인력의 양성과 기초과학 연구를 통해 새로운 창업이 이루

어질 수 있는 지식과 인력을 제공하는 기본토대이며, 우리나라가 지식(또는

기술)기반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스탠포드 및 U.C. 버클리 대학교를 중심으로 발전된 실리콘밸리는 자유분

방하고 창의적인 젊은이들이 세계 각국에서 모여들어 첨단제품을 만들기 위

해 서로 교제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때로는 의기투합하는 사람들끼리 창업도

하는 가운데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벤처단지이다. 우리정부도 수많은 과학

기술 인재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연구비가 투입되고 있는 대

학 및 각종 연구소의 창의적 아이디어나 연구결과가 사장되지 않고 기업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도 경비부담

등을 이유로 잠재력 있는 대학생들의 기술개발 노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미흡

코스닥 시장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 시장이 거래소 상장

을 위한 전단계적 과정이라는 인식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코스닥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으로서 거래소 시장에 대해 독립적이고 경쟁적

인 시장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스닥

등록 후에도 주식분산에 소극적이며, 그 결과 주식 유통물동량이 원천적으로

부족해짐으로써 비록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물량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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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코스닥 시장의 주요 목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원활화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 동안 유통시장 관련제도의 개선에만

주력해 온 결과 신주발행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정비되지 못한 것

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신규 등

록시의 신주공모, 등록후 유상증사시의 시가에 의한 증자를 할 수 없는 상황

이다. 또한 코스닥 시장에는 아직 일반투자자의 참여가 부진한 실정에 있다.

그 주된 원인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 및 이해정도가 낮을 뿐

만 아니라 등록법인의 경영내용과 수익전망 등에 대한 기업정보의 공급이 상

장법인에 비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거래정보면에서도 호가 및 각 호가

별 주문량에 대해 발표되는 정보가 거래소시장에 비해 적으며, 원하는 때에

원하는 물량을 매수·매도할 수 있을 정도의 유통물량 및 유동성이 수반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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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美國

1) 지원제도 개관

미국의 벤처기업 지원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 dm inistrat ion )이 관할하고 있으며, 자금지원, 경영관리지원 등을 행하고 있

다. 특히, 자금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중소기업 혁신연구(SBIR：Sm all Busi-

ness Innovat ion Research ) 제도에 의한 지원, 채무보증 등이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경영관리지원을 위하여는 퇴직경영자 지원단(SCORE：Service Corps

of Ret ired Execut ive) , 중소기업 개발센터(SBDC：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 등을 설치하였다. SCORE는 퇴직한 경영자들이 무보수로 경영자문

을 하는 제도로서 약 12,4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SBDC는 예비창업자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경리, 마케팅, 경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그 이외에도 연금·기금의 벤처캐피탈 투자허용, 장외시장인 나스닥(NASDAQ

：Nat ional Associat ion of Securit ies Dealers A ut omat ed Quot at ions )의 활성

화, 효율적인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의 운영, 세제지원, 관련 정보

통신망의 정비 등도 벤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이 된다.

이러한 지원대책들은 중소기업청과 각 주정부가 별도로 또는 공동으로 추진

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과 주정부 차원

의 지원은 상호 연계되어 이루어짐으로써 효과적인 지원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한편, 해양수산분야의 벤처산업 지원은 이 분야에 특화된 창업보육센터인

로드아일랜드대(University of Rhode Island )내의 해양기술센터(Ocean T ech -

nology Cent er )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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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벤처산업 지원제도

( 1) 중소기업혁신연구(SBIR) 지원

이 프로그램은 198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92년부터는 Sm all Business

R & D Enforcem ent A ct에 의하여 확대 개편되었다. SBIR의 주요 목적은 다

음과 같다.

ⅰ) 연방의 연구개발활동에 의한 혁신기술의 민간부문 상업화 촉진

ⅱ) 연방의 연구개발 활동 목적에 부응한 소기업의 활용

ⅲ) 소기업의 기술혁신 진작

ⅳ) 소수민족 및 사회적 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사람들의 기술혁신 참

여 촉진

즉, SBIR은 자연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 정부지원 연구실적의 상업적 이

용을 위한 창의적 첨단연구를 지원한다. 따라서, SBIR 지원은 신기술, 신제

품생산, 차세대제품 또는 공정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SBIR의 추진재원은 연

방정부의 외부 연구개발 지원예산의 2.5%를 소규모 신기술기업 지원을 위하

여 할애한 것이다.

사업추진단계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단계로 구분 시행된다.

－ 제1단계：소기업은 상업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술의 개

발을 위하여 7만 5천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제1단계 사업은

6개월내에 완료하게 됨.

－ 제2단계：제1단계 사업이 성공했을 경우 30만달러 한도내에서 자금지

원을 받아 동일 기술부문의 연구를 계속할 수 있음. 제2단계 사업 기

간은 2년까지로 하며, 이 단계에서 주요 연구개발 활동이 수행됨.

－ 제3단계：이 단계에서는 개발된 기술의 상업적 이용이 이루어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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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바, 연방정부의 자금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다른

자금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됨.

지원신청서 평가

제 1단계에서의 지원신청서 평가는 사전 (신청서 접수시)에 제시된 평가기

준에 의거 관련주제에 대한 정부의 전문가 2명의 채점에 의한다. 점수의 배

정에 있어서는 기술의 상업화 가능성에 큰 비중을 두게된다. 제2단계 평가에

있어서도 1단계의 경우와 유사하나 다만 민간인 기술평가자 1명이 추가된다

는 점 및 상업화 잠재력에 대한 배점이 더욱 높아진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기타

지원금에 대하여는 상환의무가 없으며, 무상지원이다.

(2) 퇴직경영자 지원단(SCORE)의 경영지원

이는 전국적 규모의 비영리단체로서 중소기업의 경영교육, 창업, 발전과 성

공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회원들은 퇴직경영자 및 기업가로 구성되어 있

으며,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업경영 자문에 응하는 봉사활동을 한다.

회원수는 12,400여명이며 미국내 389개 지역단체를 결성하고 있다.

SCORE는 1964년에 설립되었으며 매년 약 30만명의 기업가에 대하여 경영

자문을 하고 있다. 설립 이후 1998년말까지의 자문실적은 약 400만건이며, 회

원들이 자문에 봉사한 시간은 100만시간 이상에 달한다.

(3) 중소기업 개발센터(SBDC)에 의한 지원

SBDC는 중소기업청(SBA )이 민간, 교육기관 및 연방·주정부와 협력하여

창설·운영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구체적인 SBDC의 사업내용을 보면 창업기술 및 기존사업을 확대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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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금융·마케팅·생산·조직·기술·사업성 조사 등 모든 분야에

대하여 상담과 교육·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수출입 업무, 특

허 관련 업무, 벤처 금융, 인큐베이터 등과 같은 전문분야에 대한 지원도 실

시하고 있다.

전국에는 57개의 SBDC가 설립되어 있으며, 1,000여개에 달하는 분소

(Snbcent er, Satellit e Locat ions )와 연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분소들은 대학,

직업학교, 상공회의소 등에 설치되어 있다.

SBDC의 구성은 책임자(Direct or )와 직원, 자원봉사자, 시간제 근무자 등으

로 이루어진다. 특히, 전문가 및 경영자협회, 법조계, 금융계, 학계, 상공회의

소, 퇴직경영자 지원단(SCORE ) 등 특수 분야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고객

에 대하여는 민간부문의 자문기술자, 검사소 등도 활용된다.

SBDC의 운영자금 중 최대 50%까지는 중소기업청(SBA )에서 지원되며,

나머지는 주예산, 민간기구, 지역 상공회의소, 주 경제개발공사(Econom ic

Developm ent Corporat ions ) , 공립 및 사립대학, 직업 및 기술학교 등에 의하

여 충당된다.

(4) 벤처기업 투자전산망(ACE- NET) 운영

중소기업청(SBA )은 1996년 10월부터 벤처캐피틀, 기관 및 개인투자가들과

연결하는 Access t o Capital Electronic Net work (ACE -NET )라는 인터넷사이

트를 운영하고 있다. A CE -NET은 중소기업 자본조달을 위하여 25만∼500만

달러 범위내의 투자자들을 연결하기 위한 것이다.

ACE -NET 사이트는 뉴햄프셔 대학의 CVR (Center for Venture Research )

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ACE -NET에 참여를 희망하는 투자가는 기업 데이

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가까운 네트워크 운용자로부터 패스워드를 등록

시켜야 한다.

지원서는 A CE -NET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투자가는 순

자산이 100만달러를 넘어야 하고 연간 소득도 20만달러 이상이라는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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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시켜야 한다. A CE -NET는 개인투자자에게 편리하게 디자인되어 있으며,

참여자는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기타 벤처기금을 비롯한 모든 희망 투자

자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5) 벤처캐피탈의 지원

미국의 대표적 벤처캐피탈 회사로는 중소기업 투자법(Sm all Business In -

vestm ent A ct )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중소기업투자회

사(SBIC：Sm all Business Investm ent Company )와 1971년 이후 설립된 특별

중소기업투자회사(SSBIC：Special Sm all Business Investm ent Company )가

있다. SBIC는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및 장기융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보증 채권의 발행 등에 의하여 투자자금을 조달

하기 때문에 公的 벤처캐피탈 회사로 불리고 있다. 이 회사는 民間 벤처캐피

탈 회사가11) 투자를 기피하는 소규모의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SSBIC

는 1971년 이후에 설립되었는데, 일반 중소기업보다 더욱 영세하고 재무구조

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공금을 담당한다.

SBIC의 설립을 위한 최소자본금은 250만달러, SSBIC는 150만달러로 규정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최소 500만달러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되고 있다. 1999

회계년도 이들 공적 벤처캐피탈의 자금지원 실적은 모두 3,096건에 42억 2천

만달러이며, 그 중에서 SBIC가 2,770건에 41억 6천만달러, SSBIC가 326건에

6천만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들 회사들이 투자한 자금에 대한 정부보

증은 SBIC의 경우 자기자본의 300%까지, SSBIC의 경우 자기자본의 400%까

지 가능하며, 보증의 정도는 요구되는 보증의 종류, 해당회사의 자본규모, 기

존투자유형 및 잔존 보증지원 여유 정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

11) 민간 벤처캐피탈은 금융기관이나 기타 대기업의 자회사형태로 설립된 회사와 독립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구분될 수 있음. 이 가운데 자회사형태의 벤처캐피탈은 주식회사 형태를 취
하는 경우가 많고 자금은 대부분 모기업으로부터 조달함 . 독립적인 벤처캐피탈도 일부는 주
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조합 (partnership)의 형태를 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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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C는 민간자금과 중소기업청에서 보증된 장기채로 자금을 조달하며, 이

를 지분참여나 5년 이상의 장기융자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공급한다. 특히,

1994년 이후 15년을 최장기간으로 10년 만기 재정증권의 수익률에 근거한 참

여지분(P art icipat ing Security )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 방식은 SBIC가 충분

한 수익을 얻지 못하여 이자지급을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하여, 충분한 수익을 얻은 뒤에 이자를 지급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6) 효율적인 장외시장 운영

벤처기업의 직접금융시장으로 장외시장인 나스닥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나

스닥은 벤처기업의 직접금융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에 투자한 엔젤과

벤처캐피탈이 투자성과를 회수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증권업협회(NA SD：Nat ional A ssociat ion of Securit ies Dealers)는

1979년 나스닥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즉, 상장요건이 뉴욕 증권거래소

(NYSE：New Yark Stock Exchange)나 미국증권거래소(AMEX 혹은 ASE：

American St ock Exchange)보다 순자산이나 조세 공제전 순이익 등의 측면

에서 완화되어 있다. 더구나 나스닥시장내에서도 나스닥/ Sm all Cap의 상장요

건이 나스닥/ NMS보다 더욱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표 Ⅲ－1> 미국 장외시장(NASDAQ)의 주요 상장요건

구 분
NASDAQ/ Small Cap NASDAQ/ NMS NYSE

(뉴욕증권
거래소)신규등록 상장유지기준 선택1 선택2 상장유지기준

총자산(만달러) 400 200 - - - -

순자산(만달러) 200 100 400 1,200 100 1,800

세전순이익(만달러) - - 75 - - 250

유통주식수(만주) 10 10 50 100 20 110

유통주식시가총액(만달러) 100 20 300 1,500 100 1,800

설립경과 연수(년) - -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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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NASD, NASDA Q S tock Market：Fact Book, 1997.

(7)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 or )는 창업초기의 벤처기업에 대하여 경영지

원, 금융알선, 기술지원 등을 실시함으로써 해당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 창업보육협회(NBIA：Nat ional Business Incubat ion

A ssociat ion )의 조사에 의하면 1998년 3월 기준 587개의 창업보육센터가 활

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12) 이들을 사업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정부

와 비영리기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익기관이 49%로 가장 많고, 정부와

비영리기관 또는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公私 혼합형이 18%, 대학이

운영하는 産學形이 13%, 투자회사 등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民間形이 1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창업보육센터의 서비스 지원실태를 보면 경영기초 지원(96% ) , 마케

팅 지원(89% ) , 회계관리 지원(77% ) , 융자알선(77% ) 등이 주요 내용이 된

다.

<표 Ⅲ－2> 미국 창업보육센터 서비스지원 실태(1998)

지 원 내 용 응답비율(%)

경영기초지원 96

마케팅 지원 89

재무/회계관리 77

융 자 알 선 77

일반법률 서비스 47

지적재산권 관리 37

자료：WWW.nbia.org/ facts.html.

12) WWW .nbia/ fac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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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제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세금우대제도가 시행되고 있

다. 즉, 투자 대상기업의 법인세 면제 및 동기업의 손익과 주주 개인소득을

합산하는 S법인(S Corporat ion ) 제도 ⅱ) 중소기업 주식매각손과 개인투자가

통상소득의 합산제도 ⅲ) 중소기업투자회사(SBIC)가 발행한 주식자본에 대

한 세금우대제도 ⅳ) 중소기업 주식 매각익에 대한 감세제도 등이 그것이다.

S법인제도

이 제도는 일정한 규모 이하의 소규모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해당 법인의 손익을 개인 주주에게 출자 비율별로 배분하여 개인 소득

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개인 주주는 출자기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른 소득과 출자기업의 손실을 합산하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

다. 동 제도는 창업 초기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 출

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미공개 기업의 주식매각손 과세 특례

주식매각손 과세 특례대상이 되는 적격 중소기업의 설립 또는 증자시에 주

식을 취득한 개인이 동 주식의 매각으로 입은 손실은 5만달러를 한도로 통상

소득과 합산할 수 있다.

중소기업투자회사(SBIC)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우대 제도

개인이 SBIC가 발행하는 주식에 투자하고 5년 이상 보유한 후 매각할 경

우 발생된 주식매각익의 50%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SBIC 발행

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가는 동 주식의 매각시 발생한 매각손을 손실로 인정

받아 주식매각손 전액을 개인투자가의 통상소득과 합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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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각익 과세 특례제도

주식매각익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되고 있으나, 적격 중소 기업

이 발행한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나서 매각할 경우에는 株式賣却益의

50%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 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단 비과세되는

금액의 한도는 당해 연도에 매각된 주식 취득가액의 10배 또는 1천만달러에

서 전년도까지 비과세된 적격주식의 매각익 누계액을 차감한 잔액 중 큰 금

액이 적용된다.

3) 해양벤처산업 지원제도

( 1) 해양벤처 보육사업

미국에는 해양벤처 부문에 특화된 보육센터로 University of Rhode Island

(URI)내에 설치된 Ocean T echnology Cent er (OT C)가 있다. OT C는 1993년

10월 Nat ional Science F oundat ion의 지원에 의하여 URI 내에 설치되었다.

설립당시에는 전국적 협동 연구센터로서 가능하였으나 점차 로드아일랜드주

내 신기술 창업지원 부문으로 그 기능이 특화되었다. OT C 기능은 로드아일

랜드주내 해양수산 관련 소규모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확장 지원이다.

즉, 자금제공, 대출알선, 신규창업기업에 대한 사무실 제공(저렴한 비용으로)

등이 주요업무가 된다. 자금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이 Grant Program과 Loan

Program으로 대별된다.

Grant Program：이 프로그램은 로드아일랜드주의 해양산업 신기술 개

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이 되는 해양산업을 예시하면 해

양전기, 어획, 수산양식, 수산가공, 해양환경 감시체제, 선박·보트건조,

해양건축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산업 부문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

어 상업화를 위한 응용 기술의 연구·개발분야가 포함된 사업이다. 지

원자금은 Rhode Island Economic Developm ent Corporat ion에서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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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OT C에서 관리하게 된다.

－ 대상업체：종업원 500명 미만 영리업체로서(개인기업가 포함) 로드아

일랜드내에 소재하거나 주요 영업을 수행하여야 함.

－ 지원규모：업체당 8만 5천달러를 한도로 하며, 1999년중에는 4개 업

체가 선정됨. 1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3년까지 지원가능

하되 매년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정받아야 함.

－ 지원조건：Grant 수혜를 위하여는 지원 받은 금액만큼의 자체 자금

조달을 하여야 함. 이러한 m atching fund는 지원신청시 OT C의 확인

을 받아야 함.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의하여 획득된 지적재산의 소유

는 지원수혜자에 귀속됨. 다만 지원 완료 후 당사자가 3년 이내에 해

당 지적재산의 상업화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OT C가 상업화 추

진의 권리를 가짐. 이 경우 OT C는 상업화과정에서 지출된 모든 비용

을 특허권 사용료 또는 이윤의 형태로 회수함과 아울러 재산권에 의

하여 창출된 특허권 사용료 또는 이윤의 25%를 징수함.

한편, Grant 수혜자는 사업이 성공할 경우 수혜받은 금액을 OT C에

상환하여야 함. 상환조건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가능하나 대부분의 경

우 첫 이윤발생 연도부터 5년간에 걸쳐 상환하는 것으로 함. 만약 이

지원프로그램에 의하여 개발된 기술을 타 업체에 매각하거나 해당 생

산기지를 로드아일랜드주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지원금

상환잔액의 5배를 갚지 않으면 안됨.

－ 지원신청서 평가：지원신청서는 OT C의 직원 및 자문위원회에서 평

가하게 됨. 지적재산권 관련사항은 비밀이 보장되며 주요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음.

ⅰ) 관련기술의 상업화 및 판로 확보의 잠재력

ⅱ)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

ⅲ) 해당기술의 로드아일랜드내 상업화 계획. 관련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에 따른 로드아일랜드 지역경제적 편익 및 사업의 불확실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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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체자금 조달 능력

Loan Program：연방정부예산(Econom ic Developm ent Agency )으로부

터 지원하는 것으로 연구개발 이외의 부문에 대한 자금소요에 충당된

다. 현재 금리는 연 6%를 적용하고 있다.

(2) 해양개발지원계획(Sea Gra nt Progra m)

해양개발지원계획은 해양벤처산업 육성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해양분야의 신기술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해양벤처산업 발전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계획이 지향하는 바는 장기적 경제발전, 환경관리, 미국연안, 해양 및

오대호 지역 자원의 책임있는 이용 등이다. 즉, 이 계획은 해양자원의 장기적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최적이용을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

다. 여기에는 미국 전역 200여개의 대학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구, 교육

및 현장활동의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은 전국 29개 州 단위의 계획과 연계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정부,

학계, 업계, 과학자, 시민들로 하여금 귀중한 해양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계획에 참가한 과학자들은 광범위한 연계망을 통하여

해양산업, 어업, 주민안전 및 삶의 질 향상·발전을 위하여 실험실 수준의 기

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통신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

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정책적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교육종사자들은 연구개발 내용을 교육에 적용하여 새로운 세대의 과학자들을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자금지원 규모：이 계획의 총예산은 연간 9천만∼1억달러이며, 그 중

5,600만달러는 연방정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주정부에서 부담한다.

자금의 용도별 지원규모는 대학에 5천만달러 이상, 국가 전략적 투자에

1천만달러 한도, 나머지는 기타 국가기관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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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배분 원칙

ⅰ) 지방단위의 사업계획에 약 80% 배정

ⅱ) 최소한 50%는 연구개발에 지원(지방단위사업 자금의 50%이므로 총

예산 중 40%에 해당)

ⅲ) 약 20%는 전국적 차원의 사업에 유보

ⅳ) 1%의 자금에 대하여는 m at ching fund (총 소요자금의 약 1/ 3을 주

정부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요구하지 않음.

지원원칙

ⅰ) 분권적 관리체제

ⅱ) 실적기준의 평가

ⅲ) 자원배분계획에 따라 핵심부문과 전략적 투자에 지원

ⅳ) 지원서 접수 및 평가와 관련 표준화된 관리절차 채택

지원분야

ⅰ) 수산양식

ⅱ) 해양유해생물

ⅲ) 연안 경제개발

ⅳ) 연안 서식처 보호

ⅴ) 연안재해

ⅵ) 교육

ⅶ) 해양생명공학

ⅷ) 수산식품 기술

2. 英國

1) 지원제도 개관

영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의 벤처산업국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의 벤처

기업 지원제도로는 ⅰ) 세금우대 제도 ⅱ) 대체투자시장(A IM：Alt ernat 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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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 ent Market ) 제도 ⅲ) 비지니스 링크(Business Link ) 제도 ⅳ) 사이

언스 파크(Science Park ) 등이 있다. 특히, 영국은 1980년대 경기의 장기침체

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제지원제도를 다양하게 도입하였으며, 1990년

대에는 이를 더욱 확충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벤처산업 육성책은 미국과 같

이 시장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 세제지원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신규사업에의 자금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1980년대 초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데, 미공개기

업주식의 매각손과 개인주주의 통상소득합산제도(1980년) , 미공개기업에 대

한 신규 주식투자 소득공제제도(1981년)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에

는 상장주식 등의 賣却益을 미공개기업의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과세를 연기

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1995년에는 중소기업 투자전문 투자신탁회사를

통한 간접투자에 대해서도 세금우대제도를 적용하였다.

( 1) 기업투자자금 지원제도

기업투자자금 지원제도(EIS：Ent erprise Investment Schem e)는 벤처기업

에 투자하는 개인투자가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을 지원하는 제도로, 투자액의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 주식매각익의 면세, 주

식매각손의 타소득과의 손익통산 등이 그 주요 내용이 된다.

즉,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세무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적격 미공개 기

업이 발행하는 신규주식을 취득한 개인투자가에 대하여 연간 10만파운드를

한도로 투자액의 20%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한 , 주식취득 후 5년간

보유하고 나서 매각할 때 발생한 주식매각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

주식매각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매각연도 통상소득에서 매각손

만큼을 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상장주식 등의 처분에서 발생한 매각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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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 제도의 적용을 받는 미공개기업의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해당 미공개

기업의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상장주식 등의 처분에서 발생한 매각익에 대한

과세를 연기할 수 있다.

(2) 벤처캐피탈 신탁회사(VCT：Ve nture Ca pita l Trus t ) 제도

이 제도는 보험회사, 투자금융회사 등이 관리하는 펀드의 일종으로 펀드회

사가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고 개인들은 펀드를 통하여 벤처기업에 간접 투

자하는 것이다. VCT에 투자하는 개인투자가는 EIS 제도와 동일한 세제혜택

을 받게되는 동시에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데 따르는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다.

즉, VCT에 투자하는 개인투자가에게는 첫째, 투자시 투자액의 20% 세액

공제 둘째, VCT 주식배당에 대한 비과세, 셋째, 5년간 보유한 VCT주식 매

각시 발생한 매각익에 대한 33% 면세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 된다.

(3) 벤처캐피탈 투자신탁 제도

벤처캐피탈 투자신탁(VCIT：Venture Capital Investm ent Trust )은 비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 벤처캐피탈 투자회사이다.

VCIT 투자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한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투자대상은 총자산이 1천만파운드 이하인 비상장주식(대체투자시

장의 상장주식도 포함)이다.

(4) 주식매각익 과세 연기제도

주식매각익 과세 연기제도는 개인투자가가 상장주식 등의 처분에서 발생한

매각익을 적격 미공개 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주식매각익에 대한 과세를 연기

하여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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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영국에서는 연간 6천파운드까지의 주식매각익에 대하여는 과세

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면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된다.

따라서, 고액소득자는 상장주식의 매각익을 일정기간 동안 납세하지 않고 중

소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 과세가 연기된 주식매각익에 대하여는 원칙적으

로 재투자된 미공개기업의 주식이 매각될 때 과세된다.

3) 대체투자시장(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 제도

대체투자시장은 중소기업 전용시장으로 1995년 6월에 개설되었다. AIM은

기존의 3부 시장인 Rule 4.2 시장13)에서 발전된 시장으로, 제1부 시장에 비

해 상장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단지 사업설명서만 제출하면 등록가능한 것으

로 되어있다.

상장기준의 완화로 벤처기업과 신설 중소기업이 상장을 적극 추진함에 따

라 A IM은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상장기업의 업종도 주류 체인점에서 멀

티미디어 회사까지 매우 다양한데, 첨단산업 관련 업종이 전체의 30%를 차

지하고 있다.

4) 비즈니스 링크(Business Link) 제도

비즈니스 링크는 정부 각 기관이 실시하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중소기업 경영자가 더욱 편리하게 정부의 지원정책을 이

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는데, 주요 출자자는 통

상산업부이고 그 밖에 지방 자치단체와 상공회의소 등도 출자하고 있으며,

설립 후 3년간은 통산부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각 지방의 비즈니스 링크

는 지역별 산업특성에 맞게 사업계획서의 작성, 수출·금융·기술 등 다방면

에 걸쳐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경영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13) 영국의 증권거래 규칙 제4조 2항에 의한 거래소시장인데, AIM의 개설로 인해 사실상 폐지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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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이언스 파크(Science Park)의 운영

사이언스 파크는 대학부지 안에 産·學·硏 공동연구단지를 만들어 연구실

의 성과를 바로 사업화하는 신기술 창업시스템의 하나로, 1980년대 초 경제

불황을 돌파하는 방편으로 도입하였다.

1981년 2개에 불과하뎐 사이언스 파크는 1997년말 현재 52개로 늘어났으

며, 여기에 입주한 기업과 고용된 직원은 1,367개사, 2만 3천여명이 훨씬 넘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日本

1) 지원제도 개관

日本에서는 벤처기업 창출을 통한 경제회생을 위하여 여러가지 시책이 강

구되고 있다. 즉, 자금원의 다양화 방안으로 엔젤세제를 창설하여 개인투자가

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연기금의 벤처투자 가능성을 열었고, 투자

신탁자금이 벤처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개인 및 기관투

자자금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장외시장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미

등록, 미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

다. 벤처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식옵션제도를 일반

화하고, 고용관행 및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로부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향상

시키는 한편, 대학 벤처강좌의 개설 등을 통해 창업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

다. 또한 첨단기술 확보지원을 위하여 대학과 벤처기업간 제휴를 강화하고

국공립대 교수 및 연구원의 겸직 등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기술자산의 유동

화를 촉진하며, 아이디어 단계에서 연구개발 보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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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엔젤의 육성

( 1) 엔젤세제의 도입

엔젤세제의 내용은 벤처기업 주식양도 손실을 3년간 주식양도익(상장주식

분 포함)과 통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투자가의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해산 등 사실상의 도산에 의한 손실도

이월상각 대상에 포함시켰다.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투자대상기업은 설립 5년 이내의 주식회사로서 시험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매출액의 3% 이상인 경우로 제한된다.

<표 Ⅲ－3> 일본 엔젤세제지원 주요 내용

구 분 세제지원 내용

양 도 손 실
당해 연도, 익년도 이후 3년간의 주식양도익(상장주식분을 포함)과의

손익통산 가능

회사해산등에

관한 손실
회사해산 등 일정 사유에 의해 발생된 손실에도 이월공제 인정

대 상
창업기(설립 후 5년 이내)의 주식회사, 시험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우(서비스업 등의 연구개발비도 포함)

자료：日本 通商産業省.

(2) 벤처산업 정보네트워크 구축

벤처기업과 투자가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류의 기회확대를 위하여 중소기

업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다.14) 또한 VEC (Venture Ent erpise Cent er )가 설립

되어15) 각종 경영지원 및 정보제공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14) WWW .sme.ne.jp/ japan.htm으로 중소기업에서 운영함 .
15) 통상산업성의 지원을 받아 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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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주관으로 벤처창업에 관한 각종 연수·세미나, 벤처프라자,16) 벤처페어,17)

벤처만남의 장소18) 등을 개최하고 있다.

3) 중소기업 창조활동 촉진법19)의 시행

이 법은 일정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사업분야의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금융 등에서 각종 특레·특전을 인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원내용을 보면 첫째, 밴처캐피탈의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자체

의 공익법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에 대하여 저리의 자금을 융

통하여 주거나, 사채인수와 관련된 채무보증을 행하는 등 벤처기업의 자금확

보를 용이하게 한다. 둘째, 리스 등에 의한 설비투자를 원활하게 하며, 연구

개발비의 일부를 보전하고, 설비투자에 대한 자금대출, 그리고 중소기업투자

육성사업 지원규모를 1억엔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4) 신규사업법20)에 의한 지원

이 법에서는 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투자비중이 3% 이상인 투자 기업

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인정기업을 지정하여 각종 지원책을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신규사업 창출 지원책을 유형별로 보면 ⅰ)자금면에서는 주식, 사채

16) 벤처 플라자의 개최를 통하여 자금 조달과 업무 제휴처 등을 요구하는 창조적 중소기업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행하는 중소기업 ), 창업 예정자와 그 경영자원 보유자
(투자가, 업무 제휴처 등 )와의 만남의 장소를 제공함 . 창업 예정자가 스스로의 비즈니스 플

랜을 발표하는 것 등에 의해 각종의 경영자원을 조달하는 찬스를 얻을 수 있음 .
17) 벤처 페어의 개최는 우수한 개발품을 소개하고, 판매처, 사업제휴처의 발견을 포함하는 판

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18) 벤처 만남의 장소의 개최는 고용 촉진 센터와 직업 안정 기관이 주체가 되고, 벤처기업의
경영자와 벤처기업 취업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인재 매칭과 각종 정보의 제

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19) 1993년에 제정된 중소기업의 창조적 활동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가리킴 .
20) 1989년에 제정된 특정 신규사업 실시 원활화 임시조치법을 가리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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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의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직접금융과 공적기관의 융자에 의

한 간접금융 및 채무보증이 있고 ⅱ)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는 보조금과

産·學·官 공동연구에 대한 지원이 있으며 ⅲ) 경영지원으로는 전문가의 지

도에 대한 보조금 제도와 연수제도가 있다.

지원제도를 벤처기업 성장단계별로 보면 창업단계에서는 엔젤제도를 도입

하고 벤처플라자 등으로 자본유치를 가능하게 하였고, 성장단계에서는

VEC (Vent ure Ent erprise Cent er )에 의한 채무보증, 주식옵션제의 도입, 벤처

재단의 지원제도 등을 마련하였으며, 발전단계에서는 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채무보증 및 출자를 가능하게 하였다.

5) VEC(Venture Enterprise Center)를 통한 지원

VEC는 日本 벤처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通商産業省 산하

의 공공재단으로서 채무보증사업과 정보교류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채무보증사업에 있어서는 연구개발형 기업과 지식융합형 기업으로 분

류하여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형 채무보증은 그 대상이 신기술, 신제품의

연구개발 및 기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이며 채무액의 80%까지 1억엔 범위

에서 보증하고 연 2%의 보증료를 징수한다. 지식융합형 채무보증은 그 대상

이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채무액의 80%

까지 5천만엔 이내에서 보증하며 보증료는 연 1%이다. 보증기간은 모두 8년

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 밖에도 지역 벤처사업의 발굴·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단위의 벤처

사업 경영전략 세미나 개최와 아울러 국제 벤처사업 교류대회 및 지역네트워

크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연구회 및 토론회 등의 정보교류활동과 벤

처 관련 인재육성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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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日本의 창업보육센터는 제3섹터 방식형(민활형, 비민활형)과 민간형(영리

추구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제3섹터 방식형이란,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목적

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형태이다. 이 중

민활형이란 民活法21)에 의거하여 설립된 通産省 관할의 리서치코어(Research

Core)를 가리킨다. 리서치코어에는 개방형 시험연구 시설, 인재육성 시설, 교

류 시설 및 연구개발형 기업육성 시설 등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리고

비민활형이란 지방자치단체, 상공회의소, 민간기업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것

이다.

4. 政策的 示唆點

주요국의 벤처산업 육성정책을 보면 다양한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기술개발 및 이의 상업화 단계에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중소기업 혁신연구(SBIR ) 프로그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직접적

인 지원보다는 벤처기업으로의 자본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는 기반 조성방안의 모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조세혜택의 부여 등을 통

하여 엔젤투자는 물론 연기금 등의 민간 및 공공자본이 벤처기업으로 활발하

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풍부한 자본, 기술, 인력 및 방

대한 시장을 기초로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결과 벤처산업의 발전

이 활성화되었다.

영국 역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세금우대제도의 도입,

장외시장의 등록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링크(Business

Link ) 사이언스 파크(Science P ark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한 경영, 기술, 입지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직접지원 정책은 많지 않으며, 가능한

21) 민간사업자의 능력활용에 의한 특정설치 정비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의 약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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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다양한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풍부한 자본, 기술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연계효과가 미흡한 것은 일본의 보수적 문화풍토에 기인된 바

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주요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벤처산업의 발전에 있어서는 국

가의 제도적 지원에 앞서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풍토의 조성

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이 세계에서 벤처산업이 가장 활성

화된 국가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도전적이고 개방적인 문화풍토에 힘입은

바 크다. 따라서 교육개혁을 통한 사회적 의식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

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국가는 일방적 지원보다는 벤처산업 발

전의 기반조성과 민간의 잠재력 증대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벤처

산업 발전초기에 있어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

겠으나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

로 평가된다.



第 4章 海洋벤처産業의 類型과 發展潛在力

1. 海洋벤처産業의 範圍 및 類型

해양벤처산업은 산업활동의 지리적·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투

입물과 산출물이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수요와 공

급관계에 있는 벤처산업이라 할 수 있다.1) 따라서 해양벤처산업은 첫째, 해

양공간 즉, 해안선 및 인근지역, 해면 및 그 위의 공간, 해중, 해저 등을 이용

하는 사업 둘째, 해양생물, 광물 등 해수 및 해저에 존재하는 자원을 채취 또

는 가공하는 사업 셋째,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 넷째, 기타 관련사업으로

서 해양공간·자원의 개발·이용 및 해양환경 보전과 관련된 장비·기기, 재

료·부품의 제조, 관련정보의 제공 사업 등이 포함된다.2)

이와 같은 해양벤처산업의 분류기준에 따른 구체적 사업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해수·해저자원의 이용

－ 양식·종묘생산(심해양식 포함) 등

해양생물자원의 식량이용

－ 활어(수산물) 유통사업

－ 수산가공사업

－ 생명공학을 이용한 어종개량사업 등

해양생물 자원의 비식량 이용

1) Pontecorvo, G. et al., "Contributon of the Ocean Sector to the United States Economy ",
S cience, Vol. 208, 1980, pp.1000∼1006의 해양산업에 대한 정의를 해양벤처산업에 적용한
것임.

2) 통상산업성 구주통상산업국 구주산업 활성화센터, 海洋産業の 振興に 向はて , 1996, p.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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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패류·해조류를 이용한 신약·신물질 개발사업 등

해양환경의 보전

－ 해양환경 정화기기·장치 제조

－ 해양환경 측정장비(원격관측장비 등) 제조

－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조

－ 선박환경대책 장치·기술사업 등

해양공간·자원 이용을 위한 기기

－ 수상레저 장비(써프 보드, 수상 오토바이, 잠수장비, 요트 등) 제조

－ 낚시용구·어구 제조사업 등

해양공간의 이용

－ 마리나 운영3)

－ 遊漁船 운항

－ 해양레저·스포츠 지도 및 장비 대여

－ 수족관 사업

－ 바다낚시 공원운영 등

기타·관련사업

－ 해양관련산업에 대한 정보제공

－ 해양관련 기계·장비 부품제조

－ 해양관련 기계·장비 소프트웨어 제조 등

2. 海洋벤처産業 發展潛在力

1) 해양벤처산업의 성장성

해양은 지구상 동식물의 80%가 생존하고 있는 생물자원의 보고일 뿐만 아

니라 막대한 광물 및 에너지자원이 분포되어 있고, 전세계 교역량의 75%에

3) 마리나 (marina)란 소형보트용 船渠를 의미함 . 통상 마리나 시설에는 선박정비·숙식·오락
시설 등 부대시설이 구비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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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약 50억톤의 화물이 이동하는 통로로서 무한한 산업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양벤처산업은 1, 2, 3차 산업을 포괄하는 사업

기회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다.

해양벤처산업의 성장성은 소득수준의 향상, 소비자 기호의 변화 등 수요여

건 변화와 기술발전, 가용자원의 변화 등 공급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결정된

다. 특히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소비의 고급화 추세와 레저, 문화 및 환경

부문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로 이와 관련된 해양벤처산업의 성장이 클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생명공학 등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

가능성도 주목된다.

<표 Ⅳ－1> 해양벤처산업의 성장성 분류 사례

구 분
성 장 성 구 분

A B C

사업례 활어(수산물) 유통
생명공학을이용한어종개

량

해양환경 정화기기·장치

제조

생분해성 플라스틱(어망
등) 제조
수상 오토바이·잠수장비

제조

마리나 운영

해양레저·스포츠지도및

장비대여 등

양식·종묘생산(심해양식 포
함)
어패류·해조류를 이용한 신

약·신물질 개발

해양환경 측정(원격 관측) 장
비

선박환경대책장치·기술사업

써프 보드·요트 제조

遊漁船 운항

수족관 사업

바다낚시 공원 운영

해양관련산업 정보 제공

해양관련 기계·장비 부품제

조

해양관련 기계·장비 소프트

웨어 제조 등

수산가공

낚시용구·어

구 제조 등

주：1) 日本通商産業省 九州通商産業局, 九州地域産業活性化 センタ-海洋産業, 振興

に向けて , 1995, p.22에 의한 해양관련 사업별 성장성 평가에 따른 것임.

2) 성장성 구분은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것은 A, 중간은 B, 그리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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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낮은 것을 C로 구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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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해양벤처산업 발전여건

우리나라는 남한 육지면적의 약 4.5배에 달하는 44만 7천㎢의 갯벌 및 수

심 100m 이내의 넓은 대륙붕 형성으로 해양자원이 풍부하다. 특히, 육지면적

에 비하여 세계에서 가장 긴 리아스식 해안과 풍부한 갯벌 및 도서를 보유하

여 각종 수산물의 증양식에 적합한 환경을 확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 및 러시아를 연결하는 동북아의 인적·물

적 교류의 중심에 위치하여 역내경제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기에 유리하다.

따라서 물류 및 정보관련 벤처산업과 관광벤처산업의 발전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본적인 자연·지리적 여건이 우수하므로 인적·물적

측면의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는 수산, 해양관광, 해양환경 등의 부

문을 중심으로 국제 벤처기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Ⅳ－2> 우리나라 해양벤처산업 발전여건상 장·단점

구분 장 점 단 점

주

요

내

용

- 풍부한 해양·수산자원 보유

- 동북아 물류중심으로서의 발전여건 구비

- 개성 있는 문화와 관광자원 풍부

- 해양벤처산업 발전여건 점진적 성숙

·IMF 경제체제의극복과경제활성화로벤

처창업 및 경영여건 개선

·해양지향적 발전전략의 추진

·사회간접자본의 점진적 확충으로 산업발

전여건 개선

·생활수준향상에따른해양관광·레저수

요의증대및환경보전에대한인식확산

·기술혁신 기반시설 개선

- 기술 및 고급 인적자원 부족

·기술 및 정보기반 취약

·기술·지식 인력의 부족

- 사회간접자본의 미비로 창업 및

경영여건 열악

- 관련산업의 발전미흡으로 전·후

방 연관효과 부진

우리나라 해양벤처산업의 발전여건을 요약하면 우선, 장점으로는 ⅰ)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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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양·수산자원 부존 ⅱ) 동북아 인적·물적 교류중심지로서의 발전여건

구비 ⅲ) 개성있는 문화와 풍부한 관광자원 ⅳ) 해양벤처산업 발전여건의 점

진적 성숙(경제활성화, 해양지향적 발전전략 추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소

득수준 향상, 기술발전 등) 등을 들수 있다. 그리고 보완하여야 할 점으로는

ⅰ) 기술 및 고급 인적자원의 부족 ⅱ) 교토망 등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ⅲ)

전후방 관련 산업의 발전미흡 등이 지적될 수 있다.

3) 해양벤처사업 기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해양수산부문의 기술개발 및 이의 상업화 시도가 추

진되고 있으며, 실제로 창업이 이루어진 사례도 더러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의거 해양수산부문의 벤처기업으로 확인

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

한편, 수산부문의 기술개발사업은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되고 있는바, 이 사업에 의거하여 개발된 기술은 1999년 4월 현재 7건이 상

업화에 성공하였다.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결과의 상업화는 향후 벤처기업으

로의 발전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수산특정연구개발

사업에 의한 수산부문의 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는 향후 우리나라

해양벤처산업의 발전을4) 위한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국의 경우 해양부문에 특화된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 or )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부문의 벤처기업 창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즉, 로드

아일랜드대학에 설치된 창업보육센터인 OT C (Ocean T echnology Cent er )에

서 지역내 해양수산 벤처기업의 창업보육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OT C의 자료

에 의하면 로드아일랜드주에는 모두 286개의 해양수산벤처기업이 영업을 하

고 있으며 고용인원도 11,9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업종별 분포

를 보면 선박·보트건조(34.6% ) , 수산가공(16.8% ) , 해양자문(12.9% ), 해양전

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수산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것으
로 연구자금 등 사업관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위임받아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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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및 기기(11.2% ) , 해양구조물(7.7% )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표 Ⅳ－3>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에 의한 상업화 성공사례(1999년 4월 기준)

사 업 명 사 업 내 용 기술료(천원)

양식산해조류의종합이

용 가공기술 개발

- 김,미역및다시마를이용한해조발효제품및

기능성 해조차 개발
16,950

장어통발어선활어창냉

각시스템 개발

- 장어의치사율을최소로할수있는활어창냉

각시스템 개발 및 설치

청강냉동공업

사에기술이전

근해안강망어선어로장

비 개발

- 양승기및양망기를개발하여기존어선의 승

선원수 10명을 7∼8명으로 조업가능케 함.

광주어망에

기술이전

수조식 양식장용 드럼

및 스크린 필터 개발

- drum및 screen filter를개발하여육상수조식양

식장의水處理 개선과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40,000

특허등록

수산가공폐기물로부터

의 고기능 소재 개발

- 키토산올리고당과그 유도체의생산및생리

기능성 소재 개발

- 수산폐기물유래생리기능성펩티드소재개발

72,000

특허출원

양식어육단백질가수분

해물을 이용한 Medical

Diet의 개발

- 넙치, 조피볼락, 붕어, 미꾸라지, 곰장어 등의

단백 가수분해물(고음)의 영양성과 치료식으

로의이용가능성을究明하고제조방법을개선

83,700

양식장적조유입자동경

보시스템 개발

- 육상양식장적조자동경보및해수유입차단시

스템 개발

- 해상가두리, 양식장

특허출원, 상

품화 추진 등

주：여기에 제시된 산업화 성공사례가 해양벤처창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향후
해양벤처기업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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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해양수산벤처기업 현황(1999년 12월 기준)

부 문 별 기업체수 구성비(%)

선 박 · 보 트 건 조 99 34.6

수 산 양 식 11 3.9

어 획 10 3.5

수 산 가 공 48 16.8

해 양 구 조 물 22 7.7

해양전자 및 기기 32 11.2

해 양 자 문 37 12.9

소 프 트 웨 어 4 1.4

연구개발 및 교육 4 1.4

기 타 19 6.6

합 계 286 100.0

자료：Universit y of Rhode Island Ocean Technology Center.

미국에는 로드아일랜드주 이외에도 다수의 해양수산벤처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메사츠세츠주에는 우즈홀해양연구소(W oods

Hole Oceanographic Inst itut ion )를 중심으로 다수의 벤처기업이 활동하고 있

다.

이와 같은 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금,

기술, 시설 등의 여건이 성숙되면 다수의 해양수산벤처기업이 창업 및 성장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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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政策方向

해양벤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는 먼저 우리 사회의 해양에 대한 관심과 발

전잠재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개척정

신 내지 실험정신, 그리고 시장여건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을 특징으로

하는 벤처기업가정신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널리 침투하여야 한다. 즉, 해양

벤처산업의 외형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창업보육센터 등의 건립도 필요하

겠으나 이에 앞서 신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 및 창업에 필요한 사회

적 분위기 조성 내지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양벤처

산업의 육성 및 창업에 있어서 첫번째로 유의할 사항은 해양벤처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기업가적 활동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해양벤처산업의 육성은 비교적 작은 규모부터 또는 일부 지역부터 시

험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 다음 확대 적용여부를 결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즉, 단기적인 정책목적에서 일시적으로 많은

부문을 사업화 내지 제도화하기보다는 단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요구되는 것이다. 벤처산업은 그 특성상 많은 불확실성이 내재하여 있으므로

정책추진에 대한 결과의 예측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해양벤처산업의 육성은 일회성 정책적 시도로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

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벤처산업의 창업·

경영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한 단계의 정책추진 결과를 평가한

연후에 이를 기초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별 추진계획이 효과적인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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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해양벤처산업의 육성정책은 경

우에 따라 그 결과가 신속하게 나타나는 수도 있겠으나 대체로 장기간이 소

요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해양벤처산업은 타부문에 비하여 아직 발전여건

이 성숙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추진은 신속하게 시행하되 그 결

과에 대하여는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세가 요구된다. 그리고 장기 목

표의 현실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중간단계의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벤처기업에 대한 외부지원과 기업내부능력 함양의 조화를 추구하

여야 한다. 벤처산업은 그 특성상 자율과 창의를 기본으로 하며, 따라서 그

창업 및 경영에 시장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벤처기업 스스로 개척하여야 할 분야를 기업자체의 몫으로 규정하고 정책당

국은 창업 및 경영의 제반여건과 토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야 할 것이다. 외부지원의 주요내용으로 ⅰ) 창업 및 성장여건의 조성으로서

각종 제도의 정비, 기반시설 확보 등이 요구되며 ⅲ) 기술·인력·자본 등

투입자원에 대한 질적·양적 수준제고를 위한 지원과 함께 ⅲ) 각종 정보의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 자체적으로는 ⅰ) 우수한 기

술 개발 또는 확보능력 제고 ⅱ) 인력 확보 ⅲ) 시장 및 기술변화에 대한 지

속적인 분석 및 대응 ⅳ) 내부조직관리 등 경영기법 확보 등이 요구된다.

2. 一般事項

1) 자금지원 방안

( 1) 엔젤투자의 활성화

조세감면

엔젤의 탄생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의 방향정립

과 사회적 통념 내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엔젤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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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미흡한 상황에서는 엔젤투자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엔젤이 벤처기업의 자금원으로 처음 명시된 것은 벤처기업 육

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개인 또는 개인들로 구성된 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

할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게

한 것(제14조 제2항)이 처음이다. 그러나 엔젤에 대한 조세감면은 조세특별제

한법(조세감면규제법) 등 관련 법령의 미비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엔젤투자의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ⅰ) 창업이전 기술보유자 및 창업초기

(창업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일정주식에 대하여는 동 주식매각

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해 주고 ⅱ) 양도손실 발생시나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손

실에 대하여는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엔젤 네트워크체제 구축

엔젤(클럽)간 다양한 정보와 투자기법 등을 공유함으로써 엔젤의 역할을 극

대화하기 위하여는 서로간의 네트워크 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첫째, 인터넷

상의 연계체제 구축이 요구되는바, 기존의 InnoNet 기능을 확충·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엔젤활동이 가장 활발한 미국의 경우

1996년 10월말 정부주도로 엔젤 네트워크인 ACE -Net을 구축한 바 있다.

둘째, 엔젤클럽간 모임과 같은 네트워크의 결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영국의 경우 엔젤클럽이 영국 벤처기업협회(Brit ish Venture Capital

Associat ion )에 등록되어 투자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기존

의 벤처기업협회를 통한 네트워크체제 구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엔젤·기업간 매칭시스템의 구축

자료공급자인 엔젤과 수요자인 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제도

적 장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유능한 벤처캐피탈리스트(즉 lead

angel)가 적절한 투자대상을 물색한 후에 투자참여자(support angel)를 모집

하는 방식의 매칭(m atching ) 절차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 경우는 유능한 캐피탈리스트의 육성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관련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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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자금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

주는 방안으로 첫째, 창업투자회사 등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매칭시스템을

고려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자금공급자와 기업의 정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자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투자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이

점이 있다. 둘째, 예비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경영자와 투자가를 연결시켜 주

는 이벤트형식의 매칭시스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벤처마트의 개최 등이 이

에 해당되는 것이다.

엔젤 인식제고 및 선진투자기법 도입

엔젤투자 성공사례 발표회, 벤처마트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의 엔젤에 대

한 인식제고와 함께 예비엔젤의 발굴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엔젤투자

관련 연구발표회 등의 개최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엔젤투자가 가장 활성화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사례분석과 시

사점 도출도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즉, 주요국의 엔젤도입 성공사례

는 물론 실패사례까지 심층 분석하여 우리나라 엔젤투자 활성화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주요국의 엔젤전문가를 초빙하여 국제세미나를 개

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표 Ⅴ－1> 엔젤투자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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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시 책

조세감면
-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 주식양도, 파산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

엔젤네트워크체제 구축
- 인터넷상의 연계체제 구축
- 엔젤클럽간 모임 결성

엔젤·기업간 매칭(matching)
시스템 구축

- 창업투자회사 등 금융기관의 중개기능 강화
- 예비창업자·경영자와투자가를연결시켜주는이벤
트 개최

엔젤에 대한 인식제고 및 선진

투자기법 도입

- 엔젤투자 성공사례 발표회 개최
- 엔젤투자 연구발표회 개최
- 선진국 엔젤전문가 초빙 국제세미나 개최

(2) 벤처캐피탈의 역할 제고

벤처캐피탈 투자의 전문성 확보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1998년

말 현재 72개사) ,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3개사) , 한국종

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한 한국종합기술금융(1개사) 등이다. 그런데 이를

벤처캐피탈의 투자행위와 관련하여 전문성의 부족으로 투자실적과 성과가 부

진한 실정이다. 벤처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전문성을

갖춘 투자인력의 육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다수의 벤처캐피탈

이 설립됨으로써 벤처기업의 기술·기업내용의 평가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인력의 확보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겠으나 업계의 관심과 교육·훈련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벤처캐피탈은 전 업종에 걸친 일반적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

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는 어느 정도의 투자업종 전문

화가 요구된다. 즉 의료벤처, 생명공학벤처, 정보통신벤처, 해양산업 벤처 등

으로 투자업종을 세분화함으로써 벤처캐피탈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

다.

셋째, 벤처기업의 기술 및 기업내용 평가에 있어서 공신력의 확보가 요구

된다. 일반투자가들의 투자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는 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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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와 함께 기술과 시장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평가결과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에 대한 평가는 창업투자회사를 비롯한 벤처캐피탈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투자가들의 투자선택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넷째, 벤처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기능의 강화가 요구된다. 투자대상기업으

로 하여금 고성장·고수익을 실현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수익을 제고시키기 위

하여는 자금지원만으로는 부족하며 경영에 관한 노하우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벤처캐피탈이 경영지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ⅰ) 전

문인력 확보 ⅱ) 벤처캐피탈의 업종전문화 ⅲ) 벤처캐피탈간 전략적 제휴 및

인수·합병(M & A )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벤처캐피탈간 전략적 제휴는 심사평가능력 및 경영지원능력의 상호보

완성을 높임으로써 유망 벤처기업의 공동발굴·투자, 우수 해외기술 발굴 및

사업화, 기술 및 시장동향 자문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

다.

연금·기금의 적극적인 활용

우리나라에는 77개나 되는 연·기금이 방대한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

서 이들 연·기금 자산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원

부족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제도상 연·

기금은 운용자산의 10% 범위내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

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게 되어 있다(벤처기업 육성

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실제로 공무원연금관리공

단, 사립교원연금관리공단 등 소수 연·기금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나1)

투자수익성 저조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연·기금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는 첫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연·기금 투자

허용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연·기금 자산운용규정의 개정이 모두 완료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의 실무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건실하

고 우수한 심사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나 벤처펀드 등과 긴밀한 협조하

1) 1999년 3월말 기준 연·기금의 벤처기업 투자금액은 약 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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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안정성 있는 벤처기업을 물색하여 육성할 경우 투자수익성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기투자를 요하는 벤처투자의 특성을 고려

할 때 장기투자의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연·기금의 참여확대가 바람

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 투자의 적극 유치

외국인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일반주식 투자와는 달리 투자기간이 상

대적으로 길어 국내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에 의하면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처음 7년간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외국인투자비율만큼 전액 면제

하며 다음 3년간에 대하여는 50% 감면하고,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

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소득도 동일한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등 조세혜택

이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벤처기업의 외국투자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

보전략이 요청된다. 선진외국의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은 기술 및 사업성에 대

한 평가능력이 뛰어나 모험투자에 대한 선호도도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유망

기술의 死藏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전략의 추진은 개별기업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협

회 등의 주관으로 관련 이벤트 개최를 수시로 추진하는 등의 방안이 적극 검

토되어야 할 것이다.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간의 파트너쉽 강화

벤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간에 신뢰를 바탕으

로 한 파트너쉽(part nership )이 형성되어야 한다. 자금공급자인 벤처캐피탈은

흔히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투자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위험

관리를 수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기업에 대한 경영자문에도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 at ion ) 문제를

보완해 주는 수단의 하나로 벤처캐피탈에서 투자대상기업에 임원을 파견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에 참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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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업의 가족경영 전통이 강할 뿐만 아니라,

창업자가 기업경영에 있어 외부투자자의 간섭을 꺼리는 기업문화로 인하여

자금공급자가 실제로 기업경영에 참여하거나 감시를 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

이다. 그러나 벤처캐피탈과 벤처기업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위하여는 양자간

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벤처캐피탈 자금의 지속적 확충

국내 벤처캐피탈은 그 발전의 역사가 짧은 만큼 규모가 영세한 편이다. 따

라서 수많은 중소벤처기업이 자금지원 혜택을 받기에는 가용자금이 크게 부

족한 편이다. 더구나 대부분 경영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른 벤처기업에

만 자금지원을 실시해 주는 경향이 강하여 창업초기단계의 벤처기업이 자금

확보를 도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창업투자회사의 자금조달 방법은 자본금, 차입금 및 창업투자조합 결성의

세 가지로 대별된다. 자본금의 확충은 증자 또는 신규 창업투자회사의 설립에

의하여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투자조합의 활성화는 ⅰ) 투자조합에 대

한 창업투자회사의 의무출자비율(출자금 총액의 10% 이상) 규제 완화 ⅱ)

투자조합 출자증권에 대한 금융기관 담보취급 허용으로 출자증권의 유동성

확보 ⅲ) 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벤처캐피탈이 자기자본 및 차입금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는 조달

비용 부담이 커서 벤처기업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 창업투자회사로 하여금

자본잠식 위험의 부담을 덜고 모험적인 투자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는 투자조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벤처캐피탈은 대

부분의 투자재원을 투자조합을 통하여 조성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창업투자

회사는 투자기회를 선별하고 중개하는 기능을, 투자조합은 투자기금을 공급

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출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의 부

여와 관련하여서는 ⅰ) 투자조합 투자자는 기관투자가를 제외하고는 주식양

도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바, 이를 개선하며 ⅱ)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비과세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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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보증제도의 개선

벤처기업은 자체신용으로는 자금조달에 한계를 가진다. 벤처기업의 창업

과 경영과정에서 소요되는 추가자금(운영자금 등)의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는 체계적인 신용보증제도의 확립이 요청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벤

처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증하는 제도(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으나 현실적으로 창업벤처

기업이 충분한 보증을 얻기는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중견벤처기업의 경우

에도 보증한도의 제약이 따르게 된다.

보증제도를 통한 벤처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는 주요 벤처투자기관

인 창업투자회사가 적극적으로 투자기업에 대한 위험을 수용하는 방안이 검

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창업투자회사의 지급보증은 일반금융기관에서

인수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보증방식이 요구된다. 즉, 벤처기업은 창업투자회

사를 통하여 지급보증을 받고 창업투자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재보증을

받음으로써 보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위험분산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특히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재보증기금을 별도 계정으로 설치·운영함으로써 효율성

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보증수수료는 시장논리에 의거 차등 결정하고

창업투자회사와 기술재보증기금이 손실위험을 일정비율에 따라 공동 부담하

여야 할 것이다.

<표 Ⅴ－2> 벤처캐피탈의 역할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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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시 책

투자의 전문성 확보

- 전문성을 갖춘 투자인력 육성
- 벤처캐피탈의 업종 전문화
- 기술 및 기업내용 평가의 공신력 확보
- 경영지원기능의 강화

연·기금의 적극적 활용
- 연·기금자산 운용 규정의 정비
- 난립된 연·기금의 통합 및 관리방식 개선

외국인 투자의 적극 유치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홍보강화
- 세제혜택의 지속적 부여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간

의 파트너쉽 강화

-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임원 파견
- 기술·시장여건 변화 등과 관련한 정보·경영지원

벤처캐피탈자금의지속적

확충

- 투자조합에대한창업투자회사의의무출자비율규제완화
- 투자조합 출자증권에 대한 금융기관 담보취급 허용
- 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주식양도차액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벤처기업보증제도의개선
-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보증제도 활성화
- 기술신용보증기금의창업투자회사에대한재보증제도확립

(3) 코스닥시장의 활성화

코스닥시장은 1996년 6월 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

기 위하여 개설된 장외시장이다. 코스닥시장은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

탈,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에 대한 자금을 회수하고 투자이득

을 실현하는 곳이다. 그리고 벤처기업 경영자 및 종업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경영 및 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결실을 맺는 동시에 기업성장에

필요한 자금조달 창구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은 벤처산업의 활

성화를 위하여 적극 활용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코스닥 시장의 등록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성장성 있는 벤처기

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에게 투자기회를 주기 위하여는 벤처기

업에 대한 문호를 널리 개방하여야 한다. 정부는 최근(1999년 5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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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시장 설립계획을 발표하였는바, 주식공모는 했으나 증권거래소·코스닥

시장의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재무구조·주식분산 등 시장유지 조건

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주식매매 중개 및 결재를 수행하는 제도

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장외시장의 개설과 함께 코스닥 등록요건을 더욱 완화함

으로써 벤처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코스닥시장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주식공급 증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주식분산비율은 20%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30% 수준으로 확

대하여 유동주식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정기간 이내에 주식분

산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등록폐지 등 규제를 강화하여

야 할 것이다.

셋째, 코스닥시장에 대한 자금조달상의 차별적 규제를 철폐하여야 한다. 코

스닥시장에 있어서는 무의결권 주식, 해외증권, 사채발행 등에 제약을 받는

등 자금조달 측면에서 거래소에 비하여 차별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러한 차별적 규제들은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제한함으로써 이 시장

을 거래소로 이행하기 위한 중간과정 정도로 인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코스닥시장이 미국의 나스닥과 같은 벤처기업 전용시장으로 육성됨으로써 거

래소시장의 경쟁상대로까지 발전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차별적 요인의

철폐가 필요하다.

넷째, 코스닥시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제도의 강도가 거래소시장에

비하여 미흡하므로 공시대상, 시기, 위반시의 조치 등에서 거래소시장에 준하

는 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표 Ⅴ－3> 코스닥시장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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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시 책

등록요건 완화
- 새로운 장외시장(벤처주 시장)의 개설

- 코스닥시장의 등록요건 완화

시장유동성 제고
- 주식 분산비율 확대

- 일정기간내 주식분산비율 미충족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자금조달상의차별적규

제 철폐

- 무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 해외증권 발행 허용

- 사채발행 허용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공시대상, 시기 위반시 조치 등 거래소시장에 준하는 기준

설정

2) 인력·기술지원 방안

( 1) 기술인력의 해양벤처기업 창업 촉진

해양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와 성장도모를 위하여는 기술인력의 창업촉진과

창업된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확보를 위한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

다. 창업촉진은 교수 및 연구원의 창업을 촉진하는 방안과 기업내부로부터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즉, spin -off )이 주요 과제가 된다.

기술인력의 창업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시책의 하나로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 대하여는 벤처기업의 창업이나 임원으로 근무

할 경우 3년 이내의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제16조) . 따라서 제도상으로는 교수 및 연구원들이 실험실에서 이

룬 성공적인 개발제품 및 실용기술을 기초로 현직에 대한 신분상의 큰 불이

익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 등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

나라의 대학이나 공공연구소의 경우 조직운영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연공서열식 임금 및 인력관리와 퇴직금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창

업활동이 활성화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해양벤처산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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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하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

이다. 즉, 벤처기업 창업이나 경영참여를 위한 휴직 후 복직의 경우에도 불이

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바,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 벤처기업 경영

참여중 수행된 업적을 연구실적으로 반영하며, 둘째, 사업화에 성공한 연구결

과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셋째, 휴직기간의 경력불산입으로 인한 진

급누락과 퇴직금 감소 등의 문제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의 배려를 강구하고,

넷째,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벤처창업 지원을 기관평가의 주요실적으로 반영함

으로써 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업체 연구인력의 벤처기업 창업 촉진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기업

인력의 연구결과는 해당기업에서 제품화되기도 하지만 기존사업과의 관련성

이 작거나 매출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할 경우에는 사장되는 경우가 종

종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이용한 창업이 촉진되도록 할 필요

가 있다. 그런데 이 경우 ⅰ) 연구결과의 소유권이 소속기업에 있다는 점과

ⅱ) 창업자의 자금동원 및 경영능력의 한계점 등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소

속기업의 관심과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사내창업과 spin -off가 사실

상 불가능하게 된다. 사내창업과 spin -off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

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일지

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벤처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미만

까지는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본래의 법적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는 세제지

원을 강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첫째, 사

내벤처와 관련된 투입비용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에 준하는 비용처리가 가능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기업의 관심과 투자동기를 부여하고, 둘째, 사내벤처가

spin -off하여 사외창업을 할 경우 사내창업을 포함한 사외벤처기업 설립까지

의 모든 비용에 대하여 창업기업의 출자금으로 인정함으로써 벤처창업을 촉

진하며, 셋째, 모기업이 벤처출자를 통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할 때 주식매각

차익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방안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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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 기술인력의 해양벤처기업 창업 촉진방안

구 분 주 요 시 책

대학교수및 국공립연구기

관 연구원 창업촉진

대학교수및국·공립연구기관연구원의창업휴직시불

이익 최소화

- 벤처기업경영참여중수행된업적을연구실적으로반영

- 사업화에 성공한 연구결과에 대하여는 가산점 부여

- 휴직기간의경력불산입으로인한진급누락과퇴직금감

소 등의 문제에 대한 배려

대학이나연구기관의벤처창업지원을기관평가의주요

실적으로 반영

기업체 연구인력 창업촉진

사내벤처투입비용에대하여연구개발비에준하는비용

처리 인정

사내벤처의 spin-off시사내창업 포함 설립시까지의모

든 비용을 창업기업 출자금으로 인정

모기업이 벤처출자를 통해 보유한 주식 매각시 차익에

대한 세액 감면

(2) 기술인력의 확보지원

스톡옵션제도 개선

기술인력의 확보를 위한 주요제도 중 하나로 스톡옵션 제도가 1996년 말부

터 추진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사주식을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자사의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선택권

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식매입선택권제도라고도 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임직

원에 대한 장기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표 Ⅴ－5> 한국과 미국의 스톡옵션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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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 국 미 국

대상기업
벤처기업

상장, 장외등록법인

모든 기업

대상임직원
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 임

직원 제외

총발행주식 10% 이하 소유 임직

원

옵션유형 신주인수권 및 자사주 방식 주식

옵션행사기간
옵션부여후 3년경과후,퇴직후

3개월 이내

옵션부여 후 2년 경과 후, 퇴직후

3개월 이내

옵션행사가격

상장, 장외등록법인：시가이상

벤처기업：액면가와 평가가액 중

높은 가격

공정가격 이상

취득한도
총발행주식의 50%이하옵션행사

가격은 일정금액 제한

총발행주식의 10%까지만 취득

연간 행사가격 한도 부여

세제지원

옵션행사시：시가와 옵션 행사가

격 차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

세

취득주식 양도시：양도소득세 비

과세(상장, 장외등록주식)

옵션행사시：시가와 옵션 행사사

격 차이에 대한 소득세 과세

(34%)

취득주식 양도시：양도소득세 과

세

자료：김경훈,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

연구센터, 1998, p.144.

스톡옵션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미국과 비교해 보면 세제지원 등의 측면

에서 오히려 한국의 제도가 지원정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미국은

스톡옵션의 행사시나 옵션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에 각각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옵션행사시 및 주식양도시에 모두 근

로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 주식의 액면가액

을 100원 이상으로 조정(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함으로써

스톡옵션의 활용여건을 보다 강화하였다. 이처럼 우수인력을 유인하기 위한

스톡옵션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도가 높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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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ⅰ) 벤처기업 경영자의 인식부족과 ⅱ)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거래

할 수 있는 장외시장 즉, 코스닥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ⅲ)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개인의 자금동원능력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스톡옵션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먼저 ⅰ) 벤처기업 경영자의 인

식이 개선되어야 하고 ⅱ) 코스닥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단기적 관점에서는 ⅲ)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개인의 주식

매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자금을 회사가 대여할 경우 저리 또는 무상 대여

금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병역특례제도 개선

병역특례제도는 전문연구원제도와 산업기능요원제도로 구분되는데, 그 중

전자는 석사급 이상 고급연구인력으로 하여금 군복무로 인한 공백 없이 연구

활동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

되고 있으며, 후자는 제조업체 특히, 중소기업이나 국가기간산업의 노동인력

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문연구요원의 편입대상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

위 소지자로서 지정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및 지정 자연계 대학원

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되며, 근무기간은 5년이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벤처기업의 성장에 따른 새로운 기술인력의 수요를 충

족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문연구요원의 벤처기업 취업률이 극히 저조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

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연구시설 설치의 의무화는

벤처기업의 실정을 감안할 때 문제가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벤처기업의

규모와 자금능력을 감안할 때 별도의 공간을 연구시설에 할애하는 데에는 상

당한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은 첨단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연구하

고 사업화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므로 그 자체를 하나의 연구집단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잇다. 둘째, 중소벤처기업 근무 전문연구요원에 대하여는 근무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전체 전문요원 중 중소기

업 배정비율은 20%를 하회하고 있으며, 그나마 고급인력의 취업기피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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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비율은 그의 60%에 미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근무조건의 차별화

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자연계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자로서 전문

연구요원에 편입될 경우 특례산입기간중 학위를 취득하면 벤처창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현행 규정에는 학위취득후 지정업체에의 전직은 허용되고 있으

나 벤처창업에 있어서는 제약을 받고 있는바, 이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기간산

업체, 방위산업체 등에 3년간 근무하게 하는 제도로서 벤처기업의 기능인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으나 산업기

능요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해당기업에 대하여 인력의 선발·배치·관

리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자율성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즉, 정부는 병역특례요원의 근태확인 점검 정도에 그 역할을 한정하고 나

머지 인력운영에 대한 사항은 기업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교육 및 정보 지원

벤처창업 및 경영교육의 활성화

가. 대학생에 대한 창업관련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해양벤처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반은 해양수산계 대학생의 벤처창업

에 대한 관심과 의욕이다. 대학생에 대한 창업관련 교육의 내용은 벤처창업의

의의와 국민경제적 효과, 각종 지원정책의 활용가능성 등이 위주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1996년 이후 중소기업청 지원하에 창업성공사례 순회공연(창업

로드쇼)이 실시되고 있는바 향후에도 지속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 해양수산

계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분야에 특화된 창업로드쇼의 개최가 필요하다.

또한 벤처창업계획 경연대회의 개최로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과 실무

능력 향상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벤처관련 강좌를 정규

과목으로 개설하는 것도 창업여건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

재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는 창업동아리가 지정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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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지원 등 배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나. 전문교육의 활성화

창업준비자 또는 초기창업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하여 경

영기법이나 정책내용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은 교육기관에서 창업강

좌가 시행되고 있다.2) 그러나 교육기관별 교육내용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문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강좌

는 아직 개설되어 있지 않다.

또한 예비·초기 창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벤처기업 경영자에 대한 벤처경

영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운영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벤처기업의

성장에 따른 자금, 인력 등 경영관리상의 한계극복과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벤처기업 창업자들은 전문기술인력

이 많아 벤처기업 경영기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이를 극복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벤처기업 정보제공기능 강화

벤처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시책, 창업정보, 기술정보, 시장정보 등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청에서는 창업지원정

보센터, 벤처넷 등을 개설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통

상산업부, 과학기술처 등 정부기관과 벤처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 및 P C통신을 이용한 개인 정보제공업체들도 정보제공을 수행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제공처가 너무 다양하여 정보수요자에게 혼란

을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내용이나 질도 단지 정부시책이나 창

업기업 현황소개 정도에 그치는 등 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의 벤처기업지원제도에 관한 정보 이외에도 시장정보 확보의 필

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기술개발추세, 시장수요의 예측, 고객의 선호추세 내

지 취향 파악 등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수적인 정보이기 때문이다.

2) 1999년 5월 현재 전국에 55개의 청업교육강좌 개설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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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시장 흐름 정보의 확보·분석 및 이에 대응한 기술개발 및 상품화는 궁

극적으로 기업자체의 책임과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 창업자

대부분이 이공계 출신으로 시장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본적인 시장정보 제공기능은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 정보의 양적·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는 유료서비스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시장, 고객, 투자 등과 관련

된 심층적 정보의 경우는 정부기관 및 협회를 통한 정보제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정부지원제도,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에 관한 기본

적인 정보는 정부기관이나 협회를 통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체제를 별도로 유

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벤처창업 및 경영 관련 정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첫째,

벤처기업 지원제도 및 정보의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관련 지원창구 일원화를

도모하고 유사한 성격의 관련협회는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벤처기업

지원업무 수행 및 정보제공 전문화를 위하여는 인·허가, 자금, 기술, 인력,

시장동향 등 주요 사안별로 전문창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

요가 있다. 둘째,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도 바람직한 대안이 된다.

중소기업 상당회사는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며 창업

정보 제공 및 창업절차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자

금지원 확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창

업초기의 정보제공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

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기술·입지 이외에

관련 정보제공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종합적 창업지원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 Ⅴ－6> 해양 벤처기업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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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시 책

대학생 창업교육

창업의욕 고취(동기부여)

각종 지원정책에 관한 정보 제공

벤처창업계획 경연대회, 창업성공사례 순회공연(창업로드쇼) 등

개최

벤처관련 강좌개설

창업전문교육
창업강좌 개설

경영대학원 등을 통한 단기(6개월) 교육프로그램 운영

정보제공

지원 및 정보제공 창구의 단일화 추진

창업상담회사의 기능강화

창업보육센터의 기능강화

(4) 대학·연구소 창업보육사업 및 보유기술상업화의 활성화

창업 보육사업의 활성화

벤처기업의 창업초기 기술지원을 위하여는 대학 및 연구소 중심의 창업보

육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해양·수산계 대학 및 연구소는 아직 창

업보육사업 수행실적이 없으므로 향후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창업보육

센터 입주기업이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입주업체의 다양성으로 인한 전문

성 부족인 바 해양·수산분야의 전문성을 살린 창업보육센터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 및 연구소 보유기술의 상업화 촉진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동 기관의 연구

결과 공개와 기술이전 활성화가 요구된다. 대학내 기술이전 담당기구를 운영

하고, 기술개발 결과의 상업화 성공시 그 수익의 일부가 연구자 및 해당기관

에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 및 상업화 촉진을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및 연구소가 수행한 연구결과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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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향이 많으므로 대학내 기술이전 담당

기구는 기술개발 관련 정보에의 접근 및 이용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기술이전 담당기구를 통하여 기술의 개발 및 상업화 결과의 연구

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제공에 보다 적극성을 갖도록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시설·입지지원 방안

( 1) 기술집약시설의 확충

수요자 위주의 시설공급

벤처기업을 동일시설에 입주시켜 산업활동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연

구, 생산, 물류, 판매 등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벤처빌딩은 이

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대체로 공동전시장, 물류 및 판매장이 확

보되며, 상호 연관성이 높은 벤처기업과 함께 창업투자회사, 창업보육센터,

공동연구조합, 각종 지원 연계기관 등이 입주하게 된다.

그런데 기술집약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수요자

위주의 공급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즉, 대상지역의 선정에 있어서 벤처기업

이 현재 집중되어 있거나 향후 집중될 수 있는 지역인가를 충분히 검토할 필

요가 있다. 특히, 유통 및 정보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대

학 및 연구단지와의 연계성이 우수한 지역이어야 할 것이다.

창업보육사업과의 연계 등 시너지 효과 극대화

벤처빌딩은 가능한 한 동일기술 업종을 중심으로 경영, 기술, 금융, 행정

등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투입자원간 상호작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특히 창업보육센터를 벤처빌딩과 연계 운

영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에는 1999년 1월 현재 26개의 벤처빌딩이 건립되었거나 건립중에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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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양 관련 부문에 전문화된 벤처빌딩은 아직 건립되지 않고 있다. 이는

물론 해양벤처산업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탓도 있겠으나 앞으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테크노파크의 확충

수요자 위주의 입지공급

테크노파크(벤처타운)는 기술창업과 중견기업의 신기술 제품개발을 촉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시설 및 기관과 기업이 집적된 일정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테크노파크의 조성은 각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부응하여야 하며, 공

급중심의 단지조성에서 탈피하여 수요에 적합한 단지조성이 이루어지도록 함

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투입자원간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

테크노파크는 연구기능, 창업보육기능, 교육·훈련기능, 지원서비스 기능

및 시범생산 수준의 생산기능을 일정지역에 집적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 특히 벤처산업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영상

의 노하우 및 정보를 공유하게 함과 아울러 단지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특성에 맞는 벤처산업 육성을 위하여 테크노파크

를 중심으로 창업지원 및 기술지원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테크노

파크를 중심으로 해외첨단 기술연구소 및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기술개발의

세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벤처기업 세계화 추진

( 1) 세계 수준의 기술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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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시대에서는 소규모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생존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선진국의 기술개발 동

향 파악 및 관련정보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국제적 기술을 적극 도입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기술의 공급은 기술원천의 제약으로 개발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러시아의 기초기술 상업화, 이스라

엘의 통신, 소프트웨어 전자분야의 첨단기술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술기업의 인수·합병(M & A )은 기술의 국제화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

안의 하나가 된다. 기술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부담이 수반되는 단순기술 도

입에 비하여 발전잠재력이 큰 기술기업의 인수·합병은 기술국제화 추진의

보다 유리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적 공동연구와 기술이전

촉진을 위하여 해외 현지법인 설립, 해외기업의 유치, 외국인 투자의 유치 활

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2) 해외마케팅 지원

한국의 벤처기업들은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독자적인 해외진출 및 마

케팅 전개에 어려움이 많다. 그런데 이러한 규모의 제약을 비교적 덜 받으면

서도 효과적인 해외 마케팅을 전개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인터넷통신망 활

용방안이 있다. 통상산업부에서 구축하여 가동중인 기술혁신 중소기업 종합

정보망 InnoNet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된다. 또한 벤처기업협

회 국제 인터넷 홈페이지, 국내 해외관련 지원기관인 산업기술정보원, 무역진

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통신망 활용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자간 벤처포럼의 개최로 정보교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한·미,

한·이스라엘 등의 벤처포럼 개최에 이어 아세안, A PEC 등의 다자간 정보

교류 형태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자본의 국제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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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본의 유치는 국내 벤처기업의 도약을 위하여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해외자본의 유치는 외자도입을 통한 벤처펀드 조성, 미국 나스닥 등 해

외증시에의 직접상장 등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 특히 해외펀드의 유치에

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해외증시에의 상장은 벤처기업의 해외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시장확대

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해외 증시에의 상장을 위하여 이를 중개할 국내 전문

인력의 육성, 벤처 지원기관의 해외 전문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등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4) 우수 외국인력의 활용

해외 기술인력의 도입은 국내 기술력 제고와 인력난 완화에 도움이 된다.

특히 첨단기술 분야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외국인 기술자의 적극적인 도입

이 요청된다. 해외기술 인력의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ⅰ) 해외기

술 인력의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ⅱ) 기술인력 도입을 위한 홍보 ⅲ) 관련 절

차 간소화 및 규제 철폐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 海洋벤처産業 關聯事項

1) 자금지원

벤처기업에 대한 주요 자금공급원은 개인투자가인 엔젤, 기관투자가인 벤

처캐피탈 그리고 장외시장인 코스닥 등이다. 그런데 해양벤처의 경우 아직은

발전초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인식미흡으로 엔젤이나 벤처캐피탈

로부터의 자금동원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코스닥시장에의 등록 역시

해양벤처산업은 발전의 초기단계로 요건충족이 사실상 곤란하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할 때 해양벤처산업의 발전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해양수산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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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벤처산업을 발굴하여 기술개발, 창업 및 사업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무

상지원, 대출, 채무보증 등의 형태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금지원의 형태는

기술개발 및 기술상업화의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없는 무상지원을 위주로 하

고, 벤처기업 창업 및 기존업체의 사업확장의 경우에는 장기저리 대출 또는

채무보증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벤처기업육성은 고용창출효과 (<표 Ⅵ－1> 및 <표 Ⅵ－2> 참조) , 부가

가치 창출효과(<표 Ⅵ－3> 참조) 등의 측면에서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

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상업화의 가능성이 높은 신기술의 개발은 벤

처산업의 기반조성과 지식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선진

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무상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자금지원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사전 평가·선정 및 사후 관리체제의 수립

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Ⅴ－7> 해양벤처산업 자금지원 방안

지 원 형 태 지 원 대 상 재 원 비 고

교 부 금

(무상지원)

신기술개발 및 기술의

상업화
정부예산

창업보육센터를 통하여

관리

대 출

(장기저리)
창업 및 사업확장 정부예산

창업보육센터를 통하여

관리

채무보증 창업 및 사업확장
금융기관에 대한 지

급보증

창업보육센터의 평가·추

천을 받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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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지원

( 1) 해양벤처 기술개발 지원

해양수산분야의 실용화 및 시장잠재력이 큰 기술을 중심으로 개발비용을 지

원함으로써 해양수산벤처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양

수산분야는 새로운 개척분야로서 발전잠재력이 큰 반면, 기술개발의 여건조성

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당분간 정부주도의 기술개발 추진이 필요한 것

으로 생각된다.

한편, 정보통신, 환경 등 타분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중소기업청 주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

하여는 과제당 1억∼1억 5천만원이 지원되며, 산업자원부의 산업기반기술의

경우에는 과제당 3억원 이내,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개발에 대하여는 과제

당 5억원 이내, 환경부의 환경기술개발에 대하여는 과제당 3억원 이내의 자금

이 지원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최근 해양수산 벤처산업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술개발 지원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지원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검토되고 있는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해양생명과학 응용기술, 수산물 신

소재·신물질, 해양환경 개선, 항만운영 물류개선, 에너지 비용절감 등의 기

술개발을 대상으로 사업 건당 3억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지원기간은 3년 이내이며 총개발비용의 75% 이내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당

사자 부담으로 하되 특히 10% 이상의 현금부담을 의무화한다. 그리고 산업

화에 성공할 경우에는 산업화 이후 5년 이내에 지원받은 금액의 50%를 상환

하도록 할 계획이다.

매년 10개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선정하되 기초기술 개발 완료 후 실용화·

산업화 과정에 있는 과제, 핵심기술이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민간의 산업화

참여가 부진한 과제 등을 위주로 한다. 그리고 전국 대학, 연구기관 중에서

과제별 연구팀 5명 이상(박사급 3명이상) 운영가능한 10개 기관을 선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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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또는 예비 창업자)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거나 공동연구를 수행하도

록 할 계획이다.

<표 Ⅴ－8> 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정부출연)

구 분
중소기업

기술혁신

산업기반

기술개발

정보통신

기술개발
환경기술연구

주 관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 경 부

대상분야 -중소기업

(제한없음)
- 공통핵심기술

- 벤처기업기술

- 중기거점기술

- 국제공동연구

- 첨단대형기술

- 정보통신기기, 부

품,정보통신서스,

소프트웨어기술

- G - 7환경공학

기술

- 공공기반기술

- 벤처형중소기

업기술

- 경유차저공해

기술

지원범위

- 과제당

- 지원비율

- 지원기간

- 지원조건

- 1억∼1.5억원

- 전체개발비의

75%

- 1년

-성공후 5년간

30% 상환

- 3억원 이내

- 총비용의 75%

이내

- 성공후

30∼50% 상환

- 5억원 이내

- 총비용의 50%

이내

- 2년 이내

- 개발성과 활용시

기술료 납부

(순매출의 2%)

- 3억원 이내

- 총비용의 75%

이하

- 3년 이내

- 상용화 후 기술

료납부(10년간

지원금 전액)

신청자격 -중소기업

-보육센터

입주기업

- 기업

- 대학, 연구기관

은공동기술개발

- 정보통신기업

- 대학, 연구기관은

기업과 공동연구

기관으로 참여

1999

예산규모
400억원 2,900억원

3,000억원

(정보화촉진기금)
2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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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계획은 기술개발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

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해양벤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는 먼저 창의적 기술기반이 확충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표 Ⅴ－9> 해양벤처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안

구 분 주 요 내 용

대 상 분 야

- 해양생명과학 실용화기술 개발

- 수산물원료 신소재·고기능성 신물질 개발

- 해양환경개선 기술 개발

- 항만운영 및 해운물류개선 기술 개발

- 에너지 절감 및 비용절감형 기술 개발 등

지 원 내 용

- 지원기간：3년이내

- 지원규모：사업당 3억원 이내, 총개발비용의 75% 이내

- 지원조건

·산업화 성공후 5년이내 50% 상환

·총 개발비의 10% 이상 현금부담

지원대상기업

(신청자격)

- 해양수산분야기술개발을추진하고자하는중소기업또는창업예정

자 로서

-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 개발

지 원 과 제

선 정 방 법

- 매년 10개 기술개발 대상과제 선정

·기초 기술연구개발 완료후 실용화, 산업화 과정에 있는 과제

·해양산업분야에서 긴요한 핵심기술이나 불확실성으로 민간의 산

업화 참여가 부진한 과제 등

- 10개 기술개발 중심기관 선정(Center of Excellence)

·전국대학, 연구기관 중에서 10개 기관 선정：과제별 연구팀 5명

이상운영가능기관(박사급 3명이상)으로하며,기술이전실적,벤

처창업실적 등이 있는 기관 우대

·각기관에서는중소기업(또는창업예정자)의기술개발지원또는

공동연구 수행(1기관 1과제 원칙)

주：1999년 9월 기준 해양수산부의 시안으로서 확정된 계획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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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활성화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어촌특별세를 재

원으로 하는 수산기술개발사업이다. 국제적인 개방경쟁체제하에서 기술력이

수산경쟁력의 핵심원천으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기술의 한계 극복 및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의 촉진이 필요하게 된데 사업추진의 목적

이 있다. 특히 W T O 체제하의 지적소유권 강화로 기술의 배타적 권리가 엄

격하게 보호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창의적 수산기술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어업의 실현을 위한 환경친

화적 어업생산기술의 개발 필요성이 높아진 것도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높이

는 요인이 된다.

이 사업의 주관기관은 해양수산부가 되나 사업관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에서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즉,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연구

자금을 제공하고 연구기관은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그 결과 개발된 기술을 수

산인들에게 유·무상으로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술을 제공받은 수

산인들은 기술을 생산현장에 적용하며 관련 정보를 정책당국이나 연구기관에

피드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은 직접적으로 해양벤처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나

수산부문의 연구개발을 촉진함으로써 해양벤처산업 발전에 간접적으로 기여

하고 있다.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은 2004년까지 추진되는 한시적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21세기 과학기술 발전추세와 국제적 기술패권주의에 부응하고

수산벤처 진흥 등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통한 사업연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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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0> 수산특정 연구개발사업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실 적 계 획

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수 산

기 술

과제수 313(161) 16(16) 85(71) 88(20) 60(15) 64(39) 78(27)

금 액 20,292 1,140 5,337 5,426 3,938 4,451 5,389

수 산

정 책

과제수 82(39) 29(14) 13(8) 13(5) 13(7) 14(5) 14(3)

금 액 5,774 2,320 800 854 900 900 800

합 계
과제수 395(200) 45(30) 98(79) 101(25) 73(22) 78(440) 92(30)

금 액 26,066 3,460 6,137 6,280 4,838 5,351 6,189

자료：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과제수는 연도별 계속과제를 포함한 것임 (괄호내 수치는 신규과제 기준) .

한편, 연구종료된 과제의 기술개발 성과에 대한 활용 및 기술확산을 도모

하기 위하여 ⅰ)연구개발 성공사례집 발간 ⅱ)데이터베이스 운영 ⅲ)기술중

계소 운영 ⅳ)지도상담소 운영 등의 방안이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

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그 중 데이터베이스 운영은

기술정보를 인터넷, 하이텔, 천리안 등 P C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타기관 정보망과도 연결된다. 기술중개소 운영은 사업 재산권 진단 및 평가,

기술거래(무상양여 포함) 알선, 창업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지도상담소 운영은 관련 전문인력 및 기관과 기술수요자의 연계, 현

장지도·보급, 기술상담·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같은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 수산부문의 기술발전과 아울러 해양벤처산업

의 활성화 기반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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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1> 수산특정 연구개발사업 종료과제 활용실적(1999년 2월말 기준)

구 분
종 료

과 제

활 용 실 적 특 허

합 계

(비율, %)

기 술
이 전

(세부기술)

정 책

자 료

지 도

보 급

출 원

(세부기술)

취 득

(세부기술)

수 산

기 술

개 발

첨 단 16
5

(31.2)
4(4) - 1 6(8) 1(1)

현 장 81
25

(30.9)
10(11) 3 12 13(26) 5(9)

소 계 97
30

(30.9)
14(15) 3 13 19(34) 6(10)

수산정책연구 25
9

(36.0)
- 3 6 6(8) 2(2)

합 계 122
39

(32.0)
14(15) 6 19 25(42) 8(12)

자료：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시설지원

사업장소 및 시설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벤처기업 창업자를 위하

여 해양수산벤처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 or )를 설립 운영할 필요가 있

다. 창업보육센터는 저렴한 비용의 시설제공 뿐만아니라 경영, 기술, 세무 지

원과 시장 및 정책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병행하게 된다.

정부는 2001년 이후 10년간 10개소의 해양수산벤처 창업보육센터를 국립수

산진흥원, 한국해양연구소, 한국해양대 등 관련기관 및 대학에 연차적으로 설

립·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이들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10년간

100개의 해양수산벤처기업을 발굴·지원하게 된다. 한편 창업보육센터의 운

영과 지원기능에 관한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관리기관을 선정하여 관련업무

를 위임할 계획이다.



144

<표 Ⅴ－12> 해양수산 창업보육센터 설립계획안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사 업 기 간 2001∼2010

설립대상기관
국립수산진흥원, 한국해양연구소, 해양대 등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대학
10개소

투 자 재 원 전액 국고 부담

지원사업내역

- 저렴하게 이용가능한 시설 제공

- 경영, 기술, 세무지원, 관련정보 제공

- 100개 해양수산벤처기업 발굴·육성

주：해양수산부의 추진계획 시안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확정된 것은 아님.

한편, 해양수산부문의 창업보육센터 설립·운영은 업계의 수요에 부응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창업보육센터 설립은

향후 해양벤처기업 창업동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3)

4) 관련규정의 정비

( 1) 기본방향

해양벤처 창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는 자금, 기술, 시설 등의 지원과

관련한 업무처리 규정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문에 있어

서는 아직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벤처기업

지원의 기본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3)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해양수산부문에 특화된 창업보육센터는 University of Rhode Island
내에 설립된 Ocean Technolgy Center 1개소에 불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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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훈령 등의 형태로 내부규정이 마련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해

양수산벤처기업 육성 특별법을 새로이 제정하거나 해양개발기본법을 확대 개

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해양수산벤처기업 확인과 관련된 업무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5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해양

수산부 장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해양수산분야의 업무특성과 전문성을 감안할 때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

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체계내에서의 추진방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벤처기업 창업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

본법으로서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 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부처의 역할에 대

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해양수산부문과 관련된 사항을 보면 첫째,

법제 15조에 의거 해양수산부 장관은 매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즉, 기술개발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술개발지원계획

의 수립에 있어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동법 시행령 제8조로) ⅰ)지원대상분

야에 관한 사항 ⅱ)자금지원의 범위 및 한도에 관한 사항 ⅲ)지원대상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ⅳ)기타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해

당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出捐하거나 補助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

대상사업은 (동법 시행령 제 9조) ⅰ)중소기업이 행하는 기술개발사업 ⅱ)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행하는 기술개발사업

ⅲ)기타 중소기업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

사업 등이다.

이와 같은 법령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은 보다 실효성 있는 기술개

발지원계획 수립과 예산의 확보·지원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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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법 제19조에 의하면 국가(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

업 전용단지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 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매

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해양수산분야의 경우 아직 벤처산업의 발전이 부진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내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수요는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양벤처산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관련 규졍에

의한 벤처 단지 내지 시설의 지원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5) 판로확보의 지원

시장변화에 대한 분석 및 판로의 확보는 원칙적으로 벤처기업 스스로 해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해양수산부)는 창업초

기의 해양벤처기업에 대하여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제품 및 서비스 판로의

확보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양환경, 안전 등과 관련

된 벤처기업의 경우 정부는 관련제품 내지 서비스의 구매를 통하여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분야의 해양벤처사업에 있어서 주요

수요처는 정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직접구매 이외에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시장동향 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정보의 수집은 관련단체, 해외주재

원, 지원기관(산업기술정보원, 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보의 직접제공이 곤란할 경우

에는 이들 정보원에 대한 자료제공 내지 연계기능을 확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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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양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율과 창의, 그리고 도전적 기업가 정신이 인정받는 분위기가

전제되어야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창업기업의 자생적 발전

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은 시장경쟁원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나친 지원은 투자가치가 없는

벤처기업을 양산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문화적 분위기 조성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가, 투자가, 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형성하여야 가능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해양벤처산업의 활성화는 기본적인 창업문화의 조성과 함께 해양산

업의 중요성과 발전잠재력에 대한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양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교육·홍보와 함께 해양문화를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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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雇傭創出效果

해양벤처산업은 발전의 초기에 있는 만큼 그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해양벤처기업의 고용창출효과를 유추해 보고자 한다.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은 동일한 개념은 아니나 전자는 후자의 부분집합이므로

상당부분의 특성을 서로 공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노동집약적인 생산방식을 택하는 경향

이 있으며, 벤처기업도 자본동원능력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유사한 특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표 Ⅵ－1>을 보면 생산액 10억원당 취업자수를 나타

내는 취업계수는 1997년 기준 수상운수업의 경우 소기업은 11명, 중기업은

5.1명, 대기업은 1.1명으로 각각 나타나 소기업과 중기업의 고용흡수력이 상

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산가공업과 선박·보트 건조 및

수리업의 취업계수도 소기업과 중기업은 14∼16명인 데 비하여 대기업은 5∼

12명으로 나타나 역시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수상운수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는 소기업, 중기업 및 대기업의 취업계수

가 각각 23.8명, 20.2명 및 25.8명으로 계측되어 경영규모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및 광업 전체의 취업계수와 주요 해양산업의 취업계수를 비교해 보

면, <표 Ⅵ－1>에 나타난 업종 중에서 수상운수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양산

업의 취업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흡입력도 그만큼 크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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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 사업체 규모별 취업계수1) 비교

단위：명/ 10억원

1991 1997

소기업3 ) 중기업4 ) 대기업5 )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수상운수업 30.8 12.6 3.6 11.0 5.1 1.1

수상운수관련서비스업2 ) 24.9 34.7 53.0 23.8 20.2 25.8

수산가공업 26.2 29.2 22.4 15.8 16.0 11.8

선박·보트 건조 및 수리 19.5 15.3 11.5 14.0 14.1 4.7

제조업 및 광업 전체 26.8 15.8 8.5 12.1 7.0 3.6

자료：1) 통계청, 1991 운수업 통계조사 보고서 , 1992. 12.

2) , 1997년 운수·통신업 통계조사 보고서 , 1998. 10

3) , 1991년 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 1993. 3.

4) , 1997년 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1998. 12

주：1) 취업계수 = 〔취업자수(명)/생산액(10억원)〕× 100

2) 수상화물취급업, 수로안내(도선)업, 선박청소 및 구난업을 말함.

3)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4) 상시근로자 50∼300명 미만

5)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한편, 1991년과 1997년의 수치를 비교해 보면 취업계수가 크게 낮아졌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생산액이 경상가격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도

산업의 고용흡수력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산업의 고용흡수

력은 정보화, 기술집약화의 진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수상운

수업의 취업계수는 소기업의 경우 1991년 30.8명에서 1997년에는 11.0명으로,

중기업은 12.6명에서 5.5명으로, 대기업은 3.6명에서 1.1명으로 60∼70% 낮아

졌다. 그러나 수상운수관련서비스업의 경우는 동기간중 취업계수가 소기업은

24.9명에서 25.8명, 중기업은 34.7명에서 23.8명으로 각각 낮아져, 취업계수 하

락률이 4∼31%로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난 반면, 대기업은 53.0명에서 25.8명

으로 51%정도로 비교적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그리고 수산가공업, 선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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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건조 빛 수리업의 경우도 동 기간중 취업계수 하락률이 8(선박·보트 건

조 및 수리 중기업)∼59% (수산가공 대기업)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주요

해양산업의 취업계수 하락률은 4∼70% (평균 43% )로 제조업 및 광업전체 취

업계수하락률 55∼58% (평균 56% )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는 경향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요 해양산업내에서도 중소기업의 취업계수 하

락률은 동 기간중 36% 정도인 데 비하여 대기업의 취업계수 하락률은 57%

내외로 중소기업의 고용흡수력 감소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를 나타내는 고용탄력성을 <표 Ⅵ

－2>에서 보면 주요 해양산업의 경우(전체 평균 0.18)가 제조업 및 광업전체

(평균 -0.1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선박보트 건조 및 수리업

의 경우는 고용탄력성이 중소기업의 경우 0.64∼0.93, 대기업의 경우 0.21로

광업 및 제조업 전체 (중소기업 -0.16∼0.10, 대기업 -0.41)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다.

<표 Ⅵ－2> 사업체 규모별 고용탄력성1) (1991∼97년 평균)

업 종 별 소기업3 ) 중기업4 ) 대기업5 )

수상운수업 -0.09 0.09 0.02

수상운수관련서비스업2 ) 0.34 0.04 -0.21

수산가공업 0.28 -1.41 1.31

선박·보트 건조 및 수리 0.64 0.93 0.21

제조업 및 광업 전체 0.10 -0.16 -0.41

자료：<표 Ⅵ－1>과 동일.

주：1) 고용탄력성 = (취업자수증가율/생산액증가율)

2) 수상화물취급업, 수로안내(도선)업, 선박청소 및 구난업을 말함.

3)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4) 상시근로자 50∼300명 미만

5)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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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附加價値 創出效果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따

라서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비교적 낮은 반면 설비투자효율은 높게 나타

나고 있다. 그리고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 비율도 중소기업의 경우가 상대

적으로 높은 편이다. 수상운수업의 1997년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소기업

의 경우 5,241만원, 중기업은 7,376만원, 대기업은 1억 5,266만원으로 나타나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1인당 부가가치생산액도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율은 소기업 57.6%, 중기업 37.5%, 대기업 16.3%

로 기업의 규모와는 반비례하며, 설비투자효율도 소기업 65.3%, 중기업

49.3%, 대기업 27.1%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운수관련 서비스업의 1997년 1인당 부가가치는 소기업 3,065만원, 중기업

3,536만원, 대기업 2,876만원이었으며, 설비투자효율은 각각 113.1%, 192.3%,

157.7%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상운수관련 서비스의 경우는 기업규모와 부가가

치 생산성 사이에 뚜렷한 연관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수산가공업의 경우는 1997년 1인당 부가가치가 소기업 2,440만원, 중기업

2,736만원, 대기업 3,165만원으로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나, 부

가가치율은 각각 38.6%, 43.7%, 37.3%로 중소기업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

리고 선박·보트 건조 및 수리업의 경우 역시 1인당 부가가치는 소기업

3,582만원, 중기업 4,034만원, 대기업 8,927만원으로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높

고, 설비투자효율은 각각 170.1%, 139.5%, 61.2%로 중소기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해양산업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평균은 4,001만원, 부가가치율

평균은 53.6%, 설비투자효율 평균은 114.6%인 데 비하여 대기업의 1인당 부

가가치 평균은 7,559만원, 부가가치율 평균은 42.5%, 설비투자효율 평균은

78.8%로 각각 나타났다. 따라서 주요 해양산업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낮은 반면 부가가치율과 설비투자효율은 높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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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요 해양산업의 1991년과 1997년의 부가가치 생산성 지표를 비교해

보면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의 경우는 자본 및 기술집약도의 증대에 따라 현

저한 증가현상을 나타낸 반면, 부가가치율 및 설비투자효율은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3> 사업체 규모별 부가가치 생산성 주요지표

단위：만원, %

업 종
1991 1997

소기업4 ) 중기업5 ) 5대기업6 )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수상운수업

1인당 부가가치1 ) 1,994 3,795 9,056 5,241 7,376 15,266

부가가치율2 ) 61.5 47.8 33.0 57.6 37.5 16.3

설비투자효율3 ) 54.9 68.4 28.6 65.3 49.3 27.1

수상운수관

련서비스업

1인당 부가가치 1,861 1,922 1,430 3,065 3,536 2,876

부가가치율 46.4 66.7 75.8 72.9 71.4 74.3

설비투자효율 203.2 190.6 254.0 113.1 192.3 157.7

수산가공업

1인당 부가가치 141.4 1,400 1,826 2,440 2,736 3,165

부가가치율 37.0 40.9 39.1 38.6 43.7 37.3

설비투자효율 80.4 111.3 102.1 80.4 106.8 69.3

선박·보트
건조 및
수리

1인당 부가가치 2,942 3,500 4,160 3,582 4,034 8,927

부가가치율 57.3 53.6 47.8 50.1 56.8 42.2

설비투자효율 239.2 182.2 80.3 170.1 139.5 61.2

제조업 및

광업 전체

1인당 부가가치 1,701 2,609 4,332 3,534 5,900 11,630

부가가치율 45.6 41.8 36.8 43.1 41.2 41.5

설비투자효율 100.5 105.9 92.3 103.6 88.7 80.4

자료：<표 Ⅵ－1>과 동일.

주：1) 부가가치/종사자수

2) (부가가치/ 매출액) × 100

3) [부가가치/ (유형고정자산-건설가계정) ] × 100

4) 수상화물 취급업, 수로안내(도선)업, 선박청소 및 구난업을 의미함

5)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6) 상시근로자 50∼300명 미만

7)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第 7章 結 論

우리나라의 벤처산업은 1970년 하반기 이후 태동하여 1980년대에 어느 정

도 발전의 기초가 마련되었고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발전단계에 접어든 것

으로 평가된다. 최근에 조사된 벤처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정보통신

(31.1% ), 기계·금속(29.4% ) , 전기·전자(15.2% ) 등으로 대부분 첨단업종과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고, 해양수산부문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중장

기적 관점에서 해양벤처산업은 큰 발전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다. 바다는 막대한 생물, 광물, 에너지 및 공간지원의 보고로서 아직 개척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연·지리적 여건상 해양자원

이 풍부하며, 동북아의 인적·물적 교류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적절한 투자

가 이루어질 경우 국제해양벤처 기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벤처산업의 주요 분야는 ⅰ) 해양공간을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마리나,

遊漁船 운항, 해양레저·스포츠, 해양수족관, 바다낚시 공원 등과 ⅱ)해양자

원을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어패류·해조류를 이용한 신약·신물질 개발, 수

산가공, 생명공학을 이용한 어종개량사업, 양식·종묘생산(심해양식 포함) 등

이 있고 ⅲ)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양환경 정화기기·장치, 해양환

경 측정장비(원격관측장비 등) , 선박환경대책 장치·기술사업 등이 있으며

ⅳ) 기타 관련사업으로서 해양공간·자원, 해양환경 보전과 관련된 장비·기

기, 재료·부품·소프트웨어의 제조, 관련산업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이 있

다.

일반적으로 벤처산업이 발전하기 위하여는 자금, 기술·인력, 시설·입지

등의 측면에서 적합한 여건이 조성성되어야 한다. 먼저 자금측면에서는 엔젤

투자를 활성화하고, 벤처캐피탈의 역할을 제고시키며, 직접금융시장으로서의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인력 지원방안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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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대학 등 기술인력의 창업촉진, 스톡옵션제도의 활성화, 병역특례제도

의 개선, 창업 및 경영교육 정보제공 지원, 창업보육사업의 활성화, 연구소·

대학 보유기술의 상업화 등이 요구된다. 또한 시설·입지 지원과 관련하여서

는 벤처빌딩, 테크노파크의 확충 등으로 공동 연구·생산·물류·판매 등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며 특히, 창업보육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효율

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글로벌 경쟁시대에서는 소규모기업이라

고 할지라도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생존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선진국의 기술개발동향 파악 및 관련정보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야 하며, 국제적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반적 벤처기업 육성방안은 해양벤처산업의 경우에 있

어서는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해양벤처산업은 아직 발전의

초기단계로서 자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식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강도 높은 정부주도의 직접지원 내지 발전전략의 추진이 필

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정부 당국은 전략 벤처산업을 발굴하여 기술개

발, 창업 및 사업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무상지원, 대출, 채무보증 등의 형태

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금지원의 형태는 기술개발 및 기술 상업화의 경우

에는 상환 의무가 없는 무상지원을 위주로 하고, 벤처기업 창업 및 기존 업

체의 사업 확장의 경우에는 장기저리 대출 또는 채무보증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 벤처기업은 고용·부가가치 창출효과

등의 측면에서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의

고비용-저효율구조 해소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

잠재력이 큰 신기술의 개발은 벤처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므

로 이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자금지원에 있어서는 합

리적인 사전 평가·선정 및 사후 관리체제가 갖추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해양수산분야의 실용화 및 시장잠재력이 큰 기술을 중심으로 개발비

용을 지원함으로써 해양수산벤처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해

양수산부에서도 최근 해양수산 벤처산업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술

개발 지원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해양생명과학, 응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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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수산물 신소재·신물질, 해양환경 개선, 항만운영·물류개선, 에너지·비

용 절감 등의 기술개발을 대상으로 사업 건당 3억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

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기술개발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단기

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해양벤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는 먼저 창의적 기술기반이

확충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한편, 추진중인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은 수산부문에 있어서 기존 기술의

한계극복 및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것으로, 해양벤처산업을 직접 지원하

는 것은 아니나 수산부문의 연구개발을 촉직함으로써 해양벤처산업 발전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사업의 예산 증액, 기술데이터베이스

운영 등을 통한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 및 기술확산 도모 등의 대책이 강구되

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업장소 및 시설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벤처기업 창업자를

위하여 해양수산벤처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 or )를 설립 운영할 필요

가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저렴한 비용의 시설제공 뿐만아니라 경영, 기술, 세

무 지원과 시장 및 정책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병행하게 된다. 한편, 해양수

산부문의 창업보육센터 설립·운영은 해양벤처기업 창업동향을 고려한 수요

추정에 근거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해양벤처 창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는 관련 업무처리 규정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 부문에 있어서는 아직 벤처산업 육

성을 위한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벤처기업 지원의 기본법인 벤처기

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훈령 등의 형태로 내

부규정이 마련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해양수산 벤처기업 육성 관

련 특별법을 새로이 제정하거나 해양개발법을 확대 개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도의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해양수산 벤처기업 확인과

관련된 업무는 해양수산분야의 업무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청장

대신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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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벤처기업 창업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체계내에서의 해양수산부 역할은 ⅰ)기술개발 지원

ⅱ)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집적시설 개발·설치를 위한 국유재산의 수의계약

에 의한 매각 또는 임대 ⅲ)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집적시설 개발·설치 비

용의 지원 등이다. 먼저, 기술개발지원은 적격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우선적

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은 예산의 확

보·지원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집적시설의 개발 설치를 위한 수의계약 방식의

국유재산 매각·임대 및 관련 개발·설치비의 지원은 업계의 수요를 감안 중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상태에서는 해양벤처산업의 활

성화가 부진하여 이들 전용단지 내지 집적시설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정부(해양수산부)는 창업초기의 해양벤처기업에 대하여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제품 및 서비스 판로의 확보에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할 필

요가 있다. 특히, 해양환경, 안전 등과 관련된 벤처사업에 있어 주요 수요처

는 정부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의 직접구매 등과 같은 지원이 요청된다.

그러나 기업의 시장개척은 기본적으로 기업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분야로서 정부의 집적구매 지원은 한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적

으로는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벤처산업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사회적 분위기의 조

성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즉, 자율과 창의, 그리고

도전적 기업가정신이 인정받는 분위기가 전제되어야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

화될 수 있으며 창업기업의 자생적 발전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문화적 분위기 조성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

으며 기업가, 투자가 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형성하여야 가능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해양벤처산업의 활성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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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창업문화의 조성과 함께 해양산업의 중요성과 발전잠재력에 대한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양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촉진

할 수 있는 교육·홍보와 함께 해양문화를 적극 육성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

다.

마지막으로 해양벤처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과 관련하여 고용창출효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취업계수가 대기업의 취업계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의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를 나타내는 고용탄력성 역시 중소

해양수산업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해양벤처산업의 육성은 고용증

대 내지 실업대책으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가가치 창출

효과에 있어서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율, 설비투자효율 등의 측면에서 중

소 해양수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부가가치생

산성 지표의 격차는 해양벤처산업 투자의 국민소득 증대 내지 경제성장 기여

효과의 상대적 우위를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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